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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年には、2008 年からの 3 年間の研究成果を『日韓無形文化遺産研究Ⅰ』にまとめ










2017 年 3 月
国立文化財機構 東京文化財研究所 所長　亀 井　伸 雄
간행에 즈음하여
2008년부터 일본의 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부와 대한민국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 연구실은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의 연구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예로부터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국가로, 전통 예능과 공예 기술, 풍
속관습 행사 등에는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으며, 여러 해에 걸친 실적을 쌓아 온 무형문화유산
의 보호 방식에 관해서도 양국에는 유사점과 상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유사점과 상이점
을 서로 확인하고 양국이 공유하는 문제와 과제에 대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논의를 깊이 
하여, 앞으로 양국에서 서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
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 교류의 특징은 매년 쌍방의 연구자가 상대국에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재외연구
를 실시하며, 쌍방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현황과 과제를 향한 이해를 깊이 하고자 한다는 점
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쌍방 연구가가 독자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고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각각의 과제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자국 무형문화유산의 더 깊은 이해와 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연구와 관련된 귀중한 힌트를 얻는 기회를 얻어 왔습니다.
2011년에는 2008년부터 3년간의 연구 성과를『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Ⅰ』으로 정리
하여 보고서로 간행하였는데, 본 보고서는 제2차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 교류의 성과를 이전과 동일하게 한일 두 언어의 논문집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사이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 행정조직 변화에 의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 연구
실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연구 교류는 그대로 이어져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현재 이 연구 교류는 계속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제3차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양국의 연구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한일 쌍방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이바지하는 연구 성과가 더 많이 축적되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가『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Ⅰ』과 함께 한일 양국의 각 기관에서 폭넓게 활
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7년 3월
국립문화재기구 동경문화재연구소 소장　카메이 노부오
발 간 사
‘한일 무형유산 연구교류’는 한일 간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을 목적으로 연구
자 교류, 학술정보 교환 등 학술연구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한국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일본의 동경문화재연구소 간에 체결된 <2008년 무형문
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한・일 연구교류 합의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간 양 기관의 연구자들을 상대국에 파견 초청하여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파견・초청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교류를 통해 작성
한 연구결과물로, 향후 한일 간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연구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교류에 참석한 양 기관의 연구자들이 신뢰와 열정을 가지고 이룩한 성과를 축하하며 향
후의 교류 역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가치 창출을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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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立無形遺産院長　姜敬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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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して開始され、第 1 次研究交流（2008 年～ 2010 年）の成果については 2011 年に刊
行された『日韓無形文化遺産研究Ⅰ』としてまとめられた。本報告書は第 2 次研究交流
（2011 年～ 2015 年）、および 2016 年に韓国・全州で開催された「韓日無形遺産研究交
流成果発表会」の成果についてまとめたものである。なおこの間、2013 年に国立文化財
研究所無形文化財研究室は国立無形遺産院に組織改変されたが、研究交流自体はそのま





高桑いづみ「日韓の宗教儀礼に関する比較研究」（5 月 18 日～ 6 月 1 日）
李明珍「韓日における公演芸術の伝承現況に関する比較研究：韓日の仮面劇と日本の
狂言を中心に」（7 月 2 日～ 31 日）
2013 年
黄慶順「日本の重要無形文化財染織分野の伝承基盤の研究：結城紬を中心に」（4 月
16 日～ 30 日）
李釵源「文化財保護の伝承基盤としての選定保存技術の役割：福島県のからむし生産
技術を中心に」（5 月 21 日～ 6 月 4 日）
今石みぎわ「韓国における伝統工芸技術についての研究：潭陽地域の竹細工を中心に」
（6 月 16 日～ 29 日）
2014 年
菊池理予「染織技術に関わる原材料と道具の現状」（8 月 18 日～ 31 日）
李明珍「東北地方の神楽の伝承現況について」（8 月 11 日～ 9 月 9 日）
2015 年
久保田裕道「日韓の民俗芸能を中心とした正月儀礼に関する比較研究」（3 月 2 日～
14 日）
方劭蓮「日本無形文化財保護制度の実際：韓国との比較を中心に」（6 月 1 日～ 22 日）
【成果発表会】
2016 年 8 月 30 日
『韓日無形遺産研究交流成果発表会』（全州：国立無形遺産院）











본 보고서는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동경문화재연구소(일본)와 문화재청 국립
무형유산원(대한민국)과의 연구 교류 성과 보고서이다. 본 연구 교류는 2008년부터 동
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부와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 연구실과의 
연구 교류로 시작되었으며 제1차 연구 교류(2008년~2010년)의 성과는 2011년에 간행
된『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I』로 정리되었다. 본 보고서는 제 2차 연구 교류(2011년
~2015년) 및 2016년에 한국 전주에서 개최된「한일 무형유산 연구 교류 성과 발표회」
의 성과에 관해 정리한 것이다. 그사이 2013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 연구실
은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조직 개편되었으나 연구 교류 자체는 그대로 계승되었다. 또한 
2016년부터 제3차 연구 교류(2016년~2023년)가 새로이 시작되었다.
또한 2011년 이후 본 연구 교류의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구 교류 ( 상대국 파견 )】
2012년
다카쿠와 이즈미「한일 종교 의례에 관한 비교 연구」(5월18일〜6월1일)
이명진「한일 공연 예술 전승 현황에 관한 비교 연구 : 한일 가면극과 일본의 교겐을 
중심으로」(7월2일〜31일)
2013년
황경순「일본 중요무형문화재 염직 분야 전승 기반 연구: 유키쓰무기를 중심으로」(4
월16일〜30일)
이채원「문화재 보호 전승 기반으로서의 선정 보존 기술의 역할: 후쿠시마현 카라무시 
생산 기술을 중심으로」(5월21일〜6월4일)
이마이시 미기와「한국 전통 공예 기술에 관한 연구: 담양 지역 죽공예를 중심으로」
(6월16일〜29일)
2014년
키쿠치 리요「염직 기술에 관한 원재료와 도구의 현상」(8월18일~31일)
이명진「토호쿠 지방 카구라의 전승 현황에 관하여」(8월11일~9월9일)
2015년
쿠보타 히로미치「한일 민속 예능을 중심으로 한 정월 의례에 관한 비교 연구」(3월2
일~14일)




「한일 무형유산 연구 교류 성과 발표회」(전주: 국립무형유산원)
키쿠치 리요「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한일 연구 교류(2012~2016년)」
쿠보타 히로미치「앞으로의 연구 교류 방법에 대하여」
이명진「국립무형유산원 한일 무형유산 연구 교류의 현황과 과제」
방소연「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 교류 확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교류 및 협력을 향한 
제언」
종합 토론　 김현정(토호쿠대학), 김혜정(경인교육대학교), 임승범・박형빈(문화재청)
사회：이덕우(카나가와대학)
본 보고서는 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부 이이지마 미츠루 부장의 지도 아래 무
형문화유산부 음성영상기록연구실 이시무라 도모 실장이 편집했다. 그리고 한국측 논문 
정리는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최숙경이 담당했다. 또한 이덕우(가나가와대학)





한국의 불교의례에 관한 비망록
16 ▶ 日韓無形文化遺産研究 II
韓国の仏教儀礼に関する覚え書
高桑いづみ ( 東京文化財研究所 )
2012 年 5 月 18 日から 6 月 1 日まで、日韓の仏教儀礼の比較をテーマに研修を行っ
た。韓国仏教行事を代表する奉元寺の霊山齋を聴聞することは時期があわずに叶わ
なかったが、18 日から 20 日に行われたソウル市内での燃灯祭、22 日から 24 日に
かけて松広寺での礼仏、27 日から 29 日にかけて海印寺の礼仏に参加した。28 日











































曹渓宗では、朝昼晩に礼仏を行っている。朝は午前 3 時半、昼は午前 10 時に本
尊に食事を差し上げる巳時礼仏、晩は 18 時半に法要が開始する。
朝の礼仏を紹介する。
18 ▶ 日韓無形文化遺産研究 II


















































































































22 ▶ 日韓無形文化遺産研究 II
参考文献
『韓国の仏教』　韓国仏教宗団協議会制作　2011.10 発行
한국의 불교의례에 관한 비망록 ◀23
한국의 불교의례에 관한 비망록
다카쿠와 이즈미(동경문화재연구소)
2012년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한·일 불교의례 비교를 테마로 연수를 실시하
였다. 한국 불교행사를 대표하는 봉원사의 영산재 조사는 시기가 맞지 않아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열린 연등제, 22일부터 24일까
지 송광사 예불, 27일부터 29일까지 해인사 예불에 참가했다. 28일은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로 그 법요에도 참가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연수한 내용의 보고서이다.
필자는 불교의례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한국에서는 불교의례가 국가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
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이다. 일본에서는 종교행사가 일본의 예능 전개에 커다란 영
향을 미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교행사라는 이유 때문에 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한
다. 종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조사의 동기가 되었다.
연수에 즈음하여 다음 3가지 점을 조사의 핵심으로 삼았다.
1. 한일 불교법회(의식)의 차이
2. 불교법회(의식)에 대한 일반 신도의 대응
3. 불교법회(의식)에 관한 문화재 지정
짧은 연수 기간 중 위의 커다란 테마를 망라할 수는 없었지만, 연수를 통하여 알
게 된 얼마의 것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1. 한일 불교법회(의식)의 차이
한국의 불교는 대부분이 선종계통의 조계종이다. 태고종, 천태종 등의 사찰도 있
지만, 태고종과 천태종 모두 원래는 조계종에서 분파되었다. 분파의 원인 중 하나가 
혼인의 가능 여부이다. 조계종에서 태고종이 분파했을 때, 조계종은 좌선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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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으며 태고종은 염불, 범패를 중심으로 삼게 되었으므로 조계종의 염불은 간
략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인사의 종묵 스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한국의 불교
는 좌선과 염불 모두를 갖춘 염불선이라는 것이다.
태고종인 봉원사에는 2000년 2월에 입멸하신 박송암 스님을 비롯하여 범패로 중
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 지정된 승려들이 있으며, 복잡한 범패를 전승하고 있다. 이 
범패는 주로 영산재에서 불리는 것으로, 봉원사 안에 있는 범음대학에서 부르는 법
을 가르친다. 범음대학 학생은 100명 정도로, 홋소리, 짓소리와 같은 멜리스마틱하
고 복잡한 창법은 귀로 반복하여 들으면서 외운다고 인터뷰에 응한 봉원사의 학생
이 말하였다.
　
일본에서는 8세기부터 다양한 종파가 탄생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큰 종파를 들
자면, 8세기 초기에 전래된 화엄종, 법상종, 율종, 8세기 말에 전래된 진언종, 천태
종, 12세기에 성립된 정토종, 정토진종, 13세기에 전래된 임제종, 조동종, 17세기에 
전래된 황벽종 등이다. 종파별로 교리가 다르고 의식도 다르게 되어있다.
그에 더하여 같은 종파라도 의식의 작법, 범패를 부르는 방식이 다르기도 하다. 
진언종을 예로 들자면, 진언종에는 남산진류와 신의진언종의 작법이 다르며, 신의진
언종 안에서도 풍산파와 지산파는 범패가 조금 다르다. 같은 종파라도 사찰에 따라 
법회의 방식과 부르는 범패가 다른 예는 적지 않다.
　　
2. 한국의 조조예배
한일을 불문하고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근행(예불)과 특별한 법회(의식)에서는 
법회의 구성과 범패를 부르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 이번에 특별한 법회에는 참가할 
수 없었지만, 송광사와 해인사의 예불을 조사할 수 있었다. 두 절에서는 부르는 문
구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은 동일하므로, 조계종의 예불로 종합하여 보
고하고자 한다.
조계종에서는 아침, 낮, 저녁에 예불을 드리고 있다. 아침에는 오전 3시 반, 낮에
는 오전 10시에 본전에 식사를 올리는 사시예불, 밤에는 18시 반에 법요가 시작된
다.
아침 예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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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3:00경 　본당(대웅전)에 촛불이 켜지고 당 안에서는 예배자가 배를 올린
다. 본당 정면의 문을 열고 사미가 목어를 치면서 당 주위를 2바퀴 
돈다(도중에 정면의 문 앞에서는 모로라이(*역주: 좌우를 교차하
며 치는 타법)처럼 치면서 가볍게 입례를 한다.). 그 후 조용하게 
조금 간격을 두고 치면서 기상을 재촉하듯이 사찰 안을 돈다(도장
석).
오전 3:20 　본당 안에서 동라(해인사에서는 소종)를 치면서 종송(鐘頌)이
라고 하는 짧은 게송(偈頌)을 부른다. 다른 승려가 나무아미타불
을 부르면, 알가기(閼伽器)에 물을 담는다.
 　종송이 끝날 무렵, 다른 범종루에 설치된 법고를 치기 시작한다.
 　북은 꽤 큰 편으로 치는 방법도 무척 역동적이다. 여러 명이 교
대로 20분 정도 계속해서 친다.
 　북은 가죽면뿐 아니라 가장자리도 어루만지듯 친다. 마지막으로 
아래쪽 가장자리의 징을 치면, 그것을 신호로 범종이 울린다. 범종
은 아침 33회, 밤 예불 전에 28회 친다. 범종 후 목어 안을 달각거
리며 치고, 마지막으로 운판을 칠 무렵 당내에 승려가 모이는 순서
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운판 끝을 쳐서 음색을 바꾼다. 이것을 
신호로 본당(대웅전) 안에서 다시 동라를 치며 예불을 시작한다. 
이러한 타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들리므로 치는 방식을 바꾸어 
신호로 삼고 있다. 북을 치기 시작한 후 운판이 끝날 때까지 약 20
분이 걸린다. 이들 4가지 타악기를 사물
1）
이라고 부른다.
예　불 　본전 앞에 승려가 여러 줄로 늘어서고 일제히 예불문을 부른다. 
예불문은 기본적으로 서서 부르는데, 한 문구에서 서고‘지심(至
心)’을 들을 즈음에 몸을 일으키는 식으로 작법이 정해져 있다. 
노전(炉殿:중심이 되어 부르는 사람)이 손에 든 목탁을 치고 일어
설 때를 신호로 하며, 연타할 때 배를 올린다.
 　예불문이 끝나면 본전 옆 벽에 걸려있는 신중단(神衆壇)의 그림
을 향해 선 상태로 반야심경(般若心經)을 부르고 예불을 마친다.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1） 사물에는 모든 중생을 구원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 법고에는 지상의 축생(畜生), 목어(木魚)는 물속
의 물고기, 운판(雲版)은 하늘을 나는 조류, 범종(梵鐘)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한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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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불은 이렇게 끝나지만 그 후 각자 정진을 계속한다. 일부는 본당에 남아 천수경
과 다라니를 부르고 백팔배를 하며 계속 기도를 드린다. 정근(精勤)은 관음보살, 석
가모니, 지장 등 본전의 이름을 20분 이상 계속 부르는 것으로, 그 후 신자의 기원을 
쓴 종이를 소리 내어 읽는다. 이러한 기도를 천일 동안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
다. 기도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은 음력 24일의 관음기도이다.
대웅전 외에도 관음전, 지장전 등에서 예불과 동일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
다. 자신의 수행을 위하여 기도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신자를 위하여 드
리는 기도도 많다고 한다. 조계종에서는 염불보다도 좌선을 중시하고 있는데, 신자
의 기원을 이루어주는 염불도 병행하고 있다고 종묵 스님께 들을 수 있었다.
일본의 선종에서도 하루의 행지로서 실시하는 조과(朝課 *역주: 아침기도)와 만
과(晩課*역주: 저녁기도)는 중요한 수행이며, 북 등 타악기 소리를 신호로 행동하는 
점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3. 불탄회(佛誕會)와 연등제
한국에서는 석가의 탄신일로 여겨지는 음력 4월 8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일주일쯤 전부터 탄신을 축하하는 대대적인 연등제(燃燈祭)를 실시한다. 연등축
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각 절에서는 앞다투어 불탑과 용 등의 커
다란 연등을 제작하고 신자들은 자그마한 연등을 손에 든 채 서울 종로거리와 조계
사거리를 줄을 지으며 걷는다. 필자가 참가한 해에는 불탄회 전후 10일에 걸쳐 전통
적인 등롱을 서울 봉은사에서 야외 전시하였으며, 등롱 퍼레이드는 19일 오후 7시
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되었다. 그 후 회전 한마당이 열리고 다음날에도 다양한 놀이
가 개최되었다. 일본의 네부타, 네푸타 마츠리(ねぶた・ねぷた祭り*역주: 일본 동북
지방 3대 마츠리 중 하나로 네부타라는 무사인형 등불을 만들어 시내를 행진한다)
처럼 대규모의 연등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강렬한 인상을 주었으며, 해외에서 온 관
광객도 많았다. 역사적으로는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고려시대에는 국가 의례
로 지정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현재와 같은 화려하고 열광적인 스타일이 된 것은 근
년에 들어서라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각 사찰에서도 많은 소형 연꽃을 정원에 매달고, 야간에는 그것에 
불을 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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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회는 다수의 신자가 참가하는 가운데 열렸다. 아래는 해인사에서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이른 아침, 본전 앞에 탄생불의 단을 설치한다. 10시 반쯤, 바깥에 있는 종을 울
리고 법회를 시작한다. 탄생불의 단 앞에 선향, 연등, 꽃, 쌀, 과일, 차를 바친 후(육
법공양), 중심이 되는 승려가 가진 죽비 소리에 맞추어 입례한다. 내빈도 함께 서서 
목어의 연타에 맞추어 입례(삼귀의)하며, 선 채로 반야심경을 부른다. 다음으로 승
려가 탄생불상에 감차를 뿌린 후(관불), 본전 앞에 헌공한다(헌향, 헌차, 헌등, 헌
화). 탄생불 앞에 서서‘축원’을 부르고 나무아미타불을 3회 부른 다음 청법가를 
부르고는 잠시 입정(좌선)한다. 좌선을 하면서 법어를 행하며, 신도 대표가 발원문
을 소리 내어 읽은 후 신도에게 감사패가 전달된다. 모두 서서 서원을 부르면 종료
(정오 무렵)된다. 그 후 일반 신도가 관불을 위하여 줄을 선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범패만으로 구성되는 식순이 많지만, 해인사에서 전통적인 
염불을 부르는 것은 1곳뿐이며, 나머지는 서양음악 풍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신
자의 인사와 신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등 신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4. 일반 신도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일반 신도도 예불에 참가하여 함께 진언을 부르면서 배를 올린다. 기
도를 원할 경우에는 3일 내지 1주일간, 길게는 1년 이상을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 절
에서 숙박을 하며 아침 3시부터 예불에 참가한다. 사람의 구제를 기원하는 관음보살
을 향한 신앙이 선종(禪宗)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기에, 승려가 수양하는 곳에 
일반 신도가 있어도 위화감은 없는 것 같다. 자신의 수행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연결시키는 이타의 사상에 따른 것인데, 사찰의 경영을 생각하면 신도의 존재는 큰 
듯하다.
그 밖에도 각 사찰에서는 템플 스테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었다. 2002년 월
드컵 대회 때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고안된 대책이라고 
하는데, 그 후에도 정신적인 구원을 바라며 사찰에서 수양하는 외국인이 많으며, 그
중에는 그대로 승려가 되는 예도 종종 있다고 한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와 
같은 신도 교육도 있다.
일본에서도 일상 근행에 신자가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좌
선회와 청소년을 위한 수양을 실시하는 절도 생겼지만 그 열의의 차이를 느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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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일본에서 가장 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신자의 장례식과 그 후의 법요인데, 이는 
한국도 동일하여 영산재 외에도 조상의 영혼을 모시고 죽은 자의 공양을 위하여 실
시하는 천도재, 수륙재, 생전예수재 등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신자와의 관계는 법회의 방식, 사찰의 경영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한일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5. 맺음말 - 무형문화재로서의 종교의례
한국의 봉원사 영산재는 1973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영산재에 대해 쓴 
심상현씨는 지정되지 않았다면 영산재의 존속은 위험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태고종
의 영산재만 지정된 것에 대하여 다른 종파는 문제시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심상현씨는 영산재는 한 종파의 의식이라고 하기보다는 한국 국민의 
문화로서 자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종묵 스님도 선종에서는 염불과 범패보다 좌선이 상위의 수행으로 자리하고 있으
므로 영산재가 지정된 것은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봉원사 이
외의 영산재도 해당 지역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많은 종교행사가 열리며, 그중에는 토다이지(東大寺) 니가쓰도(二月
堂) 의 슈니에(修二會)(신년이 되면서 구년의 관세음보살에게 악을 참회하고, 새로
운 해의 평안과 오곡풍양을 기원하는 의식)처럼 8세기부터 이어져온 법회도 있다. 
하지만 종교행위로서 인식되고 있으므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일은 없다. 지정되
지 않아도 행사 그 자체는 존속되어 가겠지만, 일본의 예능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법회 자체가 음악을 중심으로 한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
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 불상이나 불화는 국보 및 중요문화재로 지정되
어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식에 대한 낮은 의식을 통감할 수 밖에 없다.
종교적인 해탈은 개인적인 내적 체험이지만, 그것이 종교집단 전체의 관념이 되
면 의례로써 외적으로 표출된다. 개인적인 정신 생활, 종교적인 달성에 근거한 신앙
이 의례로서 확립 및 표출됨으로 문화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오래 전부
터 국가의 안태(安泰)를 기원하는 의식도 성립되었다. 종교의례의 모습은 문화의 다
양한 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키 포인트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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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불교에 대한 한일의 인식 차이, 온도차를 느낄 수 있어서 의의가 있었다. 
조사에 협력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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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 글은 국립무형유산원과 동경문화재연구소(무형유산부) 간의 연구교류를 통해 
얻어진 성과를 결과로 낸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의‘한･일 무
형유산 연구교류’는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에서부터 추진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연구교류의 일환으로 일본에 2회 파견되었다.
첫 번째인 2012년에는 교겐(狂言) 중 이즈미류를 중심으로 그 유파와 전승현황
을 살폈다. 그리고 두 번째 2014년에는 카구라(神樂) 중 동북지역에 전승되는 야마
1） 필자는 국립무형유산원 소속으로 2015년 8월 23일부터 2017년 8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립남도국악원에 
파견교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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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카구라(山伏神樂)의 전승현황을 조사하였다. 이 두 가지는 한국의 관점에서 바
라보면 전통예능 종목이지만, 일본의 관점에서는 고전예능과 민속예능이라는 점에
서 확연히 구별된다.
일본에서의 고전예능은‘전통적인 공연예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노가쿠(能樂), 
가부키(歌舞伎), 분라쿠(文樂) 등 예술적 가치가 높고, 오랜 전통성을 지닌 무대연
극, 음악을 의미한다. 고전예능은 국가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전승
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속예능은 지역의 향토색이 강하고, 지역 혹은 마을을 중심으
로 전승되는 전통예능을 지칭하는 것으로 카구라(神樂), 봉오도리(盆踊り), 후리유
(風流), 덴가쿠(田樂) 등 다양한 종목이 전승되고 있다. 민속예능은 국가에서 중요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전승하고 있다. 고전예능, 민속예능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예능종목을 국가 혹은 지방의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와는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필자는 일본의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예능종목에 대한 전승현황과 전수교육의 현
재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번 주제에 대한 관심은‘현대화, 도시화 등의 격
동 속에서 일본의 예능종목은 어떻게 전승되어 왔을까?’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
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무형문화재 예능종목 전승 체제는 위기에 당면해 있다. 비인
기 종목의 경우 전승자의 지원이 거의 없고, 마을을 중심으로 연행되었던 예능종목 
역시 마을의 해체와 젊은 연행자의 부족으로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삶의 영위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인기 종목에로의 집중, 대도시 집중을 야기하면서 
빈익빈부익부의 양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 조사결과 일본 역시 한국과 유사한 상황이 진행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북지역 민속예능의 경우에는 쓰나미로 인해 소멸
의 극한까지 몰렸던 상황도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당면에 처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예능종목의 전승 현황과 전수교육의 실제 
속에서 어쩌면 그 답의 일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일본의 고전예능은 그렇다하더라도 민속예능 카구
라는 그 종류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가 내리는 결론이 일본 예능종
목의 전반을 대변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양상도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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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전예능 교겐(狂言)의 전승현황2）과 전수교육
1) 교겐의 유파 성립과 전승
교겐은 일본 전통예능에서‘웃음’을 선사하는 대표적인 희극이다. 노(能)와 노
의 중간에서 희극으로 사람들의 무거운 마음을 풀고 환기시키거나, 아이교겐(間狂
言)처럼 노와 노 사이에 출연하여 해설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노와 교
겐을 하나로 묶어 노가쿠(能樂)라고 부른다. 
교겐은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338-1573년) 이후에 발달하였는데, 그 기원은 
나라시대의 산악(散樂)으로 거슬러올라간다.‘散樂’은 일본어로‘산가쿠(さんが
く)’라고 읽는데, 그 발음이 비슷해서‘사루가쿠(猿楽, さるがく)’라고 불리게 되
었다. 사루가쿠는 우스꽝스러운 내용의 촌극 형태를 띄는 것으로 교겐의 모태가 된
다. 
에도시대(江戶時代)에 들어서는 연기나 대본의 차이로 오오쿠라류(大藏流), 사
기류(鷺流), 이즈미류(和泉流) 등 3대 유파가 탄생했다. 이 중 사기류는 메이지(明
治) 년간에 단절되었고, 현재에는 오오쿠라류와 이즈미류만 전승되고 있다.
오오쿠라류는 도쿠가와 막부의 지원을 받으며 중앙에서 크게 활성화된 유파였다. 
하지만 메이지 초기에 막부체제가 무너지면서 최대 후원자였던 무사 계급이 사라지
게 되었으며, 일반 대중을 상대하게 되었다. 이 시기 오오쿠라류의 종가(宗家) 역시 
전승이 끊어졌으나, 교겐을 좋아했던 야마모토(山本 : 九州의 武士家 출신)와 시게
야마(茂山 : 京都의 宮中狂言 소속) 등이 오오쿠라 교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금은 이즈미류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이즈미류는 지역의 번에서 활동한 야마와키(山脇), 노무라마타사부로(野村又三
郞), 미야케토쿠로(三宅藤九郞) 등이 연합한 유파이다. 야마와키와 노무라마타사부
로는 주로 오와리(尾張)
3）
 번에서, 미야게도쿠로는 교토 및 카나자와(金沢) 번에서 
활동하였다. 이즈미류 역시 메이지 때 크게 위축되었다. 야마와키가는 종가의 맥이 
끊어졌으나 나고야에 거주하던 제자가 그 맥을 이어 광언공동사(狂言共同社)라는 
단체를 세웠고, 동경에 거주했다가 세도에 밀려난 노무라마타사부로가와 더불어 교
2） 교겐의 유파 전승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논문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의 내용은 기존의 논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는 형태로 작성하고자 한다. 유파의 성립과 무형문화재 지정 등에 대한 상
세한 내용은“이명진,「한・일 전통 공연예술의 유파 전승과 무형문화재 제도 비교연구」,『비교민속학』49집, 
비교민속학회, 2012”를 참고하면 된다. 
3） 일본의 옛 지명, 현재 나고야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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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 활동을 하였다. 미야게도쿠로가도 집안의 인물이 아닌 제자 노무라만조(野村万
造 4世)로 이어진다. 그 후 5世 노무라만조(野村万造/萬齋)가 17세 때 동경으로 이
주하여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유명한 교겐 집안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교겐의 유파별 전승현황을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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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의 교겐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호・관리 하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
정되어 있으며, 노가쿠(能樂)에 속한 연극으로 개인・총합인정4） 부분에 속한다. 노
가쿠의 총합인정 단체는 사단법인일본능악회(社團法人日本能樂會)이며, 이 회에 속
한 보유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예능인을 인간국보로 인정한다. 인간국보는 문화
청 조사관이 직접 선별하고, 문화재 지정절차에 따라 조사와 검토를 거친다.
노가쿠를 연행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익사단법인능악협회(公益社團法人能樂
協會)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 회의 회원 자격
5）
을 갖고 있어야 전문적인 공연 활동
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공익사단법인능악협회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 사단법인
일본능악회의 회원으로 인정한다. 공익사단법인능악협회의 회원이 사단법인일본능
악회(보유자)의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본 회의 회원들의 추천이 필요하다. 추천자 
대상자는 경력(30년 이상), 첫 무대의 시작시기, 공연 경력,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하
여 선정된다. 이렇게 추천을 통한 후보자(안)이 만들어지면 문화청에 제출하게 되
고, 전문조사회의 조사와 검토를 통해 총합인정 보유자로 인정된다.
2) 교겐의 보호・전승과 전수교육: 이즈미류를 중심으로
전승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교겐은 스승과 제자 간의 구전심수(口傳心授)
로 전승된다. 구전심수를 통해 제자는 말투, 표정, 몸짓 뿐 아니라 예인으로써의 마
음가짐까지 스승의 모든 것을 따라하며 답습한다. 하지만 그 답습은‘똑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스승의 것을 따라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미 변화는 당연한 것이다. 사람과 사람은 다른 형(形)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는 무형문화재가 갖는 특성이기도 하다.
일본 예능종목의 전승에는 에도시대 때 확립된 이에모토(家元)라는 독특한 제도
가 기저에 깔려있다. 이에모토 제도란 전승의 정점에 있는 남성이 전승에 관한 모
든 것을 총괄하는 제도이다. 이에모토는 세습되는 경우가 많으며, 양자가 잇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고전예능에 있어서는 오늘날까지도 매우 중요한 전승 토대
가 되고 있다. 앞에서 살폈듯이 교겐은 메이지시기에 종가 전승이 단절되기도 하였
다. 하지만 다시 전승 기반이 확립된 이후에는 점차 이에모토의 제도에 의한 전승형
태를 띤다. 이는 필자가 앞서 제시한 유파 전승의 도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 총합인정이란 2인 이상의 인원이 모여서 연행하는 공연예술 집단의 구성원 모두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익사단법인능악협회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스승의 추천과 회원들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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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중심이 되는 본가에서 전승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자관계를 맺어 본가
의 이름을 이어가는 형태도 보인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에모토제도는 폐쇄적인 전승제도이다. 그렇기에 가족 구성
원만으로 공연이 가능하다면 외부의 제자를 굳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수교육 역
시 이러한 이에모토제도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전문분야 외에 다른 장르를 배우거
나 다른 유파의 예술을 학습하려는 태도는 금기시 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있었기에 
기예는 온전히 전승되어 왔다. 또한 제자는 그 스승을 바꿀 수 없고, 어느 정도 수준
에 이르기 까지 스승이 가르치는 예능을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 스승의 권위는 절대
적이다.
하지만 근･현대를 거치면서 고전예능 전승자는 점차 감소되었고, 후계자를 키우
지 못하게 되었다. 교겐은 다양한 연령대의 배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극이 성립되
기 어렵다. 젊은 배우를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외부로부터의 제자 유입이 필요한 상
황이다. 이즈미류의 노무라만사쿠 집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고, 외부 제자를 받아들이는 일에 적극적이며 뛰어난 역량이 있는 제자에게는 주역
의 자리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받아들이는 절차도 결코 쉽지만은 않다. 외
부인이 내제자로 스승의 집에 들어오면 예능 습득뿐 아니라 생활도 함께 한다. 그 
후 일정 기예에 달하면 일본능악회에서 비로소 노가쿠시(能樂師)로 승인된다.
6）
일본은 1970년 가부키 배우 양성을 시작으로 부족한 예능 전승자의 진흥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수자를 양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일본예능문
화진흥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통예능전승자양성사업(傳統藝能傳承者
養成事業)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립극장(國立劇場), 국립연예장(國立演藝
場), 국립능악당(國立能樂堂), 국립문악극장(國立文樂劇場), 국립극장오키나와(國
立劇場おきなわ)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예능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육시스템이다.
6） 이즈미류 교겐가타 石田幸雄(남, 1949년생) 인터뷰(2012. 7. 9), 동경문화재연구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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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國立能樂堂
이 중 노카쿠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국립능악당(國立能樂堂)에서 진행된다. 노가
쿠의 연행자인 와키가타(ワキ方), 교겐가타(狂言方), 히야시가타(囃者方)는 1983
년(소화59)부터 양성되고 있다. 매 기수마다 각 분야 안에서 유파를 바꾸어 모집한
다. 유파가 정해지면 해당 유파의 지도자가 연수를 시행한다. 이 때 연수생을 가르
치는 사람은 보유자이며, 각 기수의 연수생이 수료하는 시점까지 한 스승이 교육하
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맺은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공연 활동까지도 연계된다. 한 
스승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같은 유파를 전승하고 있더라도 집집마다 다
른 가풍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몸에 익숙해진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배우면 그 
동안 만들어 놓았던 형(形)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수 받은 형을 온전하게 
지속・전승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다만, 국립능악당의 관계자는 30년이라는 
동안 배출한 수가 적고, 어려운 수련과정, 생활비 등의 문제로 인해 전승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7）
 2012년 조사 당시 8기수로 25명이 배
출되었고, 그 중 교겐가타는 4명이었다. 
전문적인 전통예능인의 교육기관으로는 동경예술대학교가 있으며, 음악학부 방
악과(邦樂科)
8）
에서 노가쿠 연행자(노, 교겐)와 노가쿠 히야시가타의 전공자를 양
성하고 있다. 동경예술대학교 입학자의 시험과목은 실시기험과 악전(樂典), 면접 
등이다. 2017년 대학 입시요강을 보면, 방악과의 경우 총 3차의 시험이 치러지는
데‘1차는 실기, 2차는 실기와 면접, 3차는 실기, 악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
의 구성만 보더라도 입학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7） 국립능악당 기획과장 猪又宏治 인터뷰(2012. 7.24), 국립능악당(장소)
8） 동경예술대학교의 음악학부는 작곡과, 성악과, 기악과, 지휘과, 방악과, 악리과(樂理科), 음악환경창조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방악과의 세부 전공은 사미센(三味線)음악, 소쿄쿠(箏曲), 샤쿠하치(尺八), 노가쿠, 노가쿠히야시
가타, 호가쿠히야시가타(邦樂囃子), 일본무용, 가가쿠(雅樂)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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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동경예술대학교 전형에는 노의 주역인 시테가타(シテ方)도 포함되
고 있다.
단, 동경예술대학교에서 모든 유파의 예능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겐의 
경우, 이즈미류에 한정된다. 이즈미류 중에서도 노무라만조, 만사쿠 집안에 한정되
므로, 그 외 집안의 사제는 예능의 세부점까지 습득할 수 없다. 이렇게 대학에 들어
온 전승자들은 실기, 이론을 더욱 전문적으로 교육받는다. 실기교육은 각 류파의 보
유자가 담당하며, 입학 때부터 담당했던 류파의 보유자가 졸업 때까지 전담하여 가
르친다. 
3.  민속예능 카구라(神樂)의 전승현황과 전수교육: 야마부시카구라
(山伏神樂)를 중심으로 
카구라(神樂)는 일본에서 전승되는 신과 관련된 민속예능을 이르는 총칭이다. 신
과 관련된 예능이기 때문에 수많은 신이 존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카구라의 분포
는 거의 전역에 해당한다. 카구라는 궁정에서 연행되어 전승되는 미카구라(御神樂)
와 일반 민중들의 사이에서 전승된 사토카구라(里神樂)로 크게 양분된다. 그 중 사





 시시카구라(獅子神樂)로 세분된다. 이
중 야마부시카구라는 유다테카구라와 시시카구라가 해당되며, 동북지역에는 특히 
시시카구라가 많이 전승되고 있다.
11）
동북지역은 특히 산(山)이 많고, 숲이 울창하며 깊다. 이러한 산의 분위기는 영산
(靈山)으로 숭앙되며, 지역의 신앙과 종교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산
에서 수행하는 수험도(修驗道)를 숭상하는 야마부시(山伏)의 활동은 동북지역의 전
역에 펼쳐져 있다. 야마부시가 전파하는 수험도는 예부터 전해오던 지역의 산악신
앙(山岳信仰)과 음양도(陰陽道), 밀교(密敎), 신도(神道)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
으며 형성된 일본의 독자적인 종교
12）
이다. 
야마부시카구라는 수험도를 전파하는 야마부시들이 법회 등의 제의 때 오곡풍년, 
9） 토리모노카구라는 이즈모류카구라(出雲流神樂)이라고도 한다.
10） 유다테카구라는 이세류카구라(伊勢流神樂)이라고도 한다.
11） 鎌田東二, (靑春新書)『山の神々と修驗道』, 靑春出版社, 2015, 125쪽.
12） 山折哲雄,「山をめぐる日本の文化と民俗」,『(日本歷史と藝能 第8卷)修驗と神樂』, 株式會社平凡社, 1990,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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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퇴치를 기원하면서 봉납했던 예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야마부
시들은 마을의 진자(神社) 대제 때 카구라를 봉납하거나 사자두(獅子頭)를 들고 마
을을 순회하면서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액운을 퇴치하였고, 그 대가로 곡식 등을 받
아 생활하였다. 야마부시는 제례나 카구라의 연행 때 사용하는 이 사자두(獅子頭)를 
곤겐(権現)13）의 현신이라고 믿고 숭앙하였고, 악마 퇴치, 화재를 방지, 수명 축원 
등 영험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겼다.
야마부시들은 산을 내려와 마을에 정착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마을수험[里修驗]
이라고 한다. 이들은 진수(鎭守)의 별당이나 불사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직무를 하였
고, 마을의 축제 주관하거나 기축(祈祝), 제액(災厄) 방지, 안산축원 등 많은 의례의 
주술, 수법을 집행하였다. 이런 중에 야마부시들이 연행하던 카구라가 마을로 자연
스럽게 유입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14）
 다시 말해 수험도의 야마부시가 연행한 카
구라가 오늘날 동북지역의 카구라와 방가쿠 형성의 토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메이지시기에 이르면 신도를 정립하고, 기타 종교 등을 배척하는 등 국민
전체를 교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험도도 역시 폐지되고, 야마부시의 활동도 
수축되었다. 이들 야마부시는 마을 진자의 신관으로 일부 정착하기도 하였으나, 대
부분은 농사나 산일[山任事]에 종사하였다.
15）
 또한 일부는 산의 초입에서 숙박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하야치네다케카구라가 전승되고 있는 마을에서 그 흔적
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하야치네다케마을 숙박소
13）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신으로 나타난다는 사상에서 기인한 말로, 에도막부 창시자인 도쿠가와 이에야
스(徳川家康)를 존칭하여 곤겐사마(権現様)라고 하였다.
14） 鎌田東二, (靑春新書)『山の神々と修驗道』, 靑春出版社, 2015, 122~126쪽.
15） 大迫町觀光協會編,『早池峰神樂』, 鄕土文化硏究會, 1984,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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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시기의 신도 중심 정책은 야마부시카구라의 전승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극
히 드물게는 하야치네카구라를 전승하는 다케(岳)와 오오츠쿠나이(大償) 마을처럼 
야마부시카구라의 세습 형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야마
부시카구라는 마을에 찾아오거나 머물었던 야마부시들에 의해 전승되어 마을 사람
들이 연행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들 카구라는 향토성이 강한 예능으로 각 전승지역의 색깔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카구라의 전반적인 전승현황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필자는 일본의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야마부시카구라를 관심 
갖고 조사
16）
하였고, 본 장에서는 오랜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 되는 하야
치네다케카구라(早池峰岳神樂)와 스기사와히야마방가쿠(杉沢比山番樂)를 대상에 
놓고, 카구라의 전승현황과 전수교육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동북 야마부시카구라의 전승현황
(1) 하야치네다케카구라
하야치네다케카구라(이후 다케카구라로 칭함)를 전승하는 다케 마을은 이와테
(岩手)현의 하나마키(花巻)시17）의 하야치네산 서남쪽의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1800년 경에는 약 74호가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에는 10여 호만 남아있다. 
이 마을에는 하야치네진자가 있으며, 다케카구라는 하야치네진자에 봉납되는 카
구라이다. 이 진자 내부에는 1595년(문록4)의 것으로 알려진 곤겐사마(権現様)가 
남아있어, 카구라의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16） 調査 對象, 調査 日, 調査 場所 등에 대한 간략한 情報는 다음과 같다.
            對象
區分 杉沢比山番樂 早池峰岳神樂
文化財 現況 重要無形民俗文化財 重要無形民俗文化財ュネスコ無形文化遺産
傳承地 山形縣 飽海郡 遊佐町 杉沢 岩手縣 花卷市 大迫町 內川目
奉納神社 熊野神社 早池峰神社
奉納日 8月 6日ㆍ15日ㆍ20日 7月 31日, 8月 1日
傳承 演目數 14演目 40演目以上
調査日 2014年 8月 20日 2014年 8月 31日




42 ▶ 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 II
<사진> 하야치네진자‘大権現社’
앞서 언급한 바 있듯 다케카구라는 하야치네산을 영장(靈場)으로 삼았던 수험야
마부시의 일가(一家)가 현재까지 예능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중심의 이에모
토제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마을 전체가 보호･전승하고 있
기 때문에 마을 전승으로도 볼 수 있다.
다케카구라는 순회를 한다고 해서‘토오리카구라(通り神樂)’,‘마와리카구라
(廻り神樂)’등으로 불린다. 농한기가 되면 곤겐사마를 받들어 들고 히에누키(稗
貫), 와가(和賀)지방의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카구라를 연행한다. 마을에 들어가면 
곤겐사마를 들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마을과 사람들의 액운을 쫓고 축원한 다
음, 저녁에는 카구라야도(神樂宿)라고 불리는 민가에서 카구라를 연행했다. 이렇게 
순회를 하는 것은 진자의 의례 차원에서 행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생활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다케 마을은 산 밑의 높은 지대로 농작물 재배가 어렵
기 때문에, 순회는 곧 곡물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18）
 하지만 카
구라의 순행은 전후(戰後)에 퇴색되었고, 오늘날에는 진자의 제례, 연축(年祝), 신
축[新築祝] 등에서 연행되거나, 지역 내･외에서 공연 형태로 실연된다.19）
초청을 받으면 가면, 의상, 도구 등은 모두 갖고 다니며, 연행 당일 주최 측의 분
위기, 요구 등에 맞추어 연목을 정한다. 자주 초대하는 곳에서는‘누가 추는 어떤 
연목이 보고 싶다’라며 정확하게 요구해오기도 한다. 
카구라 연행자나 마을 간에도 금기는 있다. 연행자의 경우 과거에는 카구라 전에 
18） 中嶋奈津子,『早池峰岳神樂의繼承과 傳播』, 思文閣出版, 2013, 66~67쪽.
19） 花卷市觀光課,『早池峰岳神樂-神樂鑑賞ガイド』, 2010,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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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먹는 것을 금했고, 남성 단체이므로 부인과 잠자리하는 것도 금했다고 한다.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관혼상제가 있으면 가리는 일이 있다. 집안에 상
이 있으면 49일간 참가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1개월은 활동할 수 없다. 마을의 경
우에는 카구라 봉납 일 전에 상이 나면 카구라는 물론 마츠리(祭)까지도 취소된다.
다케카구라는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봉납 진자인 하
야치네진자에서 이루어지는 연행이다. 
카구라 명칭 제례일 장소(무대) 내용
岳神樂舞初め 1. 3. 早池峰神社參集殿 다케카구라 연행의 1년 시작을 여는 무대
早池峰神社例大祭 宵宮 7.31. 早池峰神社神樂殿 진자 대제의 전야제에 봉납하는 무대
早池峰神社例大祭 8. 1. 早池峰神社神樂殿 진자 대제 당일 봉납하는 무대
岳神樂舞納め 12.17. 早池峰神社參集殿 다카케구라 연행의 1년을 마무리 하는 무대
다케카구라가 열리는 무대는 하야치네진자 경내에 있는 早池峰神社參集殿과 早
池峰神社神樂殿이다. 그 중 산슈덴(參集殿)은 실내 공간으로 추운 시기인 1월과 12
월에 주요 연행 장소로 활용되며, 다케카구라의 전수교육 장소로도 사용된다. 
<사진> 早池峰神社神樂殿                      <사진> 早池峰神社參集殿
카구라덴(神樂殿)은 하야치네진자의 가장 중요한 레이다이사이(例大祭) 때 사용
된다. 7월 31일 전야제의 낮에는 하야치네의 데시카구라(弟子神樂)와 인근의 카구
라를 봉납하고, 저녁에는 다케카구라와 오오츠쿠나이카구라를 봉납한다. 그리고 8
월 1일은 미코시(神輿), 곤겐사마를 공손히 모시고 다케 마을을 걸어 하야치네진자
로 모인다. 짧게 데시카구라나 인근의 카구라를 봉납하고, 다케카구라와 오오츠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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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구라를 봉납한다. 이렇게 많은 카구라를 함께 봉납하지만, 하야치네진자의 대표
적인 봉납 카구라는 다케카구라이다.
하야치네진자에서의 봉납은 당연히 중요한 의식이지만, 이 외에도 중요한 행사가 
또 있다. 바로 6월 둘째주 일요일에 하야치네야마(早池峰山)의 정상에서 열리는 오
야마비라키(お山開き) 의식이다. 이 날은 일반 등산객에게 등산을 허용하는 날이며, 
이때 행하는 카구라는 등산자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하야치네야마는 
수험도 야마부시들이 입산하여 수행하던 신령한 산으로, 이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
에게는 경외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야치네카구라의 연목은 약 70여개에 이르며, 전승되는 것은 40여 연목이라고 
한다. 내용에 따라 시키마이(式舞), 카미마이(神舞), 온나마이(女舞), 아라마이(荒
舞), 방가쿠마이(番樂舞), 교겐(狂言), 곤겐마이(權現舞)로 대별된다. 일부 전승이 
안되는 것도 있지만, 하야치네카구라는 다른 카구라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연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연목의 전승이 가능했던 것은 야마부시의 후손들이 대
대로 카구라의 전승을 유지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하야치네야마와 하야치네진자를 중심으로 하야치네카구라가 지속되는 것
은, 그것의 영험함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마부시카구라의 수호
신인 곤겐사마의 영험의 지속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곤겐마이이다. 다케카구
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야마부시카구라에서는 마지막에 곤겐마이를 춘다. 곤겐사마
의 이빨 부딪히는 소리는 나쁜 것을 퇴치하며, 이빨에 물리는 것은 몸에 깃든 좋지 
않은 것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믿음이 있다. 곤겐마이의 마지막에는 카구라를 지켜
보던 사람들이 곤겐사마에게 물리기 위해 몰려나오기도 한다. 
다케카구라는 오오츠쿠나이카구라와 함께‘하야치네카구라’의 명칭으로 1976





는 수험도 신앙을 기반으로 한 야마부시가 전승하는 카구라이다. 
그 중 스기사와히야마방가쿠는 야마가타(山形)현 유자마치(遊佐町)의 스기사와(杉
沢)에 전해지는 카구라로, 히야마방가쿠(比山番樂)라고도 한다. 스기사와를 수호하
20） 일본의 동북지역에는 카구라(神樂)를 카구라, 방가쿠(番樂) 등 두 가지의 용어로 칭하는데, 방가쿠는 일본해(日本
海)측에서는 표현하는 용어이다.(久保田裕道,「山伏神樂의藝能傳承과 民俗」,『民俗藝能硏究』제15호, 民俗藝能
學會, 1992, 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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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해질 만큼 위상이 높은 곳이었다. 과거에는 조카이야마로 수행을 떠나는 야마부
시가 산에 오르기 전 머무르는 두 번째 숙사로 활용되었다고 전한다.
22）
 진자 앞에 
흐르는 강 건너에 야마부시의 숙사(宿舍)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스기사와히야마방가쿠(이후 히야마방가쿠로 칭함)는 스기사와 조카이야마의 야
마부시가 연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관련된 문서, 기록 자료 
등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 그 근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들 야마부시들이 언제까
지 히야마방가쿠를 연행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현재는 마을사람들이 보존
회(保存會), 연주회(演奏會) 등을 결성하여 히야마방가쿠를 전승하고 있다. 이들은 
젊은 시절 입문하여 선배들로부터 학습한다. 연행자는 스기사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로 제한을 두어 외부인의 유입을 막고 있으나, 전승자가 부족한 상황이라 
향후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눈여겨봐야 할 듯 하다.
히야마방가쿠에 대한 문헌의 기록은『飽海郡史』(大正12年刊行)에서 찾을 수 있
고, 제일(祭日)은 음력 7월 10일, 그 날 밤에 마을 진자의 초입에서 산가쿠(散樂)를 
연행했는데 그 연행 목록은 24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23）
 현재의 히야마방가쿠
는 매년 양력 8월 6일, 8월 15일, 8월 20일의 3일 동안 연행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변화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연목도 축소되어 지금은 총 14개의 연목이 전해
지고 있으며, 봉납 당일 공연할 연목을 정한다. 14의 연목을 전부 연행하면 약 4시
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전승 연목 종류
1. 番樂 / 2. みかぐら / 3. おきな / 4. 三番叟 / 5. 京政 / 6. 蕨折り / 7. 曽我 / 8. 鳥舞 / 
9. 景淸 / 10. 橋引 / 11. 大江山 / 12. しのぶ / 13. 高時 / 14. 猩々
21） 鳥海山二之王子熊野大權現
22） 星野 紘･久保田裕道 等, 『民俗藝能探訪ガイドブック』, 國書刊行會, 2013, 68쪽.
23） 高橋 秀雄･大友 義助, 『祭礼行事ㆍ山形縣』, 株式會社おうふう, 1993, 11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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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진자 내부에 부착된 연목. 당일 연행하는 연목이 보이도록 나열한다.
방가쿠는 매년 지정된 날짜에 행해지고 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때에도 쉬지 않고 지속되었다. 비가 내리는 때도, 혹은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연행자
들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8월 6일을 시작으로 가볍게 연목을 선보이는 
시쿠미(仕組), 15일은 봉납의 중심이 되는 혼마이(本舞), 마지막으로 20일은 신을 
보내는 카미오쿠리(神送り)를 행한다. 한국의 무속연행에서 보이는 청신(請神), 오
신(娛神), 송신(送神)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방가쿠의 무대인 카구라덴은 카구라 봉납 시기에 가설무대를 세운다. 무대는 진
자와 연결하여 세우고, 진자 내부에서 의상을 갈아입는다. 과거에는 가설무대에 다
다미만을 깔아서 연행을 했었고, 비가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진자 내부로 들어갔다. 
진자 내부가 좁아서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도 연행은 지속되었다. 과거의 
가설무대의 크기는 다다미 6조였는데, 점차 사람들의 체격이 커지게 되면서 다다미
의 넓이도 8조로 넓어지게 되었다. 기계를 활용해 편리하게 무대를 만들고, 지붕도 
얹을 수 있다. 이렇게 무대를 만들게 된 것은 약 20여 년 전부터이다.  
히야마방가쿠의 특이점은 카구라 연행 때 곤겐마이를 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
부분의 야마부시카구라에서 곤겐마이를 통해 그들의 신성성과 위상을 확립하는 양
상과는 다른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자에 곤겐사마가 없다거나, 곤겐사마에 대
한 신앙과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다. 쿠마노진자의 내부 신전에는 곤겐사마가 양쪽
으로 위치해 있고, 카구라의 시작과 끝에 반드시 인사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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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쿠마노진자의 곤겐사마
곤겐사마는 평소 진자의 신단에 둔다. 지금은 두 개의 곤겐사마가 보관되어 있으
나, 원래는 하나였다. 곤겐사마를 의식에 활용하는 것은 3회 정도 이다. 그 처음은 
매년 1월 1일에 행하는 의식이다. 진자에 먼저 기도를 올리고 곤겐사마를 받들어 마
을을 돌아다니며 춤을 춘다. 이를 통해 마을의 액을 막고 사람들에게 축원해준다. 
그 다음은 5월의 마을 축제와 10월의 수확제이다. 이 때는 마을을 돌지는 않고 진자
에서 춤을 춘다. 5월, 10월 행사의 경우, 지금은 방가쿠 연행자가 섞여 의식을 진행
하지만 원래는 칸누시(神主)가 의식의 주체였다고 한다. 진자에는 기본적으로 상주
하는 칸누시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일이 있
을 때에만 부르고 있다.
히야마방가쿠는 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1978년 그 가치를 재평가 받
고 국가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스기사와히야마방가쿠의 문화재 지정 현황
・<山形縣無形文化財> 
　第2号 指定: 1957年(昭和 32) 8月 16日
　藝第6号 追加指定: 1960年(昭和 35) 5月 28日
・<山形縣無形民俗文化財>
　指定: 1976年(昭和 51) 8月 9日 
・<重要無形民俗文化財>
　指定: 1978年(昭和 53) 5月 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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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 야마부시카구라의 보호･전승과 전수교육
(1) 하야치네다케카구라
24）
2014년 조사 당시 다케카구라의 보존회 회원은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보존회 인원에 비하면 적은 수라고 생각했으나, 카구라 보존
회 측에서는 12~13명 정도의 인원이 있으면 공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 수가 부
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카구라 존속의 위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쟁은 전승자 수의 부족을 초래했고, 다케카구라도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1955년 다케마을의 장남 여러 명이 카구라 보존회에 참여하게 됨으
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25）
오늘날 다케카구라의 전승자는 총 10개 집안의 장남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모두 
친족관계이며, 한둘을 제외한 대부분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여서 카구라를 잇게 한다. 다케카구라의 회장은 지금까지
는 전승자가 부족한 적도 없었고, 이후에도 외부인을 전승자로 받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비추었다. 다케 마을의 야마부시 후손으로 태어난 장남은 카구라의 전
승자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순응하였으며, 아직까지 한 명도 탈퇴한 바 없다
고 한다. 
다케카구라는 집안 대대로 계승되는 예능이기 때문에 스승은 당연히 부친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스스로 스승을 찾아서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번 스
승과 제자가 결정이 되면 평생 그 관계가 지속된다. 또한 부친이 스승이 되면 친자
의 인연이 끝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된다. 언어의 사용, 행동 등을 조심스럽게 
하는 등 스승을 신처럼 여겼다.
26）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경우에는 3세 때부터 전수교육에 들어간다. 제일 먼저 
아이가 걸음 떼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신가쿠(神樂, シン
ガク)이다. 하야치네카구라에서는 신가쿠라고 부르지만, 이는 나나츠모노(ななつも
の)를 말한다. 나나츠모노는 칼, 활 등 7개의 물건을 가지고 행렬을 이루어 춤을 추
는 것으로, 악령을 쓰러뜨리고 땅을 개간해 나가며 오곡풍년을 지향하는 의미를 갖
고 있다. 이 춤은 카구라의 동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간단한 동작이 반복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배우기에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카구라의 동작을 익
24） 하야치네다케카구라 보존회장 小國朋身 인터뷰, 2014년 8월 31일
25） 中嶋奈津子, 『早池峰岳神樂의繼承과 傳播』, 思文閣出版, 2013, 65쪽.
26） 中嶋奈津子, 『早池峰岳神樂의繼承과 傳播』, 思文閣出版, 2013,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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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수 있다. 요즘에는 신가쿠의 학습과 연행이 장남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닌 듯 하
다. 2008년 레이다이사이 영상을 보면, 곤겐사마가 마을을 돌 때 유년기의 아이들
부터 초･중등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나나츠모노를 추는데, 남, 여 모
두 참여하고 있다. 제보자가 말한 3세부터의 교육은 장남으로 태어난 이상 카구라 
연행자로써의 숙명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또한 빠르게 능숙해질 수 있도록 지도하
기 위함일 것이다. 이러한 전승 양상은 교겐 등의 전수교육과 유사함을 보는데, 이
는 다케카구라 전승 역시 이에모토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카구라의 연행은 보존회 회원이어야만 할 수 있다. 다케카구라 보존회 회원은 사
회인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회인이란 학생이 아닌 성인
을 의미한다. 학생 때부터 신가쿠 등을 배우지만 정식적으로 보존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고등학교를 마친 이후에야 가능하다. 보존회 회원이 되면 가장 처음으로 삼바
소(三番叟)를 익힌다. 삼바소는 리듬과 발의 움직임이 신가쿠와 유사하여 3개월 정
도만 연습하면 바로 무대에 설 수 있다고 한다. 삼바소 다음으로 토리마이(鳥舞), 
하치만마이(八幡舞) 등의 순서로 익혀나간다.
전수교육과 연습은 주로 12월~2월 중에 이루어진다. 그 외에는 공연이 많아서 
별도로 연습할 수 있는 여유도 없다. 봄이 되어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초청공연을 
연행하기 시작하면 8~9월 정도에는 아무리 초보자라고 해도 어느 정도 능숙해져있
다고 한다. 특히 8월과 9월은 축제 기간이라 다른 때보다 일이 더 많다. 최근에는 1
년 동안 약 60회 이상의 연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간혹 다케의 데시카구라 측에서 
교육을 받으러 찾아오기도 한다. 요즘에는 데시카구라 단체와 많은 교류를 하고 있
지 않지만, 과거에 교류가 많았을 때는 전수교육은 물론 다케카구라에서 사용했던 
가면, 옷 등을 물려주기도 하였다.
다케카구라의 운영은 보존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운영 예산은 지원금, 사례금, 기
부금 등을 통해 구축된다. 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가면이나 복식, 도구 등은 대
부분 기부를 통해 갖추어진다. 초청자나 인근의 거주자들이 기부를 하기도 하고, 회
갑을 맞거나 장수한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기부하기도 한다. 기증 받은 가면, 복
식, 도구 등에는 기증자의 이름을 새기기 때문에 공연 중에 선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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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식의 뒷면에 기증자의 정보가 새겨져 있다.
이들 가면, 복식, 도구 등은 전통적으로 보존회장의 집에 보관하는데, 사용한 후
에는 반드시 잘 말려서 보관한다. 
<사진> 공연에 사용한 복식을 건조하는 모습
최근에는 大迫鄕土文化保存傳習館(早池峰岳神樂傳承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전승관은 다케카구라의 홍보와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보여진다. 내부에 들
어서면 실내 카구라덴(神樂殿)이 보인다. 실제 하야치네진자 내에 있는 카구라덴과 
같은 크기로 만들어져 있다. 관리자는 이곳에서도 카구라 연습이 행해진다고 하는
데, 연습이나 공연을 할 만한 장소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안쪽에는 다케카구라 
전시실이 있다. 오래 전부터 전해져 온 가면, 옷, 도구를 비롯해 관련 영상, 자료 등
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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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승관 내부 전시실 모습
(2) 스기사와히야마방가쿠
스기사와히야마방가쿠가 전승되고 있는 스기사와 마을은 140가구로 400명 정도
의 인원이 살고 있다. 스기사와는 남부와 북부 두 개의 취락이 있었는데, 전쟁 후 개
척사업으로 나카야마(中山), 츠마자카(妻坂)를 더해 4개 지구로 나뉘어졌다. 그 중 
카구라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남부, 북부, 츠마자카 세 곳이다. 스기사와의 주
민 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고, 약 80% 이상은 마을을 벗어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현재 방가쿠의 연행자는 약 20명 정도이다. 이들은 모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다. 민속예능은 공연예술과 달리 일정 기간에만 연행되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갖는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초
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연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연행자가 부족한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무대에 서고 있다. 이번에도 초등학교 3년생이 삼바소(三番叟)를 연
행하였다. 이 초등학생은 삼바소를 계기로 방가쿠의 세계에 제대로 입문하게 된 것
이다. 앞으로는 전통처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연행자를 
키우는 것은 향후에도 방가쿠의 전승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초등
학생은 방가 후 교육을 통해 가르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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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초등학생이 삼바소를 연행하는 모습
스기사와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스기사와쇼가꼬(杉沢小學校)가 폐교되기 이전에
는 방가쿠의 동작을 체조로 만들어 운동회나 체조시간에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는 
방가쿠의 후계자 양성을 위해 착안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가 폐교되어 
이마저도 사라지고 말았다. 1978년 인근의 초등학교가 와라비오카쇼가꼬(蕨岡小學
校)에 통폐합 되던 때 스기사와쇼가꼬도 폐교되었다. 교통의 발달과 농촌인구의 축
소(학생수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현재 마을 내에 거주하
고 있는 약 20여명 정도의 초등학생은 버스를 이용해 와라비오카쇼가꼬로 통학하고 
있다.
과거에는 어린 아이가 춤을 추는 경우는 없었다. 제보자 역시 20대에 이르러 방
가쿠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친구들과 모여서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 
입문의 계기가 되었다. 물론 제보자의 부친도 방가쿠의 연행자였다고 한다. 집안 대
대로 방가쿠를 연행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히야마방가쿠는 집안 대대로 이어
서 한다는 인식보다는‘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여긴다. 다만, 시작은 자유
롭지만 한번 입문하게 되면 그만 두는 일은 어렵다. 현재 방가쿠를 전승하는 사람
들은 모두 이 마을의 출신자들이다. 물론 교통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직종이 
생겨나, 이사를 하는 등 본적을 옮긴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한다. 인근의 사카타(酒
田)에서 일부러 방가쿠 연행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취직 등의 이유로 외
부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전승에 어려움이 많다. 그렇지만 아직까
지 외부인이 연행자로 참가한 적은 없다. 
방가쿠의 교육은 기존과 같이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다. 현재 마을에는 85세 정도
의 원로가 있어 방가쿠의 교육에 중요한 인력이었으나, 요즘에는 기력이 약해져서 
후배를 기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제보자 역시 최근 큰 병을 앓은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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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 이후에는 춤을 추고 있지 않다. 지금은 악기와 곡(曲)을 담당하고 있다.
전수교육은 현재 연행을 하고 있는 전문 연행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다만 삼바
소 등의 쉬운 춤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교육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요즘의 삼바소
는 초등학생들이 배우기 때문에, 이미 배운 적 있는 고등학교 선배들이 가르치는 것
이다. 하지만 다른 연목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연행자들이 가르친다. 가
장 쉬운 삼바소부터 시작해서 3년을 주기로 하여 다음 단계의 연목으로 넘어가는
데,‘삼바소 → 타카토키(高時) → 쇼죠(猩々)’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모든 연목 
중 가장 어려운 춤은 토리마이(鳥舞)이다. 제대로 된 기본 종목의 춤을 출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약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연습만으로도 다음 날 일하기가 힘들 만큼 춤이 격렬하고, 체력 소모가 많다. 따
라서 젊은 사람들이 배워서 연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젊은 사람이 부족한 것이 현실
이다. 그런 이유로 한 사람이 하나의 연목을 20-30년 정도 추는 일도 있기는 했으
나, 제보자는 다음 세대의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젊은 인력을 수용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다.
방가쿠의 연행자들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가쿠의 연행 시기가 가까
워지면 집중적인 연습기간을 갖는다. 방가쿠는 8월에 연행되므로 7월 한 달간이 집
중연습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일주일 중 3일, 일이 끝난 후 저녁부터 연습이 행해진다.
방가쿠의 연습과 교육은 유자마치스기사와히야마덴쇼칸(遊佐町杉沢比山傳承
館)27）에서 진행된다. 현재 전승관의 자리는 스기사와쇼가꼬가 있었던 곳이다. 학교
가 폐교 된 후 남은 건물들을 활용하여 전승관을 개축하였고, 1989년(평성원년) 11
월 준공이 완료되었다. 이후 전승관은 방가쿠 연습과 교육 장소로써 방가쿠의 전승
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준공 기념비석이 인근에 세워져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전수관은 회의실, 연습실, 연수실, 수장고, 조리실, 체육관,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유자마치의 교육위원회[遊佐町敎育委員會]에서 관리하
고 있다. 이 시설은 단순히 방가쿠 전승관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단체와 
사회교육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이 전승관이 세워지기 전에는 
주로 공민관(마을회관)과 진자 내부의 일부를 연습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27） (住所)遊佐町杉沢字中田1番地の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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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遊佐町杉沢比山傳承館
현재 히야마방가쿠의 운영은 유자마치의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방가쿠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교육위원회의 지원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일정의 비용을 지원하고, 방가쿠 행사 준비와 사회 등을 담당한
다.
28）
 실질적으로 이들이 방가쿠의 지속을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이다.
그 이전에는 보존회가 있어서 힘이 되었다고 한다. 보존회 회장은 마을의 촌장이 
담당하고, 주민 모두가 회원이 된다. 보존회는 규약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유지되
고 있다.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와 감사 약간명, 사무국장, 사무직원 등으로 구
성되며, 중요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하지만 평위원 같은 임원들은 모두 임기가 
종신이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할 수밖에 없다. 2014년 현재 보존회 임원
은 총 26명이고, 사무직원은 3명이다.
29）
 
보존회와는 별도로 연주회(演奏會)가 있다. 연주회의 구성은 언제부터인지 확인
하기 어렵다. 별도의 규약도 없다고 한다. 다만 방가쿠 연행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연주회장은 연주회의 대표로 방가쿠 연행과 관련된 회
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가쿠의 연행과 관련해서는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실제의 업무는 모두 
실행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실행위원회의 인원은 약 30여 명이다. 6월 정도가 
되면 8월에 있을 방가쿠의 연행을 위한 실행위원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는 실행위
원회 회원과, 교육위원회 담당자, 방가쿠 연주회장, 고문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회
의 안건은 거의 방가쿠 준비와 관련된 것이고, 방가쿠 연행 이전까지 3번 정도의 회
의가 개최된다고 한다. 
28） 伊藤 塁, 遊佐町敎育委員會 擔當者
29） 유자마치교육위원회에 찾아가 실행위원회 회의록과 보존회 규정을 직접 확인하였다.(20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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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가쿠의 전승과 행사는 지원금과 기부금, 사례금(공연 활동) 등으로 운영된다. 
예전에는 지원금이나 기부금도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 때는 있는 것 자체로 운영
해야 했기 때문에 행사가 작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원금, 기부금 등
이 있어 어느 정도 행사를 크게 연행할 수 있다. 보존회에서는 매년 12만엔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있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다. 3일 간의 방
가쿠 연행 비용은 10만엔 정도가 투입된다. 이 비용은 일본주 구입, 팜플렛 제작, 텐
트와 의자 대여 비용, 뒤풀이
30）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도로에 
다는 등불 등의 비용은 너무 커서 별도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
부는 히야마방가쿠의 유지와 지속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기부자의 
주체 대부분이 스기사와 마을 출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부는 방가쿠
를 전승하는 데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고 있다. 
<사진> 마을 사람들의 기부 현황
4. 전통예능을 지속시키는 힘
지금까지 이즈미류 교겐과 야마부시카구라에 대한 전승 현황과 전수교육의 실제
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 역시 전승자의 부족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조짐도 일부 감지된다. 필자가 본문에 수록
한 곳의 사례는 아니지만, 동북의 경우에는 다른 카구라를 연행하는 젊은 전승자들
이 교류하며 서로의 카구라 연행 때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야치네카구라의 데시카
구라 중의 하나인 코우다카구라(幸田神樂)의 경우에는 2014년 코우다카구라의 소
30） 뒤풀이는 행사 후 바로 하지 않고, 벼 베기 이전에 마을에서 크게 잔치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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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아닌 악사가 연주하기도 하였다. 물론 연주하는 음악은 코우다카구라의 음악
이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젊은 연행자들의 모습은 건강하고, 긍정적이다. 연
행자의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점차 소멸되는 지역 카구라를 지키기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핀 교겐, 다케카구라, 히야마방가쿠의 전승자 양성 과정을 통해서는 
여전히 전통에 대한 자긍심으로 선대에게 물려받은 예능을 고수하려는 전승자들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일본 예능종목의 전승기반이 되는 이에모토제도
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전승자의 부족이라는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 교겐은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통해 제자를 육성하기도 하고, 히야마방가
쿠처럼 초등학생을 연행자로 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 예능계는 가능한 한 장남 
중심의 세습, 혹은 마을 중심의 전승을 토대로 한 예능의 세습을 지속하고 있다. 시
테의 자리는 본가의 장남에게만 주어진다거나,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받아들이
고, 마을 이외의 사람들을 단체에 받아들이는 것도 경계한다. 또한 여성에게도 아직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런 중에도 명맥이 이어져가고 있는 예능 전승자들이 품고 
있는 자존감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자존감이 지금을 살아가는 예능 전승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대대로 집안이나 마을에서 전승되어 온 예능을 지켜나가는 것을 사명
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예능종목을 지속시키는 또 하나의 힘은 두터운 향유층과 지지자의 존재라
고 할 수 있다. 연행자들이 내부에서 노력하는 만큼, 밖에서는 그들을 지지하는 세
력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고전예능의 경우 노가쿠, 가부키 등을 보기 위해 찾
아오는 관람객의 층위는 남녀노소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유료공연임에도 좌
석은 거의 만석에 가깝다. 인기 있는 배우가 출연하는 경우에는 이미 몇 개월 전에 
표가 매진되기도 한다. 
민속예능 카구라의 경우에는 마을 사람, 출신인 모두가 지지자이다. 카구라 단체 
운영비의 대부분이 이들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부의 지원은 마을 사람, 출
신인 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민속예능 전승자, 연구자 모두가 지지자인 것이다. 동
북 지역에 쓰나미가 밀려 마을이 붕괴되고 민속예능이 소멸될 위기에 몰렸을 때, 외
부로 나갔던 젊은이 들이 마을로 되돌아 왔고 여기저기에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기부가 이어졌다. 이렇게 자발적인 행동이 소멸 위기에 있던 민속예능을 다시 살려
냈다. 결국 위기를 극복한 것은 국가의 도움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였
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곤겐사마에 대한 신앙이 기저에 깔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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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곤겐사마의 마을 순회와 신사 봉납 등이 마을의 재해방지를 비롯해 개
개인에게 수복(壽福)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내부에서는 연행자들의 자존감과 사명감, 그리고 외부에서는 애
호가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지지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예능종목의 전승을 유지
시키고 있다. 전통의 전승과 지속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국가가 
국가차원의 보호를 위해 종목을 지정하고, 전승금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한
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지, 최선의 방안이 아니다. 
오늘날 전승 위기에 당면한 일본의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연구자들은 제도 이전의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5. 맺음말
한국이 무형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현장의 심각성과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
은 196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마을은 
피폐화 되었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무지는 많은 전통을 소실시켰다. 또 1970년대 
농민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위해 추진되었던 새마을운동 또한 전통문화의 파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일본과 달리 한국은 무형문화재의 단절, 변모 등에 끊
임없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무형문화재 예능종목의 현재적 위기와 극복 양상
이 한국의 현실과 극명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능종목이 발전해 온 사
회적, 문화적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이를 차이로만 인
식할 건 아니다. 분명 다르지만 그런 속에서도 반드시 배울 점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전승자들은 상당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
국의 경우에는 많은 전승자들이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다. 지금은 인식이 상당히 바
뀌었다고 하지만, 한국 예능종목의 연행자들은‘광대’라고 하여 천대받았던 시기
가 있었고, 지금도 70대 이상의 연행자들에게는 암묵적으로 그러한 인식이 남아있
다. 그러한 속에서‘내 자식에게는 대물리지 않겠다’, 혹은‘부모의 길을 가지 않
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져, 집안 등에서 세습되던 예능이 위축되거나 전승의 맥이 
끊어진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자신이 걸어온 삶을 드러내는 것이 집안과 가족에게 
폐가 될 수 있다고 여겨 감추려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전승자들은 스
스로에 대한 가치 인식과 자존감의 회복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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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본의 경우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하며 전통을 지켜가는 
마을과 단체가 많이 있다. 과거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마을의 안녕과 마을 민의 복
을 빌었던 당산제의 경우만 해도 마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제례와 마을굿(농악)을 
지속시키기 위해 비용을 갹출하거나, 기부하던 풍습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상
당히 많은 당산제가 중단되었고, 혹은 국가나 시도의 지원금으로 겨우 명맥만을 유
지해가는 곳이 많다. 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민속예능의 경우에는 해체된 마을
의 재생과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일본의 마을 사람들이 카구라 전승
을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스기사와히야마방가쿠의 보존회의 사례는 나
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른 국가의 무형문화재를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나라의 것을 보는 것에 그
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 전승을 양상을 통해 한국의 무형문화재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국립
무형유산원에서 현재 추진하는 한･일 연구교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이후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다 다양한 국가의 무형문화재 전승과 지속의 실례를 


















1）	 現在、筆者は国立無形遺産院に所属して、2015 年 8 月 23 日から 2017 年 8 月 22 日まで国立南道国楽院に派遣交流
中である。























































































































































7）	 2012 年 7 月 24 日、国立能楽堂の企画課長である猪又宏治氏にインタビューした。場所は、国立能楽堂。
8）	 東京藝術大学の音楽学部は、作曲科、声楽科、器楽科、指揮科、邦楽科、楽理科、音楽環境創造科などから成る。
邦楽科の細部専門は三味線音楽、筝曲、尺八、能楽、能楽囃子方、邦楽囃子方、日本舞踊、雅楽などに分かれる。



























12）	山折哲雄「山をめぐる日本の文化と民俗」『（日本歴史と芸能	第 8巻）修験と神楽』株式會社平凡社、1990 年、12 頁。
13）	仏や菩薩が衆生を救援するために神として現れるという思想に基づく言葉。江戸幕府の創始者である徳川家康の敬
称として「権現様」という言葉が使われたこともある。




















奉納日 8月	6 日・15 日・20 日 7月	31 日、8月	1 日
伝承演目数 14 演目 40 演目	以上
調査日 2014 年	8 月	20 日 2014 年	8 月	31 日
口述者
（インタビュー）
小野寺幸七 ( 男、1939 年生 )
番楽連中会長
小国朋身 ( 男、1958 年生 )
岳神楽保存会長




池峰山西南部の登山口に位置している。1800 年頃には、約 74 戸があったとされる
が、現在は 10 余戸のみが残っている。
この集落には早池峰神社があり、岳神楽は早池峰神社に奉納される神楽である。




























神楽の名称 祭礼日 場所（舞台） 内容
岳神楽舞初め 1. 3. 早池峰神社参集殿 岳神楽演行の 1 年を始める舞台
早池峰神社例大祭 宵宮 7.31. 早池峰神社神楽殿 神社例大祭の前夜祭に奉納する舞台
早池峰神社例大祭 8. 1. 早池峰神社神楽殿 神社例大祭の当日に奉納する舞台
岳神楽舞納め 12.17. 早池峰神社参集殿 岳神楽演行の 1 年をしめくくる舞台
岳神楽が開かれる舞台は、早池峰神社境内にある参集殿と神楽殿である。そのう
ち、参集殿は室内空間で、寒い時期の 1 月または 12 月に主な演行場所として活用
され、岳神楽の伝授教育場所としても使用される。
19）	花巻市観光課『早池峰岳神楽－神楽鑑賞ガイド』花巻市観光課	、2010 年、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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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写真】早池峰神社神楽殿             　　　　【写真】早池峰神社参集殿
神楽殿は、早池峰神社の最も重要な例大祭の時に使用される。7 月 31 日の前夜
祭の前、昼間に早池峰の弟子神楽と近隣の神楽を奉納し、夕方には岳神楽と大償神








































祭日は陰暦（旧暦）7 月 10 日、その日の夜に村の神社の入り口で散楽を行ったが、
その演行目録は 24 個と記録されている 22）。現在の比山番楽は毎年 8 月 6 日、15 日、









22）	高橋秀雄・大友義助『祭礼行事・山形県』株式会社おうふう、1993 年、111 ～ 112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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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 月 1 日に行われる儀式である。まず神社に祈りを捧げ、権現様を背負って、村
を廻りながら踊りを踊る。それを通じて村の厄を払い、人々を祝福する。その次は、







▪ < 山形県無形文化財 > 
　第 2 号 指定 : 1957 年 ( 昭和 32) 8 月 16 日
　芸第 6 号 追加指定 : 1960 年 ( 昭和 35) 5 月 28 日
▪ < 山形県無形民俗文化財 >
　指定 : 1976 年 ( 昭和 51) 8 月 9 日 
▪ < 重要無形民俗文化財 >
　指定 : 1978 年 ( 昭和 53) 5 月 22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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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東北山伏神楽の保護・伝承と伝授教育
（１）早池峰岳神楽 23）
2014 年の調査当時、岳神楽の保存会会員は延べ 16 名から成っていた。韓国の
一般的な保存会会員に比べると、一見少ないようにも見えるが、神楽保存会側とし










































伝授教育と練習は主に 12 月～ 2 月中に行われる。それ以外は、公演が多くて練
習する暇もない。春になると、あちこちから入って来る招待公演を行い始める。そ
うすると、どれだけ初歩者であっても 8 ～ 9 月頃になると、上手になるらしい。特に、































































































おり、現在も維持されている。会長 1 名、副会長 3 名、理事や監事若干名、事務局長、
事務職員などで構成されており、幹部の役員の任期は２年である。しかし、一般の
役員の任期は終身となっている。人が足りないため、やり続けるしかな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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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は、2003 年の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の採択と 2006 年の発効の影響を
受け、法律を改正し、2012 年 11 月 7 日に「無形文化遺産の保全および振興に関
する法律案」を議員発議で国会に上程、2016 年 3 月 28 日に施行した。この改正
では、これまで重視していた「原型維持」を「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の涵養、伝統
3）	 例えば、申瓚均「韓国のメドュプ－伝承工芸の美－」『韓国文化』No.31、自由社、1982 年 4 月、朴聖寶「韓国の服
飾美」『化粧文化』36 号、1997 年が挙げられる。




から―」『無形文化遺産研究報告第 6	号』東京文化財研究所、2012 年 3 月
8）	 主な参考文献として『韓日無形文化遺産研究』（2011年11月28日、韓国　国立文化財研究所　無形文化財研究室発行）
や『アジアの文化遺産－過去・現在・未来』（2015 年 8 月 20 日、慶應義塾大学東アジア研究所発行）が挙げ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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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定対象となる ｢陶芸､ 染織､ 漆芸､ 金工などの工芸技術｣ の中から前述した ｢重
要無形文化財の指定並びに保持者及び保持団体の認定の基準｣ (1954 年文化財保護
委員会告示第 55 号 ) に即して重要無形文化財の指定を行い､ その指定分野の重要
無形文化財の保持者を認定するものである｡




②　 2 人以上の者が一体となって芸能を高度に体現している場合や､ 2 人以上の
者が共通の特色を有する工芸技術を高度に体得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 これ
らの者が構成している団体の構成員を保持者として認定する ｢総合認定｣｡





その ｢わざ｣ も存続しているのにも関わらず､ 後継者の養成等の保存措置の法的根
拠を失うことがあった。具体的には、重要無形文化財に指定された色鍋島（1971























ができる。また､ 国は､ 適当な者に対し､ 当該無形文化財の公開､ 記録の作成・保存・








のに、1975 年の改正で新設された ｢文化財の保存技術（選定保存技術）｣ がある｡
これは、文化財を保護していく上で欠くことのできない技術を保護の必要性という






































































































































* 指定年月日の S は昭和、H は平成を指す。




	 1.	突彫､ 錐彫､ 道具彫､ 縞彫等の彫刻は､ 伝統的技法により､ 手彫りであること｡
	 2.	糸入れは伝統的技法によるか､ 又はこれに準ずること｡
	 3.	製作用具等の調整は､ 代々の伝承に準ずること｡
	 4.	型地紙の調整は､ 伝統的技術により生漉きの楮紙に渋加工を施し自然枯らしとするか､ 又はこれに準ずること｡
	 5.	型紙の紋様は､ 古代型紙､ 小本等の古典的な図柄を参考にした価値の高いものであ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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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직기술 보호에 있어서의 원재료와 용구
키쿠치 리요(동경문화재연구소)
1. 머리말
동경문화재연구소(일본)와 국립무형유산원(대한민국)은 2012년부터 5개년 계획
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에 관한 한일 연구교류 사업을 실시해 왔다
1）
. 동 
사업의 일환으로 필자는 국립무형유산원 협력 하에 2014년 8월 18일부터 8월 31일
에 걸쳐 한국의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 공예기술의 기술보유자) 개별 인터뷰 조사
를 실시했다.
본론에서는 한국에서의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한일 문화재 정책의 차이와 염직
기술의 전승 실태를 원재료와 용구
2）
에 주목하며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배경과 목적
지금까지 한일 염직기술과 관련하여 염직사와 문화정책 등의 시점에서 연구가 진
1） 본 사업은 2007년〜2011년에 걸쳐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실시한 연구교류 사업의 제2차 부분을 차지하며, 
동 연구소의 무형부문이 한국국립무형유산원으로 통합되었으므로 교류처가 국립무형유산원으로 변경되었다.
2） 본론에서는 염직기술을 체현하기 위한 도구와 기구를 가리키기 위하여‘용구’로 통일한다. 일본국어대사전에 의
하면 용구란‘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나 기구’이다. 한편 도구의 의미로는 아래의 6항목이 있다.
 (1)불도수행을 위한 삼의일발 등 육물, 십팔물, 백일물 등과 같은 필수품. 또한 밀교에서 수법에 필요한 법구를 말
함. 불가의 기구.
 (2)물건을 만들거나 일을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갖가지 용구. 또한 일상에서 쓰는 신변 물품. 세간.
 (3)무가(武家)에서 창. 또한 기타 무구(武具).
 (4)신체에 갖추어진 갖가지 부분의 명칭.
 (5)노쿄겐이나 연극의 대도구, 소도구.
 (6)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것. 또한 타인에게 이용되는 사람.
 일본국어대사전, JapanKnowledge, http://japanknowledge.com, (참조 2016-12-12)
염직기술 보호에 있어서의 원재료와 용구 ◀101
행되어 왔다.
염직사 분야에서는 양국에 남아있는 염직품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전람
회와 서적
3）
을 통하여 공개되어 왔다. 한국의 염직품에 대하여는 1990년에 소게츠 
미술관(草月美術館)에서 개최된‘보자기전’이후‘한국 전승 공예명품’전(고마
가네코겐 미술관-駒ヶ根高原美術館, 1998년),‘한국 전통 패치워크 -한국 고자수
와 보자기- 복을 부르다/복을 감싸다’전(소고 미술관, 2007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게 된다. 또한 사와다 카즈토(澤田和人)는 케이초코소데(慶長小袖)에 사용
된 금실에 주목하여 동아시아권의 염직품을 비교 고찰하였으며
4）
, 2008년에는‘염
과 직의 초상 -일본과 한국- 지켜져 온 염직품’전(국립역사민속박물관)을 담당하
고 개최했다. 한편 한국에 전승되는 염직기술의 조사도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키자키 히데아키(城﨑英明)는 한국에 전승되는 쪽염색에 대하여5）, 또한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미술공예연구소는 1996년부터 2000년에 걸쳐 실시한 금박 기술조사 
중에서 한국에 대하여도 보고하고 있다
6）
.
이러한 염직사 연구에 더하여 문화재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예를 들어 양국의 무형문화유산(공예기술) 보호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는 마츠야
마 나오코(松山直子)의 논고에서 자세히 다룬다
7）
. 또한 문화재 정책에 대하여는 한
국의 무형문화재 범주에 일본의 무형민속문화재와 문화재 보존기술(선정보존기술)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에는‘원형유지’의 원칙이 있고 전수교육제도라는 
전승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져 왔다
8）
.
그에 더하여 2016년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대하여 언급한 논고도 있다. 한
국에서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조약의 채택과 2006년 발효의 영향
을 받아 법률을 개정하고, 2012년 11월 7일에‘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
3） 예를 들어, 신찬균,「한국의 매듭 -전승공예의 미-」,『한국문화』, No.31, 지유샤, 1982년 4월, 박성보,「한
국의 복식미」,『화장문화』36호, 1997년이 있다.
4） 사와다 카즈토(澤田和人),「게이초 코소데의 시대성 -중국, 한국의 염직품과 비교하여」,『동아시아를 잇는 것/
장』, 벤세이출판, 1999년
5） 키자키 히데아키(城﨑英明),「조사보고 : 한국의 고식 쪽염색법」,『가나자와 미공예대학 기요 No.45』, 가나자
와 미술공예대학, 2001년
6） 가나자와미술공예대학 미술공예연구소,『세계의 금박종합조사』, 2001년
7） 마츠야마 나오코(松山直子),「동아시아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서의 전통적 공예기술 등록상황 -일본, 중국, 한국
의 국가급 일람표로부터-」,『무형문화유산 연구보고 제6호』, 동경문화재연구소, 2012년 3월
8） 주요 참고문헌으로『한일 무형문화유산연구』(2011년 11월 28일,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발
행)와『아시아의 문화유산 -과거, 현재, 미래』(2005년 8월 20일, 게이오기주쿠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발행)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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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안’을 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 2016년 3월 28일에 시행했다. 이 개정에
서는 지금까지 중시해 온‘원형유지’를‘민족 아이덴티티의 함양, 전통문화의 계
승 및 발전,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인정의 테두리
를 보유자(보유단체)에서 전승교수(전승단체)로 변경하였고, 전통공예기술 진흥 강
화 등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 중 특히‘원형유지’개념의 변경에 대하여 박
원모씨는 흥미로운 견해를 나타냈다. 이제껏 한국의 보호에서 중시된 기술의‘원형
유지’는 유형주의의 생각이며, 지정할 때의 순간을 화석적으로 보호하는 사고방식
은 무형문화유산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9）
.
물론 이 생각은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지정 후 시간이 흐름에 따
라‘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무형문화유산이다. 염직기술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쉽
게 입수하던 원재료나 용구의 가격이 급등하며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입수가 불가
능해지기도 한다. 그러한 와중에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승은 어려워질 것이
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지단체(보유단체)인정과 관련하여 지정
요건으로 원재료와 용구 및 디자인을 명기하고 운용해 왔다. 이는 변화를 허용하는 
체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정요건 중에서 원재료와 용구에 언급하는 의의란 무엇
일까.
이제 다음 장부터 일본에서의 염직기술 보호제도를 돌이켜보며 지정요건이 가지
는 의의를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금 염직기술 전승에 있어서의 원재료와 용구
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3. 일본에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개요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운용되
어 왔다. 이제 현행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돌아보고자 한다.
동법의 제2조 제2항에서는 일본의 무형문화재를‘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상 
9） 박원모,「한국의 무형유산 보호정책 성립과 전개」, 『아시아의 문화유산 -과거, 현재, 미래』(2015년 8월 20
일, 게이오기주쿠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발행), 3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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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10）
. 그렇다면 공예기술에서
의‘역사상’과‘예술상’가치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역사를‘과거의 인간생활에 일어난 사상의 변천 및 발전의 경과’라고 정의했
을 때
11）
, 그‘공예기술’이 일본인들의 일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
이‘역사상’가치일 것이다. 한편, 예술이란‘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12）
. 
무형문화재는 살아있는 인간이 체현하고 있는‘행위’자체가 문화재이므로, 과거를 
살았던 사람의 활동을 사후에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예술상’가치란 현재
를 살아가는 인간의 활동(공예기술)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예술’로 평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예술상의 평가는 공모전의 수상이력과 개인전 개최 
등의 활동으로 대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본에서의 무형문화재란 일본인들의 일 속에서 확인할 수 있
는 기술 또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예술’이라고 평가 받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정의된 무형문화재는 어떠한 보호체제로 지켜지고 있
는 것일까.
3.1 무형문화재(공예기술)의 보호제도
일본의 무형문화재(공예기술) 보호는 지정인정제도와 선택제도라는 두 개의 핵
10）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는 일본의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문화재의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문화재’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물,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전적, 고문서 및 기타 유형 문화적 소산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러한 것과 일체를 이루며 그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토지 및 기타 물건을 포함.)과 고고자
료 및 기타 학술상 가치가 높은 역사자료(이하‘유형문화재’라 한다.)
 2. 연극, 음악, 공예기술 및 기타 무형 문화적 소산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
하‘무형문화재’라 한다.)
 3.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 민속예능, 민속기술 및 이러한 것들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및 기타 물건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추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하‘민속문화재’라 
한다.)
 4. 조개무지, 고분, 도성터, 성터, 구택 및 기타 유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 
정원, 교량, 협곡, 해변, 산악 및 기타 명승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높은 것, 또한 동물
(생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 식물(자생지를 포함.) 및 지질광물(특이한 자연 현상이 생긴 토지를 포함)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하‘기념물’이라 한다.)
 5. 지역에서 사람들의 생활 또는 생업 및 해당 지역의 풍토로 인하여 형성된 경관지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또는 
생업의 이해를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하‘문화적경관’이라 한다.) 
 6. 주위 환경과 일체를 이루며 역사적 풍치를 형성하고 있는 전통적 건축물군으로 가치가 높은 것(이하‘전통적건
축물군’이라 한다.)
11） 일본국어대사전, JapanKnowledge, http://japanknowledge.com, (참조 2016-11-24)
12） 디지털 다이지센, JapanKnowledge, http://japanknowledge.com, (참조 2016-12-12)
104 ▶ 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 II
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지자, 보지단체의 인정제도는 
특히 지정대상이 되는‘도예, 염직, 칠공예, 금속공예 등의 공예기술’중에서 전술
한‘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지자, 보지단체의 인정 기준’(1954년 문화재보
호위원회 고시 제55호)에 입각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그 지정분야의 중
요무형문화재 보지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보지자 인정은 다음 3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공예기술분야에서는 ①과 ③의 인정
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예능을 고도로 체현할 수 있는 자 또는 공예기술
을 고도로 체득하고 있는 자를 개인으로 인정하는‘각개인정’.
②　 2인 이상의 자가 일체가 되어 예능을 고도로 체현하고 있는 경우나 2인 이상
의 자가 공통의 특색을 가지는 공예기술을 고도로 체득하고 있는 경우에 이
들이 구성하는 단체의 구성원을 보지자로 인정하는‘종합인정’.
③　 예능 또는 공예기술의 성격상 개인적 특색이 적으며, 해당 예능 또는 공예기
술을 보유하는 자가 다수 있을 경우에 이들이 주된 구성원인 단체를 인정하
는‘보지단체인정’.
③의 보지단체인정은 1975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서 신설된 제도이다. 그때까지
의 제도는 단체를 인정할 수 없었으므로, 다른‘체득자’가 존재하고 그‘기술’도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양성 등 보존조치의 법적 근거를 잃는 일이 있었다. 구
체적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로나베시마(色鍋島) 도자기(1971년 지정)
가 기술단체의 대표자 1명을 보지자로 인정 중이었으나, 1975년 5월에 보유자가 사
망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러한 일이 배경이 되어 보지단체인
정이 신설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2016년의 개정으로 인정의 테두리를 보유자(보
유단체)에서 전승교수(전승단체)로 변경하고 있다. 이는 전승공동체(주민, 지역민, 
단체 등)가 공유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즉 일본에서의‘와쇼쿠(和食)’처럼 전승자가 불특정한 무형문화유산도 지정 가능
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이점은 앞으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보지자 및 보유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가 강구되며, 
이들을 운용하면서 중요무형문화재는 보호되고 있다(동법 제7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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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청 장관에 의한 기록 작성, 전승자 양성 등의 조치
②　 국가에 의한 보지자, 보지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 및 기타 그 보존에 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③　 문화청 장관에 의한 보지자, 보지단체에 대한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중
요무형문화재의 기록 소유자에 대한 기록의 공개 권고
④　 문화청 장관에 의한 보지자, 보지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 및 기타 그 보존에 
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조언 및 권고
한편, 무형문화재에는‘기록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무형문화재’라는 
또 한가지의 선택제도가 있다. 이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특별히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그 기록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청 장관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보존,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적당한 자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의 공개, 기록의 작성, 보존, 공개
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77조).
이에 더하여 보호 시책으로는 후계자 양성을 위한 특별조성금의 교부, 보지단체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전승자 양성사업 보조, 기록작성사업, 우수작품 구입, 
작품전 원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염직분야는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년에 기록조치 





앞의 항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염직기술을 고려하는 데 있
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1975년 개정 시 신설된‘문화재 보존기술(선정보존기
술)’이 있다. 이는 문화재를 보호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기술을 보호
의 필요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여‘기술’을 선정하고, 보지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
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이 테두리에는 유형문화재인 건축물과 동산문화재
를 수리하기 위한 기술도 포함되지만, 무형문화재의 공예기술을 유지하는 기술에 
대하여도 선정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염직분야와 관련된 것에는 원재료의 제작기술인‘모시실 잣기’,‘모
13） 졸고,「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공예기술 -염직분야를 중심으로-」,『무형유산보고』 제3호, 2008년, 및 졸고,
「우리나라에서의 공예기술 보호 역사와 현상 -염직기술을 중심으로-」,『무형유산보고』제5호, 2010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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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생산 및 오비키 ( 태모시 만들기 )’,‘아라소 ( 모시의 겉껍질을 잘 벗긴 청색모
시를 건조시킨 것 ) 제조’,‘류큐 ( 琉球 ) 쪽 제조’,‘아와 ( 阿波 ) 쪽 제조’,‘식
물염료 ( 홍 / 자근 ) 생산 및 제조’,‘오매 ( 烏梅 ) 제조’, 베틀도구 제작기술
인‘수베틀 제작’,‘바디 제작 및 수리’,‘북 제작’이 선정되어 있다 .
무형문화재와 문화재 보존기술(선정보존기술) 사이에 선을 긋기란 애매하고 어
렵다. 예를 들어 무형문화재인 모시 직조기술‘오지야 지지미/에치고 조후’의 원
재료인 모시의 아라소(태모시)는 후쿠시마현 쇼와무라(昭和村)에서 만들어지고 있
다. 모시를 재배하여 아라소를 만들기까지의 기술이 선정보존기술인‘모시 생산 
및 오비키’이다. 그 후 아라소로부터 실을 잣고 옷감을 짜내기까지가 무형문화재
인‘오지야 지지미/에치고 조후’기술이다.
한편 같은 조후인 무형문화재‘미야코 조후’의 경우, 실 만들기 공정을 담당하
는 것은 선정보존기술인‘모시실 잣기’이며 인정단체인 미야코 모시 잣기 보존회
이다. 즉 같아 보이는 기술이라도 공정의 어디까지가 무형문화재 혹은 선정보존기
술인지 여부는 기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기술의 분업체
제 등을 고려하면서 실태에 맞추어 보호가 이루어져 왔다는 증거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무형문화재에‘예술상’이라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문화재 보존기술(선정보존기술)인 원재료와 용구를 만드는 기술
은‘역사상’평가는 가능하지만‘예술상’의 평가, 즉 공모전 출품이나 개인전 개
최 등의 활동을 하기란 어렵다. 한편 문화재를 보호해 가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라는 선정보존기술의 기준에는‘예술상’,‘역사상’평가 모두 필요하지 않
다. 이는 다양한 기술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
일본에서는 기술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개정
을 반복해 왔다. 2004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서는 새롭게 민속기술을 그 틀에 추가
하여, 더욱 다양화된 기술을 보호의 범주로 삼고 있다. 문화재 보존기술(선정보존기
술)과 민속문화재 모두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틀이며, 한국에서는 이들 모두가 무
형문화재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무형문화재라는 하나의 틀로 보호하는 한국의 
방식과 별도의 문화재 틀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보호하는 일본의 방식, 어느 쪽이 운
용하기 쉬운지를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의 틀을 검토하
기 위해서라도 기술과 직결되는‘원재료’와‘용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원재
료’,‘용구’와 기술의 관련을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자에게 다가선 더 좋은 
보호 체제를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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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조사를 통하여
이번 2014년 8월 18일~31일에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조사에서는 제3장까지 안
고 있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염직기술의 원재료와 용구를 중심으로 개별 인터뷰 조






조사를 실시한 2014년에는 아직 한국에서‘원형유지’가 적용되고 있었다. 따
라서 인터뷰 조사는 기술의‘원형’이 원재료와 용구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는지의 검증을 목적으로 했다.
4.1 원재료
6명의 개별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들은 염직기술에 관한 원재료는 실, 염료, 물 
등으로 다양했다. 이제 인터뷰 조사 중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매듭공예의 인간문화재는 식물염료와 합성염료를 병용하고 있었다. 인터뷰 조사
에 따르면 합성염료와 천연염료 중 무엇을 사용할지에 대하여 원형에 얽매이는 일
은 없다고 한다. 아마도 매듭공예라는 기술은 천연염료, 합성염료의 부분이 아니
라‘실을 매듭짓는’공정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므로 염료에 관한 선택은 보
유자의 판단에 맡겨지는 것 같다. 한편 나주의 염색장인인 정씨는 합성염료를 사용
하고 있지 않다. 염색장인의 기술은‘천연 쪽을 재배하고 환원시키는’기술을 중시
하고 있으므로 염료를 바꾸는 일은 없다. 이 역시 보유자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박장인인 김덕환씨의 조사를 통해서도 원재료의 판단은 보유자에게 맡겨
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씨의 부친은 박을 늘여 금박을 만들고, 아교를 만들고, 틀
을 파고 박을 놓는 공정을 수행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금박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한
다
14）
. 이는 금박장인의 기술이 어디까지나 틀을 파고, 민어아교를 만들고, 민어아교
14）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미술공예연구소,『세계의 금박종합조사』, 2001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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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금박을 놓는 공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원형’은 원재료의 조달과 변경에 관하여도 구속하는 일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보유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용구
이번에는 용구에 관하여도 6명의 인간문화재에게 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흥미로웠던 것이 매듭공예의 김희진씨와 정봉섭씨다. 둘의 스승은 동일인물이며 동
일한 모양의 매듭대를 사용하여 매듭공예 기술을 습득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현
재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봉섭씨는 전승된 매듭대를, 김희진씨는 자신
이 창작한 새로운 매듭대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승된 그대로의 용구를 사
용한 정봉섭씨의 기술도, 새로운 매듭대를 사용한 김희진씨의 기술도 무형문화재로
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침선장인인 구혜자씨가 사용하는 바늘 중 한국산을 입수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나라의 바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용구를 사용하는지도 원재료와 마찬가지로 보유
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원형유지’라는 강한 구속력으로 인하여 원재료와 도구에 대한 구
속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었지만, 실태는 시대의 변화와 창작 등에 맞추어 변화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전수교육제도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전수교육제도는‘보유자-전수교육 조교-이수자-전수 장학생’이라는 계층식 교육
체계이다. 근년에 전수교육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운용되어 왔다
15）
. 
즉 행정규제가 완화되어 전수의 계획, 실적보고제도 등이 폐지되고, 전수교육을 보
유자와 전수 조교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이 있기에‘원형
유지’를 강조해온 한국에서의 원재료와 용구에 대한 실태는 변화를 허용하는 체제
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번 약간의 인터뷰 조사만으로는 실태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유지시켜 나가
는‘원형’을 검증하기도 어렵다고 느꼈다. 2016년의 개정에서‘원형유지’를‘민
족 아이덴티티의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
상’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전승의 실태도 변화해 갈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적으
로 다양한 기술에 대한 조사와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15） 박원모,「한국의 무형유산 보호정책의 성립과 전개」,『아시아의 문화유산 -과거, 현재, 미래』(2015년 8월 20
일, 게이오기주쿠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발행), 3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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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염직기술에 있어서의 전승의 과제 -원재료와 용구-
이제 다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 다룬 것처럼 
일본의 무형문화재 테두리에 원재료와 용구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는 것은 중요무형
문화재의 보지단체인정 지정요건뿐이다. 지정요건이 각개인정에는 없고 보유단체
인정에만 있는 것에 대하여 이전 문화청 주임 문화재조사관이었던 사사키 마사나오
(佐々木正直)씨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각개인정의 경우(그 보지자는 이른바 인간 국보라고 불리
는 사람입니다)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지단체인정의 경우와 달리, 지정요건을 특별
히 정할 수 없습니다. 그 차이는 공예기술 내용의 차이, 기술전승 형태의 차이에 따
르는 것이며, 그 기술이 특정 개인을 통해서만 표현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
라 지정요건의 유무가 생깁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각개인정의 경우에는 보지자
가 사망하면 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되어 버리지만, 단체인정의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 교체가 있어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은 계속됩니다. 그러한 차이에 
의해서도 지정요건의 유무가 생기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전통적 기법의 기술 
전승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그 취지 및 목적이 동일하지만 지정요건의 유
무는 보지단체인정의 경우, 전통적인 기법의 확실 및 착실한 전승이라는 것에 무게
를 두게 되며, 각개인정의 경우, 전통기법에 입각하면서도 그에 더하여 기법 및 표




즉, 각개인정인지 보지단체인정인지의 여부는 ①공예기술 내용의 차이, ②기술전
승 형태의 차이, ③그 기술이 특정 개인에 의해서만 표현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
라 판단된다. 또한 ④각개인정의 경우에는 전통기법에 입각하면서도 그에 더하여 
기법 및 표현에 창의가 있음이 중시되며, 보지단체인정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기법
의 확실 및 착실한 전승에 무게를 두게 된다. 위와 같은 차이로부터 지정요건의 유
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제 다음으로‘전통적인 기법의 확실 및 착실한 전승’을 
위하여 만들어진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6） 사사키 마사나오(佐々木正直),「무형문화재 공예기술 분야에서의 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제35회 문화재 보존
과 복원에 관한 국제연구집회『염직기술의 전통과 계승 -연구와 보존복원의 현상-』보고서, 동경문화재연구소,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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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정요건에서 볼 수 있는 원재료와 용구
염직분야에는 7건의 보지단체인정이 있다. 그 중 카스리(絣*역주: 염색을 하
기 전에 실타래를 끈으로 묶는 방식) 기법과 관련된 기술이 6건이며, 나머지 1건
은‘이세형지(伊勢型紙*역주:일정한 문양을 염색하기 위해 쓰이는 형태의 종이)’




별표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인정 지정요건 -가스리 기법-
*카스리 기법에서의 지정 요건을 비교하기 위하여 본 표에서는 "이세 형지"(1993년 4월 15일 지정)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재료에는 밑선, 용구에는 이중 밑선을 그었다.
카스리 기법은 실 만들기, 카스리실 만들기, 염색, 짜기의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
다. 하지만 지정요건을 보면 이들에 대하여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은‘키조카(喜如
嘉)의 파초포(芭蕉布)’,‘미야코 조후(宮古上布)’,‘쿠메지마(久米島) 명주’이
17） 이세형지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세형지’(1993년 4월 15일 지정)
 1. 쓰키보리, 기리보리, 도구보리, 시마보리 등의 조각은 전통적 기법에 의한 손으로 조각한 것.
 2. 이토이레(실 넣기)는 전통적 기법에 의하거나 이에 준할 것.
 3. 제작용구 등의 조정은 대대의 전통에 준할 것.
 4. 형 바탕지의 조정은 전통적 기술에 의하여 생록지의 저지에 시부(渋) 가공을 하고 자연적으로 말리거나 이에 준할 것.
 5. 형지의 문양은 고대 형지, 소본 등의 고전적인 도안을 참고한 가치가 높은 것일 것.
 6. 염형지 제작에서는 전통적인 이세형지 및 형지 염색의 뛰어난 격조, 품위 등의 특징을 유지할 것.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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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쿠루메(久留米) 카스리의 경우, 원재료인 무명실은 도매상 등으로부
터 구입하고 있으므로 실 만들기에 관한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유키 명주(結
城紬)’와‘오지야 지지미/에치고 조후(小千谷縮・越後上布)’는 염색 항목에 언
급이 없으므로 합성염료를 사용할 수 있다. 염색에 대한 기재가 있는 기타 기술에서
는 식물염료, 천연염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증지를 붙일 수 
없다.
또한 직조 공정에서 확인해보면 이해할 수 있듯이, 지정 연월일이 내려갈수록 지
정요건의 범주가 느슨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는 베틀 장인의 감소 등 상세하게 
언급할 수 없는 현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오늘날 사회 상황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입수하기 어려운 원재료와 도구도 증가하
고 있다. 인건비 등의 불균형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원재료 등도 있을 것이다. 유지
보수가 불가능한 용구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정요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성과물로서 평가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점을 통해서도 지정
요건에 명기된 용구와 원재료의 구속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5.2 기술의 아이덴티티와 원재료와 용구
그렇다면 지정요건에서 원재료와 용구를 정한 의의란 무엇일까.
여기에서 다시 금박장인 기술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금박기술은 일본에서도 스리
하쿠(摺箔)로 전승되어 왔다. 일본의 스리하쿠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의 금박과 
달리 청각채와 쌀로 만든 풀을 섞어서 사용해 왔다
18）
.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
재료가 각 나라마다 다를 경우, 생산지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즉 한
국의 금박기술 아이덴티티 중 하나는 민어아교를 사용함에 있으며, 일본의 금박기
술 아이덴티티는 쌀풀이 섞인 것을 사용함에 있다. 이처럼 생산지를 특정할 수 있는 
특징은 바꾸어서는 안 되며 전승해야 할 중요 요소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번 한국에서의 조사를 통하여 느낀 것은 기술에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그 국가
의 문화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 토지이기에 입수하기 쉬우며, 종교적인 의미에서 
사용의 제한이 있는 등 원재료는 그 국가나 지역, 땅과 강하게 연결되며 뿌리내린 
기술의 아이덴티티를 검증하는 요소가 된다. 한국의 금박과 일본의 스리하쿠 모두 
완성된 작품을 보면 기술은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양이 의미를 가지듯 원
18） 『문서비전초(聞書秘傳抄) 』,「7. 스리하쿠 누르기와 풀 반죽 정도」,『염료식물보』 고토 쇼이치(後藤捷一)•
야마카와 류헤이(山川隆平), 1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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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에도 의미가 있다. 선택된 원재료에 따라 사용된 용구와 기법도 변화하며 기술
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본의 지정요건에 원재료를 명기하고 있다는 점은 전승해야 할 
기술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정요
건에 명기해야 할 원재료와 용구 그리고 공정에는 그 기술이 왜 일본에 뿌리내렸으
며 전승되어 왔는지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검증된 원재료와 용구가 그 기술의 근간 
요소를 차지할 경우에는 대체 재료와 용구를 쓰지 않고도 전승되어 갈 수 있도록 문
화재 보존기술(선정보존기술)의 보호를 확대하여 지원해야만 한다.
염직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언제나 기술은 변화하면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하여 각 시대의 특징적인 기술이 탄생한 것이다. 단지 그‘변화’를 어디까
지 허용해야 하는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지정요건의 범주에 차이가 있듯이, 지
금까지 이어져 온 배경에 따라서 각 기술과 원재료, 용구의 관계가 한결같지는 않
다. 하지만 앞으로도 문화재 보호를 추진해 가려면 지정요건의 더 좋은 활용이 꼭 
필요하다. 그 대답 중 하나가 각 기술에서의 원재료와 용구의 뿌리를 검증하는 것에 
있지는 않을까.
6. 맺음말
이번 한일 연구교류 사업을 통하여 타국에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접할 수 있
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매우 귀중한 경험이었다.
문화 및 문화재, 문화유산이 각 나라와 지역에서의‘문화적인 소산’이라 한다
면, 공예기술에서의 원재료와 용구는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내포하고 있다. 기법을 
체현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뿌리내린 원재료와 용구가 꼭 필요하다. 왜 그 원재료와 
용구를 사용하는가. 왜 쓰지 못하게 되었는가. 왜 대체 원재료와 용구로 변화했는
가. 이와 같은 질문의 대답으로 다양한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재료와 
용구를 만드는 기술이 각 무형문화유산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검증하면
서, 더 확고한 보호 체제를 정비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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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실제(實際)와 운용
- 향후 정책연구 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과제 모색을 중심으로 -
日本の無形文化財保護制度の実際と運用
―今後の政策研究における成果導出のための研究課題模索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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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실제(實際)와 운용
- 향후 정책연구 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과제 모색을 중심으로 -
방소연(국립무형유산원)
1. 서론
한국과 일본은 무형문화재 보호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한국
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성립 당시 일본의 제도를 많은 부분 가져왔고 이로 인해 법체
계나 보호의 방식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그동안 일본의 무형
문화재 보호방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국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제도개선 추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에 대한 관심 고조 등 대
내외적으로 무형문화재 제도 및 정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
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제도 운영과 그 결과에 대해 다
시 살피는 것은 우리의 제도를 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
다.
2008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현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
기록과)은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부와 한일 연구교류를 시작했다. 무
형문화재의 보호를 주제로 양 기관은 두 나라의 제도를 비교, 전승현장을 살피는 등 
비교연구를 진행해 왔다.
1）
 그 간의 일본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정책적 연구
1） 2008년“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한·일 연구교류 합의서”는 양 기관 연구자의 상호방문 및 연수를 골자 
로 하고 있으며 합의서 체결 이후 2015년까지 총 19회의 연구자 파견과 초청이 있었다. 2011년에는 2008년부 
터 2010년까지 연구교류 성과물을 토대로 발표회를 갖고 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11,『한・일 무형문화
유산 연구Ⅰ』)를 발간하였으며, 2016년에는 한일 연구교류의 현황과 향후 교류 방안 마련을 주제로 발표회
(8.30.)를 진행하였다. 그 밖에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일본의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규범 제정 현황파악 및 목록을 
정리한 연구용역(문화재청, 2015,『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자연문화재, 무형
문화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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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형문화재 지정체계, 행정기관, 용어 및 개념 등 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해설적 
접근으로, 제도의 실제적인 운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한국의 보호제도와 유사하면서도 세부적인 면에
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실제적인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운용방법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성립과 변천과정, 그 의미에 대해서
는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된다.
2）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반복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운용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관련 자료 수집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일본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현황과 운용을 파악하고, 무형문화재 전승현장 사
례를 통해 일본 무형문화재 전승환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지난 2015년 6월 약 3주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의 무형문화재 보호제
도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다 구
체적인 사례들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짧은 체류기간과 현지여건 등의 이유
로 당초 파악하고자 했던 일본 무형문화재 지정·인정·선정 제도의 운용방법, 지원
체계, 전승자 양성정책, 유네스코 보호제도에 대한 대응전략 등 보호제도 전반에 대
한 내용을 담기는 어려웠다. 다만, 이 글에서는 필자가 현지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일본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중 실제 어떤 배경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던몇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의 무형문
화재 제도개선이나 문제해결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교류의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했다. 
2. 일본의 무형문화재 보호3）
1) 무형문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의 구분과 보호방식
일본은 1950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 민속자료(민속의 유형적 요소로 한정)는 
유형문화재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민속문화의 무형적 요소는 본래 무형문화재 범주
2）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를 살피는 데 있어 일본의 제도를 함께 검토, 비교하는 학술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일본의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립 및 변천과정, 그러한 의미와 배경 등을 살피는 정수진(2015), 김현정(2012), 노리코 아
이카와-포레(2014)의 연구는 한일 양 기관의 연구교류에 따른 성과물과 더불어 일본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근
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일본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내용 중 무형문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의 구분과 보호방식, 지정 및 인정의 기
준과 방법 등 법·제도적 사항 및 운용에 대한 내용은 필자의 현지조사 당시 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부 객
원 연구원인 기쿠치(菊池健策) 선생님과 사이토(齊藤裕嗣)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기본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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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어 있었다. 1954년 법 개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공연예술 및 공예기술로 
한정) 지정제도와 보유자〔保持者〕 인정 체계가 만들어졌다. 민속문화는 유·무형
에 관계없이 민속자료라는 새로운 범주로 분류되었으나 무형민속자료에 대한 지정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이후 1975년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민속자료
를 민속문화재로 조정하고 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2004년의 법 개정에서는 기
존의 무형민속문화재의 범주(풍속관습과 민속예능)에 민속기술이 추가되었다.
5）
 무
형민속문화재는 그 성격상 민속 기·예능을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를 파악하기 힘들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실연자 역시 평범한 일반 국민
이기 때문에 중요무형문화재와 다르게 취급된다.
6）
 
<표 1 무형문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의 종류>
구분 무형문화재 무형민속문화재
종류
연극, 음악, 공예기술 등
-예능(음악, 무용, 연극 등)
-공예기술(도예, 염직, 칠예, 금공 등)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
-풍속관습(연중행사, 제례 등) 
-민속예능(카구라, 덴가쿠, 후류 등) *1975년 추가
-민속기술 *2004년 추가
지정과 동시에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달리, 중
요무형민속문화재는 생활문화에 관계하며 관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
4） 1954년 6월 22일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교육위원회 교육장에게 보내는 통달문에 따르면, 무형의 민속자료는 
무형문화재와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적시했다. 민속자료는“그것 자체의 예술적인 가치가 높지 않”으며, 무형문
화재가 예능, 공예기술처럼“특정 형태와 기술을 특정한 개인이 전승·체현하고 있”어서 이른바“세련된 정도”
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반면, 무형의 민속자료는“국민의 생활양식과 관습”등“사회일반 사람들이 전승하
는 것”임을 명시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의 경우 그 지정된 형태를 있는“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지만 민속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도록 지정하는 것은“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소멸해 가는 민속자 
료의 성질에 반하며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단지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을 선택하여 기록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
하다고 명시했다.(정수진, 2015,「한·일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에 관한 비교 연구」,『한국전통공연예술학』제4
집,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203~204쪽)
5）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연혁에 대한 내용은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보고서를 참고하였다.(ICHCAP, 2013,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Efforts in Japan』, 9~13쪽)
6） 제도상으로 무형문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를 구분하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그 구분이 명확한 것 같지는 
않다. 그 예로, 무형민속문화재 민속기술과 무형문화재 공예기술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 문
화청 내부적으로 누구의 작품이라고 출품(전시회 등)할 경우 무형문화재로, 이름 없이 장르만으로 전승되는 작품
의 경우 무형민속문화재로 보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구분 또한 명확하지 않으며 사례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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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인정하여 보존해야 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인식 하에 지정만을 한다.
7）
 
즉, 무형문화재처럼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각 예능과 공예기술을‘고도’로 체현하
는 것이 아니라, 무형민속문화재는 일정 지역사회의 주민 전체 가운데에 폭넓게 존
재하고 있어서 보유자 등을 특정하여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보전·전승의 책임을 지거나 지원의 대상으로서 보호단체를 특정하고 증명서를 발급
하고 있다.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보호단체는 특정 기준이나 조건으로 검증하는 것
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전승 및 보전에 관계·응원하는 사람이 포
함된 단체가 자연스럽게 보호단체가 된다. 그러나 이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로 보지
는 않는다. 중요무형민속문화재는 모두 보호단체가 있으며 해당 문화재별 단체가 1
곳인 경우도 있고 복수 또는 연맹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록선택무형민속문화재
의 경우 보호단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대상도 있다고 한다.
또한, 무형민속문화재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켜가는 것이므로 지정 이후
에 문화청에서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은 정기조사,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하지 않
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단체에 일임하고 있다. 지역사회 갈등으로 행사가 없어
지거나, 중단 이후 다시 시작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법령상 지정해제에 대한 규
정은 있으나 실제 해제한 사례는 없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근본적 사고의 출발점
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정 이후의 보전은 보호단체나 지역
사회 등에 위임하고 있다. 매년 신청되는 예산지원 신청 등에 대한 의견교환 및 상
담을 통해 관리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마다 전승되는 무형민속문화재의 
수는 무척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두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분히 조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이 반
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지정 및 인정의 기준과 방법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 기준은 1954년 문화재보호
위원회 고시 제55호(1975년 문부성 고시 제154호 개정) 이외에 규정화된 상세한 
기준은 없다. 이는 지정 및 인정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정의 또는 분류에 가깝다.
8）
 
7） 김현정, 2012,「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성립과 일본의 무형문화재 보호정책」,『翰林日本學』
Vol.21,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63쪽
8）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관계 보유자〔保持者〕 인정기준 
 ① 예능 또는 기법을 고도로 체현하고 있는 자 
 ② 예능 또는 기법을 잘 체득하고 또한 이에 정통한 자 
 ③ 2인 이상의 자가 일체가 되고 예능 또는 기법을 고도로 체현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이 구성하는 단체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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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화청 내부적으로 지정 및 인정 추진의 방침을 정하여 지정 분야나 기준을 
설정하는데, 일정기간 동안의 방침을 정하여 문화청 부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
고 한다. 
각개인정 보유자〔保持者, 속칭 인간국보〕의 경우 무대공연 횟수, 후계자 수, 수
상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수치상의 기준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9）
 
후계자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 조건이라고 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의 방법은 알려져 있듯이, 비공개적으로 문화청 내
부에서 지정 및 인정 대상 후보 리스트를 관리한다. 현재 인정된 보유자 밑에서 활
동하고 있는 제자나 비슷한 수준의 예인들의 리스트라고 한다. 한편, 지방지정 무형
문화재 목록을 체크하여 현지조사를 하거나, 학계에서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대
상을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중요무형민속문화재 후보로 고려한다. 한국과 달리 자기 
추천 및 신청 제도로 운영하지는 않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지방문화재 
목록을 체크하고 현지조사를 하거나 학계에서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대상을 국
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와, 문화청이 직접 그 대상을 선택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1960년대 실시한 민속자료 긴급조사, 1972년~1980년대 
초 민속문화재 분포조사,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는 마쯔리 조사가 있다. 마쯔리 조
사의 경우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지정 후보를 찾기 위한 조사임을 표명하고 조사비는 
국가에서 지원,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했다고 한다.
한국은 지정·인정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정·인정 과정에
서 불거지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와 갈등이 야기
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이것이 문제로 불거진 사례는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른바 고전예능에는 모두‘이에모토’가 존재
하며‘정통’과‘고도’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체계가 이미 그 제도 속에서 작동해
왔기 때문
10）
이고, 이를 고려한 인정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정·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문화심의회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지정 보고는 문화
청 조사관이 하며, 조사관의 설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사관은 전문조사회에 참
여하는 전문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지정·인정 후보에 대한 검토를 받는데 만약 문
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합한 후보자인지 재조사를 하기도 한다. 필자가 현지조
9） 후보자의 예술적, 기술적 능력 이외에 (1) 건강상태 (2) 수상경력 (3) 후계자 수 (4) 관련 공동체나 집단에서 차
지하는 직위나 위상 (5) 인격과 능력이 심사 대상이 된다(노리코 아이카와-포레, 2014,「우수성과 진정성: 한국
과 일본의 인간문화재 제도를 중심으로」,『국제저널 무형유산』Vol.9, 국립민속박물관, 37쪽).
10） 정수진, 앞의 책,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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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2015년 6월까지 전문조사회 회의에서 부결이 나온 사례는 없다고 한다. 무형
문화재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탈락되는 상황이 발생
하면 그 세계에서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공식적 
검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심의회에 부쳐진 안건들은 대부분 지정된다고 한다. 때
문에 전문조사회에서는 후보 대상에 대한 평가 보다는 주로 그 분야에 대한 전승 상
황 및 제언 등에 대한 조언을 주로 한다.
<표 2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현황>
11）
구분
각개인정 보유단체 등 인정
지정건수 보유자 수 지정건수 보유단체 등 수
예능 38 55 13 13(총합인정)
공예기술 41 58 (57) 14 14
계 79 113 (112) 27 27
※ 중복 인정자가 1명 있어 ( ) 안이 실제 인원
3) 중요무형문화재 총합인정(總合認定)의 취지와 운영 방식
총합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예능을 2명 이상의 자(者)가 일체가 되어 
체현하는 경우에 이들의 자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의 구성원을 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얼핏 한국의 보유단체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는 전혀 다른 운영 방식이다. 
총합인정의 대상은 2명 이상이 실연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각각 역할의 전문성과 
고도의 기예능이 있는 경우(노가쿠, 가부키 등)에 해당한다. 총합인정은 예능 분야
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의 전통예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인으로 완결되는 분야
가 별로 없고, 소리와 반주, 연극 등 여러 사람이 만들어가야 하는 장르가 많기 때문
에 총합인정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문화청은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인정여부를 확인하고, 구성원에 대한 
명단을 관리한다. 총합인정 구성원의 인정은 보존회, 협회 등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11） 文化廳文化財部傳統文化課, 2015,『無形文化財·民俗文化財·文化財保存技術 指定等一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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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마다 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청에 제출하고,
12）
문화청이 그것을 검증하며, 기
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떨어뜨리기도 한다. 문화청 입장에서 필요한 기준(활동상황 
등)이 있지만, 분야마다 갖고 있는 인정 기준과 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총합인정은 하나의 학교 또는 유파처럼 단체를 인정해서 많은 제자들이 양성되
고, 각개인정 보유자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
13）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총
합인정은 단체 안에 보유자급의 사람이 매우 많고 그 사이에 또 여러 단체나 유파 
등이 존재하고 있어 분야가 같다고 해서 하나의 단체로서 후계자를 양성하기는 어
렵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분야마다 각각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서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공예기술 분야)의 성격 및 특징
중요무형문화재 중에서 공예기술 분야에 한해 보유단체〔保持團體〕를 인정하고 
있다. 보유단체는 공예기술의 성격상 개인적 특색이 적고, 당해 공예기술을 보유하
고 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 있어서, 이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정의한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와시〔和紙〕 제작기술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와시 제
작기술은 1969년 지정 당시 각개인정 보유자를 인정하였으나, 1976년 보유단체 인
정으로 보유자는 단체로 흡수되었다. 이는 와시의 생산 및 유통 체계로 인하여 개
인적 활동보다는 보유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보유자 인정의 
반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공예기술 분야의 경우 과거에는 유통에 있어 도매상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도매
상은 제품의 수집 및 창고의 관리, 생산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수행했으
나,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공예기술 분야에 보유단체를 인정
하게 된 것은 이러한 도매상의 역할을 단체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 노가쿠의 경우 사단법인일본능악회 회원들이 후보자를 추천한다. 공익사단법인능악회 회원 중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자, 첫 무대의 시작시기, 예능 경력,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추천을 통한 후보
자(안)이 만들어지면 문화청에 제출하게 되고, 전문조사회의 조사와 검토를 거쳐 총합인정 보유자로 인정된다.(이
명진, 2012,「한·일 전통 공연예술의 유파 전승과 무형문화재 제도 비교연구-교겐과 판소리를 중심으로-」,『비
교민속학』49, 비교민속학회, 211~212쪽)
13） 총합인정을 할 때, 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을 정해서 지정을 하는데, 단체마다 다르다. 노가쿠의 경우 
공개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그 밖에 전승자 양성, 제자양성 후 성과발표회 등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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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형문화재 및 무형민속문화재 지원 사업
중요무형문화재의 각개인정 보유자에게는 전승교육과 기량연마를 위해 매년 
2,000,000엔(특별조성금)이 지원된다.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원금 사
용에 따른 법령상 의무사항은 없으며 연간 지원금 사용 내용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
만 받고 있다.
정부는 중요무형문화재 총합인정 단체 및 보유단체에게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
승 사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매년 지원하는데 이는 단체마다 다르다. 예
를 들어, 예능 총합인정 분야인 가부키(전통가부키보존회)는 30,000,000엔, 쿠미
오도리〔組踊〕(전통쿠미오도리보존회)는 13,676,000엔이다. 공예 보유단체 지정 
분야인 호소카와시〔細川紙〕(호소카와시기술자협회)는 5,500,000엔, 와지마누리
〔輪島塗〕(와지마누리기술보존회)는 8,800,000엔이다.
14）
 이러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승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사업비 국고보조 요항(要項)>
15）
〇 취지 :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승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국가가 실시하는 보조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을 정함
〇 보조사업자 :  보유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문화청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함
〇 보조대상 사업 :  다음에 내세우는 사업으로 함. 단, 보조대상 2)에서 7)의 사업은 보
유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문화청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단
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함
1) 전승자 양성 : 연수회, 강습회 개최 및 실기 지도
2) 연수 발표회 : 전승자 양성사업에 의한 연수 등의 성과 발표회
3) 자료의 수집 정리(중요무형문화재에 한함)
4)  지정 요건의 품질 관리(중요무형문화재 공예기술에 한함) : 지정의 요건에 근거하는 제
품의 분석검사, 외관검사
5) 기술연구 : 조사연구회 등의 기술 연구
6) 원재료·용구의 확보 : 전승에 불가결한 원재료 및 용구제작, 확보
7) 관련 기술 사업 : 무형문화재의 지식과 기능을 가진 단체가 관련 기술로서 실시하는
 1), 2), 5), 6)의 사업
8) 중요무형문화재 인형극, 분라쿠의 전승을 실시하는 단체의 활동 운영 경비
14） 平成28年度文化財補助金交付一覽 참조
15） 重要無形文化財傳乘事業費國庫輔助要項(昭和54年5月1日 文化廳長官裁定(平成23年4月1日改正)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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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사업비 외에도 공개사업비 국고보조 지원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을 위
한 공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
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문화청 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대상 사업으
로‘국가지정예능특별감상회(國家指定藝能特別鑑賞會)’와‘일본전통공예전(日
本傳統工藝展)’이 있다.
중요무형민속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선정보존기술과 달리 매년 일정하게 
지원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에서 요청할 경우에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한다. 대개 지
방지정 무형민속문화재가 국가지정이 되는 체계를 밟고 있으며, 지방지정이 국가지
정이 되면 지방지정은 해제되지만 지원금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체계이다.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인 키즈미〔木積〕의 후지미
〔藤箕〕 제작기술의 경우 국가의 지원은 없으며, 시에서 지원금(80,000엔)을 받고 
있다. 
문화재보조금 외에 각종 조성금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형(민속)문화
재와 관련한 사업들로는‘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문화예술진흥기
금)’,‘전통문화 부모와 자녀 교실 사업’,‘전통음악 보급 촉진 지원 사업’등이 
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에는 지역의 문화유산 차세대 상속사업
(인재육성 사업, 계승사업, 기록작성, 조사연구사업 등), 세계문화유산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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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전승·활용 등 지원>
17）
문화재의 명칭 사항 보조 내용 보조율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전승기반 정비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용구의 수리·제작, 
시설의 수리·방재, 전승자의 양성, 현지








기록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무형
민속문화재의 현지공개에 필요한 경비




무형민속문화재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




실, 강습회, 발표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
(지방공공단체 등을 보조사업자로 함)
활용
무형민속문화재의 영상기록 제작, 사진·
채보자료 등에 의한 기록의 작성이나 간행
에 필요한 경비(지방공공단체 등을 보조사
업자로 함)
※ 전승기반 정비 사업 중에서 전승자 양성과 현지공개는 보호단체 등이 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방공공
단체가 그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함
※ 조사, 전승, 활용의 각 사업은 지정, 미지정에 관계없이 보조대상임
6) 무형민속문화재의 전승환경(미부〔壬生〕의 하나타우에〔花田植〕 사례)
미부의 하나타우에는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
었다. 히로시마〔廣島〕현의 기타히로시마〔北廣島〕정에서 미부〔壬生〕와 카와
히가시〔川東〕 마을에서 쌀의 신을 기리면서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연행되는 농경
의례이다. 매년 6월 첫 번째 일요일, 실제 모내기가 끝난 뒤에 모심기와 모내기의 단
계들을 연행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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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는 덴가쿠〔田樂〕단 구성원들에 의하여 1976년 발족하여 임의단체로 운영하
였다. 그러다가 중요무형민속문화재 보호단체로서는 처음으로 2013년 NPO(Non-
profit organization)법인
19）
을 설립하여, 공공성 및 사회적 신용도를 높이고 DVD
판매, 상표등록 등 수익 사업에 주체적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타우에의 전승과 활용은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활동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것이 전승의 강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전승되는 전통문화에 대한 주
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크고, 자발적인 보호활동과 전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매년 6월 첫 번째 일요일에 행해지는 미부의 하나타우에 행사 시 인근 주민 
2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연행자뿐만 아니라 연행을 도와주는 마을
사람들의 참여가 적극적이다.
보존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바로 교육이다. 미부초등학교의‘어린이 
덴가쿠’를 통한 전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성인이 된 이후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덴가쿠단 입단으로 이어진다. 현재 덴가쿠단 70여 명 중 20여 명이 미
부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며, 어린이 덴가쿠단 1기생이 현재 30
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부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덴가쿠를 배우
며, 5학년이 되면 하나타우에 행사 당일 길놀이를 실연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2011년) 이후, 인근 지역의 유사한 덴가쿠 단체의 
모델이 되어 가고 있으며, 다른 단체와의 교류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19） 이와 관련한『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은 비영리활동단체에 간단한 절차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운 사회공헌 활동으로써의 특정비영리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제정되어 1998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는 단체 명의로 계약체결과 토지
등기 등의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고 단체 자신의 명의로 권리의무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김문길, 
2011,「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육성정책과 시사점」,『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4
쪽)
미부(壬生)의 하나타우에(花田植)
- 어린이 덴가쿠단의 길놀이 -
미부(壬生)의 하나타우에(花田植)
- 장식소로 논을 고르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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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등재 이후 지방정부(町)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증대하였고, 기업의 자발적




일본은 한국과 달리 무형문화재 관련 제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문화재보호법 
제정(1950년) 이후 무형문화재와 관련하여 총 3차례(1954년, 1975년, 2004년)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이 있었지만, 이는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보호 및 지원의 대상
을 확대하기 위한 변화로 이해된다. 1975년 법 개정으로 인한 무형민속문화재의 지
정 조항 신설 과정을 살피는 것은 무형민속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리·지원방
식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무형민속문화재 제도에 대한 세밀한 
이해는 한국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체계 개선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분류체계 및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의 수립과 관련
하여, 일본의 무형문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를 구분하는 방식은 참고할만하다. 
중요무형문화재 인정방식은 보유자(각개인정), 총합인정, 보유단체로 구분되며, 
이는 분야별 전승환경, 전승방식 및 지원방식 등의 차이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인 예능 분야 총합인정의 전승체계 및 지원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음악이나 무용 분야에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또는 특정 장르 내 다수의 유파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 참
고할 만한 자료가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예기술 분야의 보유단체 인정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공예기술 분야의 보유단체 인정은 단순히 협업이 필요하
거나 기능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여럿이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생산에서
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공예기술 분
야는 아직 단체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예기술 분야
의 지속가능한 전승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 일본의 경우 문화예술의 영역에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활동한다. 거기에는 문화
예술에 관한 사업 내지 프로젝트가 그 실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사업 등의 실시라는 실무 면에서 문화예
술의 실연단체, 문화예술NPO, 기업, 기업세미나, 시민 등 많은 활동주체가 연관되어 있다. 또한 대상영역인‘문
화재의 보호’에서도 문화심의회 문화재분과회 기획조사회의 보고(2005.10.30.)가‘이미, 지역에서는 NPO
법인 등의 민간단체나 개인의 활동이 지역의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으며,‘지역활성화
를 위해 기대되는 역할이 커지는 속에서, 각종 분야에서 문화재의 보호에 관련성을 갖는 개인이나 단체가 늘고 있
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근래에는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활동주체의 커다란 확대가 보인다.(네키 아키라(김
재영 옮김), 2012,『일본 문화정책학 입문』, 민속원, 183~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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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한국과 유사하게 무형문화재 보전, 전승 및 활용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유자에 대한 특별조성금,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사업 및 공개에 대
한 보조금 지원 등이 있으며 지정 종별에 따라 지원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일본의 
무형문화재 지정제도에 대한 조사나 자료 수집은 몇 차례 이루어졌으나 지원제도에 
대한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현
황뿐만 아니라, 일본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전승활동 형태와 전승환경, 지방정부
의 지원방식과 역할 등 지원제도를 둘러싼 제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전승되는 무형민속문화재의 경우 주민들의 보호활동
이 적극적인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각종 지역활성
화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재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문화청의 시책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보전·활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
체 및 시민단체의 역할과 활동, 그리고 문화청과의 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본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며, 
전승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전승자의 전승의지 수준, 국민적 기대는 어떤 것인지 등
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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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おり、協議書の締結後、2015 年まで計 19 回の研究者派遣や招聘があった。2011 年には、2008 年から 2010 年ま
での研究交流成果を土台に発表会を開き、報告書（国立文化財研究所編『韓日無形文化遺産研究Ⅰ』国立文化財研究所、




































































韓国伝統公演芸術学会、2015 年、203 ～ 204 頁）
5）	 日本の文化財保護法の改正沿革に関する内容は、ICHCAP の報告書を参考にした。	(ICHCAP『Intangible	Cultural	



















































































指定件数 保持者の数 指定件数 保持団体などの数
芸能 38 55 13 13( 総合認定 )
工芸技術 41 58 (57) 14 14
























































組踊（伝統組踊保存会）は、1,367 万 6,000 円である。工芸保持団体の指定分野である、





























15）	重要無形文化財伝承事業費国庫補助要項（昭和 54 年 5月 1日文化庁長官裁定、平成 23 年 4月 1日改正）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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楽団への入団に繋がる。現在、田楽団 70 余人のうち、20 余人が壬生小学校で教育
を受けた人々であり、子ども田楽団の第 1 期生が、現在 30 代として活発な活動を













































ヨン訳『日本文化政策学入門』民俗苑、2012 年、183 ～ 184 頁）	




































Agency for Cultural Affairs, 2015. Policy of Cultural Affairs in Japan (Fiscal 2015) .
ICHCAP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무형의 민속문화재로서의‘민속기술’과 그 보호



















今日まで 60 余年の歴史を持つ。2016 年現在、国の指定 296 件、国の記録選択（記
録作成等の措置を講ずべき無形の民俗文化財）622 件、地方公共団体（都道府県指定・

































































いで復活していったのである 2）。早いものでは犠牲者の百ヶ日法要にあたる 2011 年
























































製作技術 2006 年 青森県津軽海峡周辺地域
上総掘りの技術 2006 年 千葉県上総地方
別府明礬温泉の湯の花製造技術 2006 年 大分県別府市明礬
小木のたらい舟製作技術 2007 年 新潟県佐渡市小木
江名子バンドリの製作技術 2007 年 岐阜県高山市江名子町
能登の揚浜式製塩の技術 2008 年 石川県珠洲市清水町
吉野の樽丸製作技術 2008 年 奈良県吉野地方
秋田のイタヤ箕製作技術 2009 年 秋田県秋田市太平黒沢／仙北市角館町雲然
木積の藤箕製作技術 2009 年 千葉県匝瑳市木積
越中福岡の菅笠製作技術 2009 年 富山県高岡市福岡町
鴻巣の赤物製作技術 2011 年 埼玉県鴻巣市
論田・熊無の藤箕製作技術 2013 年 富山県氷見市





































5）	 経済産業省が 1974 年から進めている伝統的工芸品の指定・保護制度。伝産品の指定要件は、主として日常生活で
使われるもの、製造過程の主要部分が手作り、伝統的技術または技法によって製造、伝統的な原材料を使用、一定




































7）	 国は各個認定の保持者（いわゆる人間国宝）に対し、特別助成金（年 200 万円）を交付、また保持団体や地方公共
団体等が行う伝承者養成事業や公開事業に対しても、その経費の一部を助成している。




































































12）	2013 年 12 月開催「わざを伝える―伝統とその活用」（第８回無形民俗文化財研究協議会）、http://www.tobunken.
go.jp/ich/wp-content/uploads/08mukeikyogikai_report.pdf にて全文を公開中。


























































た。それは「提案書の中で、記載済みの案件との違いが visible になる形で強調されていない」「代表リストは List	of	
Humanity であるべきで、その信頼性や一貫性を守るためにも同一国からの類似性の高い提案書の記載は避けるべき」
「類似の事例が同一国から何件も提出されることによる、地域的偏りも懸念される」等の観点からで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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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민속문화재로서의‘민속기술’과 그 보호
이마이시 미기와(동경문화재연구소)
1. 머리말
일본에서는 2004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무형민속문화재의 한 분야
로‘민속기술’이 신설되었다. 시행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일본에서는 이 
새로운 분야인 민속기술의 보존과 활용에 대하여 다양한 과제를 검증해야 할 시기
가 되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필자의 당초 관심은 한국에서의‘민속기
술적’인 기술의 전승이 어떻게 도모되고 있는지, 그 제도와 실태를 아는 것에 있었
다.
하지만 연구교류를 통하여 실감한 것은 애초 한국에는 무형민속문화재라는 개념
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이미지도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었다
1）
. 또한 근년 들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경문화
재연구소에서도 여러 외국과의 교류 기회가 늘어났는데, 그러한 곳에서도 일본에서
는 당연하게 자리하고 있는 무형의 민속문화재라는 사고방식과 이미지가 실제로는 
일본 특유의 도메스틱한 견해이자 제도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되는 일이 많았다.
일본에서의 무형의 민속문화재 보호제도는 1950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시
작되었으며, 1954년에 창설된 무형 민속자료의 기록선택제도를 전신으로 지금까지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다. 2016년 현재, 국가 지정 296건, 국가 기록선택(기록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무형의 민속문화재) 622건,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지
정, 시구정촌 지정) 지정 및 선택 7,915건이 있으며, 일본의 문화재보호 역사에서 
1） 한국에서는 1962년에 제정 및 공포된‘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와 함께 처음으로 민속자료가 도입되었으
며, 2010년 개정에서‘민속문화재’로 개칭되었다[박 2015]. 하지만 테두리는 마련되었어도 실제 지정은 유형 
민속문화재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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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일익을 담당해왔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다시금 일본 무형민속문화재 
제도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무형민속문화재로서
의 민속기술에 대하여, 그 보호제도에 있어서의 과제를 정리할 것이다.
또한 원래라면 한국에서의 조사 성과에 대하여도 언급해야 하지만, 조사기간이 2
주에 불과하여 정리된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에 더하여 필자
의 관심사인 민속기술(무형민속문화재)은 한국에서 모두 공예기술(무형문화재)의 
범주로 보호되고 있어, 둘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한국과의 연
구교류를 통하여 일본의 문화재 제도를 역조사하는 기회와 무형의 민속문화재가 가
져야 할 모습에 대하여 재고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므로, 일본의 제도에 대하여 중
심적으로 기록하게 된 것에 대한 양해를 얻고자 한다.
2. 무형의 민속문화재라는 사고방식
일본에서의 민속문화재는‘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 민
속예능, 민속기술 및 이러한 것들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및 기타 물건으로 우
리나라 국민의 생활 추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중 풍속관습, 민속예능, 민속기술이라는 3분야가 무형의 민속문화재에 해당
되며,‘이들에 사용되는… 물건’이 유형 민속문화재에 해당된다.
무형문화재(고전예능, 공예기술)와 무형민속문화재(풍속관습, 민속예능, 민속기
술)의 가장 큰 차이는 그 가치 부여 방식에 있다. 무형문화재가 보편적 및 절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엄선주의, 우품(優品)주의에 근거하여 선택되는 반면, 무형
의 민속문화재는‘국민의 생활 추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형사례, 대표
사례가 선택된다. 그것에는(미지정 문화재도 포함하여) 가치의 우열이 없다고 여겨
지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재가 본질적으로 지역과 떨어져 인식될 수 있는 반면, 무
형의 민속문화재는 특정 지역의 역사 및 문화를 체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
소로 여겨진다. 이는 이와모토(岩本)[2015]가‘일본에서의 무형문화재/무형민속
문화재는 국가적인 것/지방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민속학자를 포함하여 내재화되
어 있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그에 더하여 무형의 문화유산이 지금을 살아가는 사
람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살아있는 문화재’라는 성질 때문에, 무형의 민속
문화재는 종종 그것을 전승하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즉 지방적인 지역 아이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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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와 관련되어 말해지는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무형의 민속문화재는 사람들의 일
상생활 속에 있는 가장 가까운 문화재로서 자리한다.
또한 운용면에서 접근해보면, 후에 언급하겠지만 무형문화재는 보지자(보유자)
와 보지단체(보유단체)에 대하여 매년 거의 일정액의 조성금이 있으므로, 예산상 제
한 때문에 지정건수(종별과 인원수)를 늘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매우 한정된 분야
의 전승자를 대상으로 하는 닫힌 제도가 되었다. 한편 무형의 민속문화재에 대하여
는 매년의 조성조치가 없고 예산에 융통성이 있으므로 해마다 여러 건이 새로 지정
된다.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정을 바라볼 수 있는 문화재이며, 그러한 의미로
도 무형의 민속문화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다 친근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형의 민속문화재의 보호제도는 일본에서의 실제 전승 모습을 일부 반영
하는 동시에 민속문화재 제도를 연구적 측면에서 떠받치는 일본 민속학의 사고방식
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1875-1962)
에 의하여 수립된 일본민속학은 민속문화의 지역별 상세한 차이와 개별성을 매우 
중시하며, 사례를 집적하여 비교함으로 문화의 성립과 전파 문제를 생각해 가고자 
하는 귀납법적인 연구방법에 의거해 왔다(이는 문화인류학이 인간의 일에서 보편적
인 법칙을 발견하고, 연역적으로 사고하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성이다). 그리고 야타
기타 이래, 그 방법에 근거하여 지방에서는 작은 무형민속문화재가 무수히‘발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조사연구가 진행 중인 민속예능 분야로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행정구
획 단위로 예능이 전승되고 있으며 그 총수는 1만이라고도 하고 2만이라고도 한다. 
이중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인구 약 3.8만 명)는 검무와 사슴춤, 칠복신춤 등의 예
능이 활발히 이루어진 땅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3년도부터 3개년 국고보조사업으
로 실시된‘오후나토시 민속예능 조사사업’에 의하여,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지
지 않았던‘곤겐사마’(権現様, 사자나 호랑이 가면을 쓰고 신년에 악마를 쫓는 걸
립을 하는 예능)가 지금도 전승되고 있음이 밝혀졌다[오후나토시 민속예능 조사위
원회 2016]. 이러한 예능은 외부에서 보기에 거의 동일한 것일지라도, 전승자 자신
은‘옆 마을과는 이것이 다르다, 이 부분이 뛰어나다’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며 지
역 아이덴티티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모습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이 2011년 3월의 동일본대지진 부흥 과정이었
다. 재해지역에는 파악된 것만 해도 2,000건에 가까운 민속예능과 마츠리가 전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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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진 후 연구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세로 부활되
고 있었던 것이다
2）
. 빠르게는 희생자의 백일법요에 해당하는 2011년 6월 무렵부터 
죽은 자의 공양을 하는 8월의 오봉(백중)맞이가 되면서 그야말로 잔해 속에서 예능
과 마츠리가 행해지게 된 것이다. 무형의 민속문화재가 피난생활로 끊겼던 커뮤니
티를 정신적, 물리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되었으며, 쓰나미로 떠내려간 지역을 
재생시키는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있어서도 
신선한 발견이었다. 이는 생활과 밀착되어 사람들의 피와 살이 되었던 무형의 민속
문화재만의 힘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형의 민속문화재의 모습에 근거하여 국가는 기본적으로 지정물
건에 대한 항상적인 지원을 실시하지 않는다. 국가가 실시하는 주요 보조로는 무형
의 민속문화재의 조사사업에 대한 보조(실질적으로 미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함), 
보존 및 전승사업과 활용사업 등에 대한 조성(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사
업과 미지정문화재도 포함하여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음)이 있으며, 미지정문화
재도 보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들 모두의 사업주체는 문화재 소재
지의 지방공공단체나 보존회이며 3년 등의 연간 한도를 두고 지급된다(앞서 언급
한‘오후나토시 민속예능 조사사업’등도 이 조성의 테두리에서 실시된 것으로, 사
업주체는 지역보존회의 연합조직인‘오후나토시 향토예능협회’이다). 이에 대하
여 국가는 지도 및 조언을 하는 것에 머무른다. 또한 한국처럼 지정 후 정기적인 조
사 등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종종 야유를 받듯이, 결국‘지정만으로 끝’인 것이
다.
이러한 방침의 배경에는 무형의 민속문화재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것이며, 그 전
승은(설령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라도) 기본적으로 전승자(지역 커뮤니티나 지방자
치체)의 자주성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또한 무형 민속문화재에 대한 보호
는‘기록의 작성 등’에 의한 방법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는 이해가 공유되고 있다
는 사실도 중요하다. 1954년에 무형민속문화재의 전신인‘무형의 민속자료(풍속관
습)’가 처음으로 보호 대상이 된 시점부터 무형의 민속자료는‘자연적으로 발생
하여 소멸해 가는’성질을 가지고 있으며,‘그대로의 형태로 잔존시키려 해도 이는 
불가능하며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기록 보존의 조치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나
2） 동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피해지역에서의 미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무형의 민속문
화재의 소재조사, 피해와 부흥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실시했다. 그 성과의 일부는http://mukei311.tobunken.
go.jp/에서 공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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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었다
3）
. 오시마(大島)[2007]에 의하면 이러한 생각은 1975년 법 개정 이
후에도 계승되어, 현재에도 행정적 시책의 중심에 있다고 여겨진다. 즉‘무형의 민
속문화재의 지정이라는 행위는 민속문화재의 보호 행정 이념상의 의미로 보면, 결
코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 아닌’것이다[오시마(大島) 2007].
그렇다면 국가에 의한 지정제도의 의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중요성의 선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즉 전승자조차도 깨닫지 못
했던 문화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널리 선언함으로써 전승자와 지역을 고무시
키고 자긍심을 갖게 하며, 자립적이자 자발적인 계승을 후원한다는 의미이다. 그러
한 관점에서 말하자면 민속기술이라는 분야의 신설 자체가 바로‘중요성의 선언’
이며, 앞으로 이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있는 문화재의 새로운 발굴이 기대된다.
3. 무형의 민속문화재로서의 민속기술
이어서 무형의 민속문화재로서‘민속기술’의 개념과 그 보호에 있어서의 과제
에 대하여도 소개하고자 한다.
1) 민속기술의 개념
일본에서 민속기술의 보호제도를 정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것은 2005
년 4월이었으며, 지금까지 13건의 민속기술이 국가 중요무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되
어 있다(표1). 민속기술 보호제도 신설의 주역 중 하나였던 이전 문화청 전통문화과 
주임 문화재조사관인 고(故) 오시마 아키오(大島暁雄)[2007]에 따르면, 민속기술
이란‘일상생활의 필요 속에서 발휘되는 수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이며,‘의, 
식, 주와 생산, 생업 등에 사용되는 용구와 제품, 시설 등의 제작과 수리 및 사용 등
3） 1954년 6월 22일부 문화재보호위원회 사무국장 통달‘문화재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대하여’의‘제4 민속자료 
1항의 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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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쓰이는 기술을 중심으로 해야’하는 것이다
4）
.
표1　중요무형민속문화재 (민속기술) 지정일람 (2016년 현재)
명칭 지정연도 소재지
쓰가루 해협 및 주변 지역의 일본식 목조
선 제작 기술
2006년
아오모리현 쓰가루 해협 주변 
지역
가즈사 굴삭 기술 2006년 지바현 가즈사 지방
벳푸 묘반 온천 유노하나(입욕제) 제조 
기술
2006년 오이타현 벳푸시 묘반
오기 다라이부네(나무통 배) 제작 기술 2007년 니가타현 사도시 오기
에나코 반도리(도롱이) 제작 기술 2007년 기후현 다카야마시 에나코마치
노토 아게하마식 제염 기술 2008년 이시카와현 스즈시 시미즈마치
요시노 다루마루(나무통) 제작 기술 2008년 나라현 요시노 지방
아키타 이타야미(키) 제작 기술 2009년
아키타현 아키타시 다이헤이쿠
로사와 
／센보쿠시 가쿠노다테마치  
구모시카리
기즈미 후지미(키) 제작 기술 2009년 지바현 소사시 기즈미
엣추 후쿠오카 스게가사(삿갓) 제작 기술 2009년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후쿠오카
마치
고노스 아카모노(인형) 제작 기술 2011년 사이타마현 고노스시
론덴∙구마나시 후지미(키) 제작 기술 2013년 도야마현 히미시
나가라가와 강 가마우지 은어잡이 기술 2015년 기후현 기후시, 세키시
4） 그에 더하여‘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현되는 생활유지용 기술(생활기술)’과‘장인의 기술로 대표되는 것
과 같은, 주로 생계를 꾸려 가기 위하여 발현되는 직업적 기술(생산기술)’로 크게 나뉜다. 또한 운용방침으로 당
분간의 지정방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①	전통적인‘물건 제작’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②	반 장인적인 타처에서의 벌이 및 계절 한정적인 기술을 우선한다
	 ③	제1차 산업(농림수산업) 기술은 우선순위를 내린다
	 ④	제1차 산업을 둘러싼 주변 기술(야외 대장일, 배 만드는 목수 등)은 우선순위를 올린다
	 ⑤	개인이 아닌 집단(보존회 등)으로 한다
	 ⑥	전승 의욕이 있으며 후계자를 기대할 수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⑦	전통적 공예품 지정을 받은 기술은 우선순위를 내린다(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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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전통적 기술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제도로서 문화재 분야에서의 공예
기술(무형문화재)과 선정보존기술(문화재의 보존기술), 경제산업 분야에서의 전통
적 공예품 제도
5）
가 종전부터 운용되어 왔다
6）
. 하지만 공예기술과 전통적 공예품
은 기술의 결과로 물건이 발생하는 물건 제작 기술에 한정되어 있으며, 선정보존기
술은 유형, 무형 문화재(실질적으로는 지정문화재)를 떠받치는 기술이라는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생업기술(우물파기 기술이나 제염 기술, 가
마우지 은어잡이 기술) 등은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에 더하여 물건 제작 기술에서
도 완성품이‘공예품’으로 인정되는 것(즉 거기에서 어떠한 예술적 승화를 볼 수 
있는 작품)에 한정되므로, 완전한 실용품인 키와 갓, 도롱이를 제작하는 기술은 지
금까지 대상이 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기존 제도로는 이념상 아무래도 놓
치고 마는 기술에 보호의 망을 씌우는 것이 2004년 보호법 개정의 주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지정된 13건의 내역을 보면 키와 스게(사초) 삿갓, 도롱이, 일본식 목
조선 등의 제작 기법이 10건, 제염, 가마우지 은어잡이 등 생업 기술이 2건, 굴삭 기
술(우물파기 기술)이 1건이었으며, 민속기술이라는 테두리가 없었다면 빛을 볼 수 
없었던 기술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민속기술 보호에 있어서의 과제
보호의 테두리를 넓혔다는 의미에서 민속기술 분야의 신설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
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한가지는 운용상의 문제가 되는 공예기술(무형문화재)과의 선 긋기이다. 둘의 차
이는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무형문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의 차이에 의거하는 것
이다. 하지만 예능의 경우에는‘프로 연기자(고전예능/무형문화재)’와‘지역 아
마추어(민속예능/무형 민속문화재)’라는 구별이 가능한 반면, 기술의 경우에는 민
5） 경제산업성이 197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통적 공예품의 지정 및 보호제도. 전통적 공예품의 지정요건에는 주
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 제조과정의 주요부분이 수작업, 전통적 기술 또는 기법에 따라 제조, 전통적인 원재
료를 사용, 일정 지역에서 산지를 형성 등이 있으며, 민속기술 지정의 사고방식과 매우 근사한 것이 있다. 2015년 
6월 현재, 222품목이 전통적 공예품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으름덩굴과 포도덩굴 등을 사용한 뜨기 세공
과 휨 가공인 마게모노 등 생활과 밀착된 기술도 다수 지정되어 있다.
6） 또한‘기록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무형의 민속문화재’중에도 민속기술로 인식할만한 것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무형 민속문화재의‘풍속관습’으로써 민속기술을 이해한 것으로, 1954년의‘도부네(전통 배) 제작
기술(니가타현)’,‘가즈라바시(덩굴 다리) 제작공정(도쿠시마현)’을 비롯하여, 염직기술, 조선기술, 농경 및 어
로기술, 주조기술 등이 선택되었다. 무엇을 민속기술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수도 바뀌지만, 기록선택 안건의 총
수 622건 중 기술적 측면이 강한 것은 40건을 웃돈다(2004년 민속기술 신설 후에 선택된 6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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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술 담당자도 프로나 세미프로인 경우가 많으므로 구별이 어렵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그 기술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나 물건이 지역의 생활과 밀착된 것인지, 예술
로까지 승화된 것인지에 따르게 된다. 문화청 관계자에 의하면, 실무 차원에서는 공
예기술과 민속기술의 구별로‘작가인지, 장인인지’를 중시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예기술 보지자(그중에도 보지단체인정을 받은 단체의 구
성원) 중에 작가로서보다 장인으로서의 의식이 강한 사람도 많아 선 긋기가 쉽지 않
다. 실제로 기존의 지정 무형문화재 중에는 지금 지정한다면 민속기술의 테두리 안
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적지만은 않다.
한편 이러한 선 긋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무형문화재인지 무형의 민속
문화재인지에 따라 보호의 방식과 일반의 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무형문화
재에 대하여는 항상적인 지원이 강구되는 반면
7）
, 무형의 민속문화재에는 앞서 언
급한 것처럼 항상적인 지원과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또한 일반 사회에서의 
명성도 무형문화재(특히 이른바‘인간 국보’인 각개인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지자) 
쪽이 높으므로, 무형문화재 보지자와 보지단체 중에는 무형민속문화재가 아닌 무
형문화재임에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 따라서 경계상에 있는 기술을 민속
기술로 재지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앞으로 회색지대를 그대로 남긴 
채‘더 민속기술다운 것’부터 지정해 가면서 이미지를 서서히 굳혀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민속기술의 대상 범위를 명확화시켜 가는 것과 동시에 그 개념을 일반에 보급시
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일본에서는 국가의 보호법에 준하여 도도부현
과 시구정촌의 문화재 보호조례가 제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행
위를 실시하는데, 2004년 보호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아 민속기술이 아직도 지정 대
상이 되지 않은 지역이 많다. 지방 지정문화재의 전체목록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문화청에서 파악 중인 것은 수 건에 한함) 전모는 파악할 수 없지만, 지방
자치체에서 민속기술이 지정된 예는 수 건에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념 규
정과 보급은 앞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주도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민속기술이 안고 있는 제2의 과제는 그 보호정책에 관한 논의가 미숙하다는 것이
7） 국가는 각개인정 보유자(이른바 인간 국보)에게 특별조성금(연 200만 엔)을 교부하며, 보유단체나 지방공공단체 
등이 실시하는 전승자 양성사업과 공개사업에도 그 경비의 일부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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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
. 민속기술은 무형민속문화재의 선행분야인 민속예능, 풍속관습(근년에는 주로 
제례행사)과는 성질적으로 크게 다르므로, 이러한 분야와는 별도의 관점에서의 보
호 방식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속예능, 풍속관습과 민속기술의 가장 큰 차이는 민속예능과 제례행사가 비일상
에 속하는 반면, 민속기술이 일상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민속기술은 
쉽사리 사회변화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게 된다. 즉 많은 경우 이들이‘생활비’
를 위한 것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일정 이상의 기술 수요가 확보되지 않으
면 생활 자체가 유지되지 않으며 기술 연마의 기회도 잃어버리고 만다.
민속예능과 마츠리가 기본적으로는 단체로서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인 반면, 민속
기술에서는 개인의 자질이 더 중시되므로 전승에 있어서의 개인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9）
. 예능과 마츠리처럼 지역 아이덴티티의 표상으로서 승화시
켜 가는 것이 힘든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10）
, 계승에 대한 동기를 꾸준히 부
여하기가 어렵다.
그에 더하여 민속예능과 풍속관습에서는 상투 수단이었던 기록의 작성도 민속기
술에서는 어려움이 커진다. 영상이나 문자에 의한 기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예능
과 마츠리에서도 동일하지만, 기술은 매일 반복되는 단련 속에서 서서히 습득된 신
체성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언어화되지 않고 전승자 본인조차 의식하지 않는 경우
도 많다. 따라서 기록자 본인이 기술에 대하여 전승자와 동일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만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또한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전
(秘傳)과 일자상전(一子相傳)을 이루는 등 공개할 수 없는 비밀정보도 많다.
위와 같은 상이점에 입각해 보면 민속기술은‘중요성의 선언’이나‘기록 보
존’과 같은 이른바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는 계승이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기술
과 전승자의 생활을 떼어놓을 수 없는 이상, 기술 전승을 위해서는 장인의 생활을 
8） 예를 들어 민속기술로 지정된 13건 중 지정된 후에 국가 보조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은 1건에 불과하며(론덴/구
마나시의 후지미(키) 제작기술) 어떠한 보호가 효과적인가와 같은 사례연구나 과제 분석 등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9） 일본에서는 지정 시에 보호단체가 특정되는데 예능이나 마츠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체현자(전승자)로 단체가 구성
되는 것에 반해, 민속기술의 경우에는 1명의 직인을 중심으로 하여 서포터나 연구가 등으로 보호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10） 이는 앞서 언급한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시에도 여실히 나타난 차이로, 민속예능과 마츠리는 커뮤니티 유
대의 상징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기관과 민간으로부터 지원의 손길이 이어진 반면, 민속기술은 거의 언급되지 않
고 피해조사나 조직적 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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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거나 기술의 현대 사회로의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기술을 팔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이중 더욱 현실적인 것은 후자
로, 기술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와 기술을 이용한 상품 개발, 판매망 정비와 관광 
자원으로의 개발 등도 포함시킨 더욱 적극적인 시책이 향후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는 공예기술과 선정보존기술, 전통적 공예품의 보호 대책을 선행사례로 삼아 
도입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11）
. 또한 한국에서는‘문화재 진흥’에 특별히 중점
을 두고, 공예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3
월에 시행된‘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원재료의 구입 지원
(37조), 원재료 및 제작공정 등의 기술 개발과 디자인 및 상품화 등에 대한 지원(40
조), 전승공예품의 인증제도(41조), 전승공예품의 구입과 대여, 전시 등을 위한 업
무를 시행하는 전승공예품 은행의 설치(43조), 국제교류 지원(45조) 등 한발 앞서 
나간 보호조치를 국가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선진적인 대책으로부터 많
이 배워야만 할 것이다.
단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조치를 국가가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이미 다룬 것처럼 무형의 민속문화재의 보호는 지방공공단체와 보존회를 주체로 진
행되어 왔으며 중앙 집적적인 보호 방식은 융합되지 않으므로 국가로서도 그러한 
체제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연구기관과 대학, 민간조직, 지방공공단
체 등이 솔선하여 대처해야 하는 과제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동경문화재
연구소에서는 2013년에 전통적인 기술 보존과 활용을 테마로 한 연구회를 개최
12）
하는 등, 관계자 네트워크의 구축과 선행사례의 수집 및 분석, 기술 특유의 영상기
록 작성 방법론 등을 검토해 왔다. 앞으로도 관계자와 연계하여 논의를 더 해 가면
서 더 좋은 보존 및 활용 방식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11） 민속기술의 성질은 공예기술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한편으로 특유의 문제도 있다. 대상이 된 기술이 너무 생
활과 밀착된 나머지, 기술의 전용(轉用)과 현대풍 변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도롱이 만들기와 키 만들기 기술을 사용하여 어떠한 현대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공예기술에서의 옷감이나 
도자기, 칠기 등의 전개에 비해서도 그 가능성이 한정되어 있는 듯 느껴지는 것은 아직 이 분야에서 시행착오의 실
적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또한 그와 관련하여 공예기술(무형문화재)이‘마키에(칠공예)’,‘자수’,‘와지마누리
(칠공예)’와 같이 순수하게 기술 그 자체를 대상으로 지정의 망을 씌우는 데 반해, 민속기술(무형의 민속문화재)
의 경우에는 그 기술로 인하여 무엇이 만들어지는가도 지정되어 있다(이타야세공-고로쇠나무 세공-이라고 하지 
않고‘이타야 키 제작기술’이라고 정하며, 스게-사초- 세공이라고 하지 않고‘스게 삿갓 제작기술’이라고 정
한 것처럼). 이 역시 전승자의 의식을 고정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2） 2013년 12월에 개최된‘기술을 전달하다 -전통과 그 활용’(제8회 무형 민속문화재 연구협의회), http://
www.tobunken.go.jp/ich/wp-content/uploads/08mukeikyogikai_report.pdf에서 전문을 공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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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민속문화재의 전신인 민속자료가 처음으로 독립된 분야로서 마련된 것은 1954년
의 일이었는데, 당시‘민속’적인 문화재라는 개념이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으며 일
반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문화재 보호의 발걸음”에 따르면 
민속자료는‘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이므로 실용성이 중시되어 예술적인 
감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의 태도와 기준에서도 자연히 다
른 문화재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했다’그리고 그렇게‘민속자료는 다른 
문화재와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민속자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부터 설명하
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그와 같은 경위로 도쿄도와 나가노현의 교
육위원회가‘민속자료 강습회’등을 개최하여 계몽에 착수하기도 했다고 한다[문
화재보호위원회 1960]. 이는 거꾸로 민속문화재 제도의 60여 년에 걸친 운용을 통
하여‘일상의 당연한 문화에도 가치가 있다’는 감각이 서서히 일본 국민 사이에도 
침투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리라. 그것이 일본 문화재 보호제도의 공적 중 하나라
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무형의 민속문화재 본연의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
호의 흐름과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조약 대표 목록으
로의 기재를 둘러싼 문제일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표 목록 등재를 위한 각
국으로부터의 신청수는 2011년 발리회의 이후, 주로 사무국의 사무처리능력 문제
로 인하여 구체적 제한이 걸렸으며, 현재 일본과 한국은 실질적으로 2년에 1건밖
에 신청할 수 없다. 그러한 신청건수의 제한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의 연구가들
을 곤혹시킨 것은 신청 안건이 유사한 유산이 이미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정
보조회로 구분된 것이다. 당시 오가의 나마하게(男鹿のナマハゲ-아키타현)가 고시
키지마의 토시돈(甑島のトシドン-가고시마현)과 동일하다는 이론은 적어도 필자로
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듣고 보면 분명히 동일한 내방신(來訪神) 행사이다. 하지
만 나마하게와 토시돈에서 오가, 고시키지마와 같은 지역성을 없애 버리면 그 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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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감각이 있었던 것이다
13）
. 이는 요컨대 
국제기준에 상정되어 있는 커뮤니티와 일본이 상정했던 커뮤니티의 규모 및 내용이 
달랐다는 것이 된다. 현재 문화청에서는 동일한 분류로 묶을 수 있는 복수 지역의 
문화유산을 정리하여 포괄적으로 신청하는 형태로 방침을 전환했지만, 그렇게까지 
하여 기재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와 같은 연구가 측의 의견은 아직도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다.
이 일은 일본에서의 무형의 민속문화재에 대한 사고방식과 국제기준에 괴리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생활과 밀착된 문화재의 중요성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의 
것으로서 높이 평가하는 민속문화재 제도에는 분명 의의가 있지 않을까. 특히 동일
본대지진 부흥에서 무형 민속문화재가 이룬 역할을 보고 필자는 그 점을 새삼 강하
게 느끼고 있다.
일본의 연구가가 볼 때‘민속적’으로 보이는 무형 문화유산이 무형의 민속문화
재로서가 아닌‘무형문화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거기에서 느껴지는 필자
의 위화감은 결국 문화재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를 위한 지정인가라는 문제로 귀결
된다. 즉 주로 가치부여-보편적 가치인지 상대적 가치인지-의 방식과 아이덴티티의 
소재-지방적인지 국가적인지-에 대한 솔직한 의문이다. 생활과 밀착된 기술-예를 
들어 키나 도롱이, 스게 삿갓을 만드는 기술-을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인 보편적 가
치에 근거하여 엄선하는 것은 제도 면에서는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
서 전승자의 의식이나 사회 인식과 어긋나지는 않을 것인가. 혹은 매우 친밀하고 실
용성 높은 기술이 국가 아이덴티티의 상징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점은 한국과의 연구교류를 비롯한 국제교류의 장에서 앞으로 제대로 검증
해 보고 싶은 과제이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문화재 제도에서 유지해야 할 점, 개정
13） 필자도 이 회의에 참가했는데 일본에서 신청한 6건 중 2건(미부의 하나타우에-모내기 의식-, 사다 신노-사다 신
사의 신성한 춤-)이 기재, 4건(혼미노시 종이, 치치부 마츠리의 야타이 행사와 카구라-神樂-, 다카야마 마츠리
의 야타이 행사, 오가의 나마하게)이 정보조회 권고를 받았다. 정보조회의 이유로 이미 기재되어 있는 일본의 다
른 안건과의 유사성 때문에‘기준 R1, R2’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이중 R1(신청안건
이 조약 제2조에 정의된‘무형문화유산’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개정이 더해졌지
만, R2(신청안건의 기재가 무형문화유산의 인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보하고 대화를 유발하며 그에 따라 세
계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인류의 창조성을 증명하는 일에 공헌하는 것일 것)와 관련하여는 수시
간에 걸친 논의가 오고 갔다. 이들 안건이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행사이며, 그 국가의 문화 이해 판
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의견도 제출되었고(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등), 일본에는 각각의 차이
에 대하여 주장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과적으로 기재는 미루어졌다. 이는‘제안서 안에 기재된 안건과의 차이가 
visible이 되는 형태로 강조되어 있지 않다’,‘대표 목록은 List of Humanity여야 하며, 그 신뢰성과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동일 국가로부터의 유사성 높은 제안서의 기재는 피해야 한다’,‘유사 사례가 동일 국가로부터 
여러 건 제출됨으로 인하여 지역적 격차도 우려된다’등의 관점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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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점을 검증해 나가고 싶다.
한편 한국에서의 조사 중 한국문화재연구소(당시) 분들, 전승자 분들의 큰 도움
을 받았으며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본 원고 집필 시 기쿠치 켄사쿠(菊池健策, 
이전 문화청 주임 문화재조사관)씨로부터 많은 시사와 가르침을 받았다. 지면을 빌
려 감사를 드립니다.
무형의 민속문화재로서의‘민속기술’과 그 보호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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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무시 생산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日本の無形文化財における選定保存技術の研究
―カラムシ生産技術の事例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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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카라무시 생산기술의 역사
 3-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기반으로서 카라무시 생산기술의 역할
4. 나오며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1962년「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으로 무형문
화유산을 보호하였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이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운영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호제도가 지닌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주장
도 있다.
1）
1） 허용호는 우리 무형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지적하면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그에 
의하면 국제사회의 무형문화유산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참여와 역할은 남다른 것으로 평가할만하지만, 그 동안 제
기되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고려할 때 선진화되었다고 자평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받아들여졌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전북대학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무형문화유산의 이해』(문화재청, 2012),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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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현대
화라는 변화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소멸되지 않고 보호되어 전승되었다는 성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보호 과정에서 일부 기술만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그 기술
을 소지한 사람이 보유자로 인정됨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만 보호의 조치가 취해졌
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직물공예 분야인 한산모시짜기(제14호), 나주
의 샛골나이(제28호), 곡성의 돌실나이(제32호), 명주짜기(제87호)의 지정 기능은 
각각 모시짜기, 무명짜기, 삼베짜기, 명주짜기로 직조기술에 한정되어 있으며, 충청
남도 무형문화재인 한산세모시짜기(제1호)와 청양춘포짜기(제25호), 경상북도 무
형문화재인 안동포짜기(제1호)와 무명짜기(제16호), 그리고 청도삼베짜기(제24
호) 모두 보유자의 기능이 짜기, 즉 직조기술에 있다.
이 같은 편중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적 기술만을 주목했
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일본 후쿠시마현(福島県) 쇼와촌(昭和村)의 카라무시(からむし) 생
산기술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일본 무형문화재의 전승기반으로서 선정보존기술
이라는 제도가 역할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2）
2. 선정보존기술이란?
1960년대부터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재의 
수복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환경이나 
자연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문화재 관련 용구와 재료의 기술자가 감소하여 이에 
따른 위기감이 높아갔다. 더욱이 농촌지역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고령자만이 
남는 등 지역의 황폐화가 심하였는데, 일본 전통공예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중산간지
(中山間地)의 폐해가 심하였다. 그리하여 경제 성장의 폐해에 따른 사회 전반의 반
성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75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될 때, 
선정보존기술이 신설되었다.
3）
2） 본 연구는 2013년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 일본 문화청과 동경문화재연구소, 쇼와촌 카라무시 공동체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일부 사례연구를 들어 선정보존기술을 부분적으로 살피고 있음을 고백
한다.
3） 柳橋 眞,「選定保存技術の步み-工芸技術の観点から-」,『月刊文化財』 No.516(第一法規, 2006), 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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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보존기술은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적 기술이다. 일본 문화재보호법에
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능으로 보존의 조
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문부과학대신이 선정보존기술로 선정하고, 그 보유
자[保持者]나 보존단체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여기서 선정보존기술의 선정기
준과 보유자, 보존단체의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유형문화재, 유형의 민속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보존을 위해 없
어서는 안 되는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능 중 수리, 복구, 복원, 
모사, 모조 등에 관한 것으로 보존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
는 것
유형문화재 등의 수리 기술 등의 표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
의 생산, 제조 등 또는 용구의 제작, 수리 등의 기술 또는 기능
으로 보존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
무형문화재 등 
관계
무형문화재 또는 무형의 민속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능 중에 예능, 예능의 기법 혹은 
공예기술 또는 민속예능의 표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용구의 제
작, 수리 등 또는 재료의 생산, 제조 등의 기술 또는 기능으로 




선정보존기술에 선정된 기술 또는 기능을 정확하게 체득하고, 
또한 여기에 정통하고 있는 자
보존단체
선정보존기술에 선정된 기술 또는 기능을 보존하는 일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재단 포함)로 해당 기술 또는 기능의 보존
상 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곳
일본 정부는 선정보존기술의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보존기
술에 대해서 기록 작성이나 전승자 양성, 그 밖에 선정보존기술의 보존을 위해서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적당한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6）
 그리고 보유자 혹
은 보존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 그 밖에 보존을 담당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5） 『無形文化財民俗文化財文化財保存技術指定等一覽』(文化聽, 2010), 220쪽.
6） 「(일본)문화재보호법」 제150조.
7） 「(일본)문화재보호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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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존단체 등이 하는 기술연마, 전승자 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이밖에도 일본 정부는 선정보존기술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선정보존
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홍보
8）
를 통해서 문화재 수리 등을 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9）
 
[그림 1] 일본의 문화재 보호체계도
8） 2003년부터 일본 문화청은 선정보존기술의 보존단체를 중심으로 각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전시회 등 선정보존기
술을 알리기 위한 계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보존단체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구 등을 전시하고, 제작 모습을 담은 사진 패널, 보존단체를 소개하는 영상물 상영, 기술 실연, 체험코너 등
을 통해서 선정보존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文化庁 伝統文化課,「文化財保存技術の普及啓発事















기록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무형문화재 
기록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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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일본의 문화재 보호체계를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선정보존기술의 지위이다. 선정보존기술은 일본의 문화재 보호체계 안에 존재
는 하지만 문화재는 아니다. 일본의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문화적 경관, 전통적 건조물군으로 대분류되며, 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 문화재 보존기술인 선정보존기술과 매장문화재가 있다.
10）
문화재의 보호체계 안에 존재하면서도 문화재가 아니라는 점은 선정보존기술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고 운
영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보호체계 안에 존재하면서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에서 선정보존기술을 문화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자국의 상황에 맞는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을 작성하
도록 하고 있는 유네스코협약에 대해서 일본의 지정・선정과 관계하는‘중요무형
문화재’,‘중요무형민속문화재’및‘선정보존기술’의 목록을 국가목록으로 하
였으며,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작성에 대한 제안후보의 구체적 선정 방법으
로 일본의 문화적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중요무형문화재’,‘중요무형민속문화
재’및‘선정보존기술’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선정보존기술을 유네스코협약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1）
[표 2] 선정보존기술의 선정 절차
선정보존기술의 선정과 전승자 인정 작업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예산상의 문제
로 한 해에 여러 건의 선정과 인정 작업을 하지는 못하지만, 비공개 기초조사를 통
10） http://bunka.nii.ac.jp;  이때 매장문화재는 발굴 이전의 상태이기에 문화재가 아니며, 발굴이 되면 그 가치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다.
11） http://www.bunka.go.jp/bunkashingikai/hogojouyaku(文化庁	보도자료,「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の保護に
関する条約への対応について」, 200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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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면서 전승인력의 단절을 막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
12）
 비록 
문화재는 아니지만, 선정보존기술의 보유자와 보존단체로 인정되면 중요무형문화재
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개인은 일정액이 지급되는 반면, 
단체의 경우는 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승자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며, 마지막에는 실적보고를 하도
록 되어 있다.





선정건수 보유자수 선정건수 보존단체수
71건 48건 56명 32건 34(31)단체
( )는 보존단체의 중복 인정에 따른 실제 단체수
[표3]은 2016년 현재 선정보존기술의 선정 현황이다.
13）
 선정보존기술은 동일 
기술에 대해서 보존단체와 보유자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한 단체가 다른 기
술에 중복되어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 보이는 총 선정건수(71건)는 
보유자가 있는 선정건수(48건)와 보존단체가 있는 선정건수(32건)의 합과 일치하
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선정보존기술의 선정과 보유자 및 보존단체 인정에 대한 대비를 통
해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 공예기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를 통해 
중요무형문화재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는 선정보존기술의 하나인 카라무시 생산기술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전통기술의 전
승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기반으로서 선정보존기술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2） [표 2]의 선정 절차에서 기초조사는 문화청의 자료에 이해를 돕고자 필자가 포함시킨 것이다. 기초조사의 경우는 
선정보존기술에 해당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문화청의 조사관들이 비공개로 조사하는 과정이다. 기초조사의 
대상이 반드시 그해의 선정보존기술 선정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3） www.bunka.go.jp/seisaku/bunkazai/shokai/shite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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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연구
3-1. 카라무시 생산기술의 역사
카라무시(からむし)는 쇼와촌에서 모시를 가리키는 말로, 저마(苧麻) 또는 아오
소(青苧)라고도 부른다. 카라무시 생산기술은 일본 후쿠시마현 쇼와촌에서 전승되
고 있는 전통기술로 1991년 국가 선정보존기술에 선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기술은 모시의 재배에서부터 수확을 통해 섬유를 만들기까지의 전 과정을 가리키는
데, 이때 모든 작업은 수작업에 의해 이뤄진다.
카라무시 생산기술이 전승되고 있는 쇼와촌은 과거 양질의 모시 생산으로 유명한 
아이즈(會津)의 서부 지역에 해당된다. 1396년에 작성된 카라무시 재배 역사기록
인『稲荷神社縁記』에 쇼와촌 지역의 지명인‘野尻郷’이 확인되고 있어 이 지역
에서 카라무시가 재배되기 시작한 시기를 짐작하게 한다.
이후 카라무시는 치지미(縮布)의 등장과 확산에 힘입어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메
이지 중기에는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1674년 아이즈에서 치지미의 제조가 확
대되었는데, 이는 1661년 에치고(越後)　지역에서 치지미가 시작되어 아이즈까지 
치지미의 제조가 보급되었음을 의미한다. 17세기 치지미의 등장과 확산은 원료인 
모시에 대한 수요증대를 동반하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쇼와촌의 카라무시 생
산이 증대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 모시 수요의 확산은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져, 메
이지 중기인 1890년에는 그 생산량이 6톤에 이를 정도였다.
14）
 
카라무시는 2차 세계대전에 들면서 재배 경작지가 줄고 생산량도 감소하는데, 쇼
와촌 문화재보호심의회 위원인 菅家博昭에 따르면 전쟁 기에 카라무시를 재배하던 
상당수의 밭이 감자 재배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이시기 생산량 감소는 전쟁으로 인
한 식량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전쟁이 끝난 뒤에는 담배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 등으로 카라무시에서 담배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면서 카라무시의 생산량
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여기에 전쟁 후의 사회・경제적 혼란과 생활양식의 급속
한 변화 속에서 기모노에 대한 수요 감소는 카라무시 판매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카라무시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따라 1971년 
쇼와촌 농업협동조합은 현 카라무시생산기술보존협회의 전신인 카라무시 생산부회
14） からむし生産技術保存協會,『からむし栽培の手引き』, 1993,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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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족하고 카라무시 진흥사업을 시작하였다.
15）
 그런데 이 사업이 대내외의 주목
을 받으면서 카라무시에 대한 재인식이 이뤄지게 되었고
16）
 1981년에는 카라무시
를 사용한 제품 생산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내에 공예과가 설치되었으며,‘카라무시
오리기술보존회(からむし織り技術保存会)’가 설립되었다. 여기서 카라무시오리는 
카라무시를 사용한 섬유・직물을 말한다.
카라무시오리기술보존회의 설립은 카라무시의 진흥사업이 원재료인 카라무시의 
생산에만 머물지 않고 이를 사용한 제품 생산의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
된다. 이는 원재료의 생산기술을 유지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조치가 바로 제품
화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하겠는데, 한편으로 전통적으로 카라무시의 
주 소비처이던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판매 감소에 따른 대책의 의미도 지녔
던 것으로 보인다.
17）
원재료에서부터 제품화까지 이어진 카라무시 진흥사업은 결과적으로 문화재의 
보호체계 속에서 카라무시의 전승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다. 1989년 카라무시오
리는 후쿠시마현의 지정 무형문화재가 되었고, 1990년에는 카라무시 생산이 후쿠
시마현 선정보존기술이 되고‘쇼와촌 카라무시 생산기술 보존협회(이하,‘보존협
회’라고 한다.)’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1년에는 국가 선정보존기술
로 선정되었는데, 선정 명칭은‘からむし(苧麻) 生産・苧引き[카라무시(저마)생
산・태모시 만들기]’이었다.18）
보존협회는 카라무시 생산기술의 보존단체로서 카라무시 전승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보존협회는‘가(家)’를 구성단위로 하여, 각 농가에서 1명이 협회
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2013년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41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
15） 진흥사업은 1997년 ㈜奥会津昭和村振興公社(이하,‘진흥공사’라고 한다.)가 발족되면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진흥사업이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진흥공사는 쇼와촌의 지역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민이 생
산한 카라무시를 전량 수매하여 판매하고, 카라무시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즉, 카라무시
의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어 지역민은 카라무시 생산에만 전념하고 있다.
16） 전통문화를 성공적으로 계승발전 시킨다는 점에서 카라무시 진흥사업은 대내외의 주목을 받았는데, 각종 언론의 
기사뿐만 아니라 문화청의 전통문화의 장려에 관한 표창(1973), 폴라재단의 일본 전통문화상 수상(1982), 그리
고 통산대신상(通産大臣賞)을 수상(1983)하였다.
17） 1940년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에 대한 원료 공급은 80관(1관은 약 3.75㎏)이었는데, 해마다 줄어 1960년
에는 15관에 머물렀다. 1965년도에 쇼와촌의 카라무시 생산이 연간 130~150관 정도였음을 볼 때, 오지야치지
미・에치고죠후의 수요 감소로 카라무시의 재고량이 매년 늘어나게 되었다(越後上布小千谷縮布技術保存協会,『重
要無形文化財指定四十周年記念誌』, 1995, 26쪽 참조).
18） ‘苧引き’란 카라무시의 벗긴 표피로부터 섬유를 취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모시를 베어내어 태모시를 만드는 과
정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태모시 만들기’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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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
 보존협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 1명씩, 감사와 간사 2명씩, 모
두 6명을 선임한다. 보존협회는 전승자 양성 등을 위해 일본 정부로부터 연 8백8십
만 엔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이를 위해 쇼와촌 교육위원회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
을 보고한다.
20）
보존협회는 카라무시 재배기술의 전승과 기술 향상을 위해 연 2회 강습회를 개최
하여 협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전승해온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선정보존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카라무시의 역사, 재배에 관련된 토양과 비료 등의 연
구, 전문가를 초빙한 지역의 민속・문화・공예에 관한 강연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보존협회의 활동을 통해서 전승자들은 카라무시가 지역의 삶을 유지해 오는데 기여
했음을 확인하고, 카라무시에 대한 전승 의지를 강화한다.
그런데 카라무시의 전승과 기술 향상을 위한 보존협회의 노력은 기존 협회원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 때문으로 여
겨지는데, 카라무시 생산기술의 전승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지역경제를 지탱해오던 환금작물(換金作物)로서 카라무시의 역할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점에서 다음 세대로의 기술 전승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
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94년부터 시작된 카라무시오리 체험생 사업인‘오리히메
(織り姫)’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교류인구와 정주인구를 늘려 카
라무시오리를 짜는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전
국을 대상으로 체험생을 모집하여 2012년까지 89명이 체험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이중 38명이 아이즈 지역에 정주하였고, 그중 26명은 쇼와촌에 정주하면서 활동하
고 있다.
21）
 사업명칭이 카라무시오리 체험생 사업이지만, 카라무시의 재배부터 수
확, 실잣기, 염색, 직조를 포함한 일련의 공정을 체험하여 배우고 있으며, 단순한 기
술 습득에 머물지 않고 카라무시가 전승하여온 쇼와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동시
19） 대체로 부부가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가족 중 일부가 생산 작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가정할 때, 카라무시 생산에 관
련된 인원은 80여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쇼와촌에서 카라무시 생산 재배면적은 약 100아르(1아르=100㎡) 
정도이며, 이중 보존협회 회원과 비회원의 비율이 8:2 정도이다.
20） 쇼와촌 교육위원회에 보고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은 문화청으로 보고되어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전승자 양
성, 기록 작성 및 간행, 원재료・용구의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데, 전승자 양성을 위한 비중이 높다. 보존협회는 
2013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이외에 쇼와촌의 보조금(60만 엔)과 기타(12만 엔)를 합쳐 총 9백 5십 2만 엔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중 전승자 양성으로 6백5십4만7천 엔을 사용하려고 계획하였다.
21）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은 국토청의‘다양한 주체의 참가와 연대에 의한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 모델 사업’에 
선정되어 카라무시오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만들기(카라무시오리의 마을)가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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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익혀 생산기술과 그것이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따라
서 오리히메는 쇼와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카라무시 생산기술의 
다음 전승자로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현재 카라무시 생산기술의 전승은 선정보존기술이라는 문화재 보호체계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방과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 조건으로 카라무시 생산기술
이 기능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들 문화재의 존재는 카라무시 생산기술 전승의 전
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원재료 기술과 이를 사용하는 직조기술은 상호 보완 관계
에 있다고 하겠는데,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카라무시 생산기술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기반으로서 카라무시 생산기술의 역할
17세기 치지미의 등장과 확산은 원료인 모시의 수요 증대를 동반하였다. 에치고 
지역에서 시작된 치지미는 아이즈 지역까지 보급되었으며, 수요기반을 통해 아이즈
의 모시 생산이 증가할 수 있었다. 아이즈 지역의 일원으로써 쇼와촌의 모시 생산 
역시 궤를 같이 하였다. 현재 쇼와촌의 카라무시는 카라무시오리와 니가타현(新潟
県)의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원료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이 같은 원료체계는 
17세기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 하겠다.
카라무시오리와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는 모두 문화재 보호체계 안의 보호 
대상들이다. 카라무시오리는 후쿠시마현 무형문화재이고,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
후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이다. 1989년 카라무시오리가 후쿠시마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이듬해인 1990년 카라무시 생산기술이 후쿠시마현 선정보존기술이 되었
다. 그리고 카라무시 생산기술은 중요무형문화재인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보
존을 위해서 1991년에 국가 선정보존기술이 되었다. 따라서 카라무시 생산기술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원재료 기술로서 문화재를 유
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인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
의 전승기반으로서 카라무시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카라무시가 국가 선정보존기술이 되기까지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전승에
서 원재료의 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보
유단체인 에치고죠후・오지야치지미후기술보존협회(越後上布小千谷縮布技術保存
協会)는 1970년대부터 원재료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72
년 원재료 대책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의 대처 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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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는 쇼와촌 지역에서 카라무시 진흥사업이 
시작되었던 때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간적 일치는 쇼와촌 지역에서 진흥사업을 통
한 카라무시의 자체 소비를 증대하려던 움직임에 대해서 에치고죠후・오지야치지
미후기술보존협회가 원료 공급 감소의 위기감을 느끼고 대책사업을 시작하였기 때
문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1984년에는 원재료 대책을 위한‘겐마위원회(原麻委員
會)’
22）
를 발족하고, 1985년부터 모시의 자급자족을 계획하였다.
23）
 그리고 쇼와
촌의 카라무시 생산기술을 시찰하고,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원재료에 
관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진정(陳情)하였다.
24）
결과적으로 원재료 부족 문제에 따른 위기감은 원료 공급지인 쇼와촌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모시의 자급자족을 도모함과 동시에 쇼와촌으
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기 위한 융합을 모색하였는데, 이는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
후의 직조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들 기술의 출발점은 원재료인 모시에 있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전통기술이 전승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유단체인 에치고죠후・오지야치지미후기술보존협회만의 노력이 아니라 
쇼와촌과의 협력 속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했던 것이다.
25）
에치고죠후・오지야치지미후기술보존협회의 원재료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책마
련에 대한 노력으로 카라무시 생산기술은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원료 생산
으로 중요시되어 국가 선정보존기술에 선정되고 보존협회가 보존단체로 인정되었
다.
보존협회는 보다 양질의 카라무시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생산된 
카라무시 중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것을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원료로 공
22） 겐마(原麻)는 카라무시의 생산기술에서 苧引き 작업을 하여 잘 건조시킨 카라무시를 말한다. 이는 한산모시짜기에
서 태모시에 해당한다.
23） 자급자족하려는 모시는 에치고 지역산인 지소(地苧)이다. 본래 에치고 지역에서는 지소를 생산하여 직물의 재료로 
사용하였으나 16세기 아이즈 지역에서 양질의 모시 생산이 이뤄지고 치지미의 등장 과 확산 등 역사적 배경 속에
서 생산이 쇠퇴하게 되었다.
24） 越後上布小千谷縮布技術保存協會, 1995, 25~30쪽 참조.
25） 越後上布小千谷縮布技術保存協會, 1995,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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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있다.
26）
 그런데 원료공급의 과정에서는 공급자와 수급자 간의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보존협회와 에치고죠후・오지야치지미후기술보존협는‘전승
연락협의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전승 활동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조절
하고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7）
카라무시 생산기술이 국가 선정보존기술이 됨으로 인해, 17세기 이래 다른 지역
의 원료를 공급받아 형성되어온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생산체계는 문화재의 
보호체계 속에서 보호조치가 이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재료인 카라무시의 공급
이 안정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전
승 기반은 공고해졌다고 하겠다.
4. 나오며
카라무시 생산기술은 일본 직물 공예분야의 하나인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원재료 생산기술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원재료에 대한 기술을 선정보존기술이라
는 문화재의 보호체계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체계는 해당 문화유산
의 전 공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직물공
예 분야가 특정 기술에 한정되어 보호가 이뤄지는 것과 대비가 된다.
본 글에서 살펴본 카라무시 생산기술은 카라무시를 사용하는 직조기술인 카라무
시오리와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원재료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이들 기술은 
각각 후쿠시마현 무형문화재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카라무시 생산기술은 이들 무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전제 조
건이라 하겠다.
26） 카라무시의 출하는 7월 20일경부터 8월 15일에 걸쳐 이뤄지는데, 이때 품질에 따라 카게소(陰苧),　오야소(親
苧), 와타쿠시소(ワタクシ苧)로 분류된다. 카게소는 가지가 갈라져 있지 않고 줄기가 곧게 뻗어 줄기 색이 선명한 
모시이고, 오야소는 풀의 길이가 길고 가지가 갈라져 있거나 줄기 색이 희미하고 굵은 것이다. 와타쿠시는　가늘
고 길이가 1m이하로 대단히 짧은 것을 말한다(からむし工芸博物館, 2004,『昭和村のからむしと小千谷縮布展』, 
p.6.). 생산된 카라무시는 전량 진흥공사가 일괄 수매하므로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입장에서 카라무시의 
공급자는 진흥공사라 할 수 있다. 진흥공사 부사장인 渡部雅俊에 의하면,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원료로는 
가장 품질이 좋은 카게소(陰苧) 중에서‘특상(特上)’만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판매 비중에 대해서는 비밀이라고 
한다. 이는 진흥공사가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원료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카라무시오리의 제품을 
만드는 카라무시 소비자이기에 일종의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카라무시공예박물관에서 2004년 오지
야치지미・에치고죠후와 카라무시에 관한 전시회를 하면서 낸 자료에 2003년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에 공급
된 카라무시의 양이 나오는데, 이에 따르면 2003년 카라무시의 전체 생산량은 약 41관(1관=3.75㎏)이었고, 이
중 6관이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원료로 공급되었다고 한다.(からむし工芸博物館, 2004, 7쪽).
27） 양측 보존협회 이외에 전승연락협의회에는 문화청, 후쿠시마현, 니가타현, 쇼와촌, 오지야시, 미나미우오누마시의 
문화재 담당자가 참여하여, 갈등 사항에 대해 전승자와 행정기관이 함께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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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와 같이 오랜 기간 원재료를 외부로부터 공급받
아 제품을 만드는 생산체계가 구축된 경우, 원재료의 수급 문제는 해당 직조 기술의 
전승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오지야치지미・에
치고죠후는 1970년대부터 원재료의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왔으며, 그 결과 원
재료 공급처인 쇼와촌과의 협력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기반으로서 선정보
존기술이라는 보호조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원재료를 바탕으로 하
는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생산체계를 지속시키는 장치로서 기능하며, 중요무
형문화재 오지야치지미・에치고죠후의 전승기반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를 합하여 9종목의 직물
공예분야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종목은 모두 직조분야에 한정되
어 있어 원재료에 대한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이는 원료의 재배부터 실
잣기, 그리고 직조까지 복수의 공정 과정이 다수의 종사자들에 의해 분업화되어 이
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국내 직
물공예 분야에 있어서 보호의 불균형은 전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될 필
요가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선정보존기술을 통해 전통 직물공예를 보호하고 있는 일
본의 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북대학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무형문화유산의 이해』, (문화재청, 2012)
일본 문화청 http://www.bunka.go.jp
일본 문화유산 온라인 http://bunka.nii.ac.jp




























14 号）、羅州のセッコルナイ（第 28 号）、谷城のドルシルナイ（第 32 号）、紬織り（第
87 号）の指定技能はそれぞれカラムシ織り、木綿織り、麻布織り、紬織りのよう
な製織技術に限定されており、忠清南道の無形文化財の韓山細カラムシ織り（第 1
号）、青陽春布織り（第 25 号）、慶尚北道の無形文化財の安東布織り（第 1 号）、木

















2）	 本研究は 2013 年 5 月 21 日から 6月 4日まで行われた、日本文化庁、東京文化財研究所、昭和村カラムシ共同体な
どに対する現地調査の結果をまとめたもので、一部の事例研究を取り上げ、選定保存技術を部分的に考察している
ものに過ぎない。予め了承をもらいたい。
3）	 柳橋真「選定保存技術の歩み―工芸技術の観点から―」『月刊文化財』No.516( 第一法規、2006 年 )13 頁参照。




































4）	「( 日本 ) 文化財保護法」第 147 条。
5）	『無形文化財民俗文化財文化財保存技術指定等一覧』文化庁、2010 年、220 頁。
6）	「( 日本 ) 文化財保護法」第 150 条。


















































































依頼 ↓ ↑ 
 
 















選定件数 保持者数 選定件数 保存団体数
71 件 48 件 56 名 32 件 34 (31) 団体
保存団体には重複認定があり、（　）内は実団体数を示す。
〔表 3〕は、2016 年現在、選定保存技術の選定現況である 13）。選定保存技術は同
一技術に対して保存団体と保持者とを重複認定することができ、一つの団体が他の
技術に重複認定されることも可能である。したがって、上の表に見える選定件数の





























たと思われる。カラムシ需要の拡散は 19 世紀後半まで続き、明治中期である 1890







































奨励に関する表彰 (1973)、ポーラ財団の日本伝統文化賞受賞 (1982)、通産大臣賞 (1983) など、様々な表彰を受けて
きた。
17）	1940 年、小千谷縮布・越後上布に対する原料供給は、80 貫（1貫は約 3.75㎏）であったが、毎年減って 1960 年に
は 15 貫に留まった。1965 年度に昭和村のカラムシ生産に年間 130 ～ 150 貫程度であったことからすれば、小千谷
縮布・越後上布の需要減少でカラムシの在庫が毎年増えるようになった。（越後上布小千谷縮布技術保存協会編『重
要無形文化財指定四十周年記念誌』越後上布小千谷縮布技術保存協会、1995 年、26 頁参照 )
18）	「苧引き」とは、カラムシの抜いた皮から繊維を取る作業を指す。
19）	ほとんどの場合、夫婦が共同で作業したり、家族の一部が生産作業に従事することを仮定すれば、カラムシ生産に
携わる人員は 80 余名程度と推算できる。昭和村においてカラムシ生産の栽培面積は約 100 アール（1アール＝ 100
㎡）程度であり、このうち、保存協会会員と非会員との割合が 8：2程度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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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は 2013 年基準で国庫補助金以外に昭和村の補助金（60 万円）とその他（12 万円）とを合わせて、延べ 952 万円
























































24）	越後上布小千谷縮布技術保存協会編、1995 年、25 ～ 30 頁参照。
25）	越後上布小千谷縮布技術保存協会編、1995 年、36 頁。






































































코쇼가츠[小正月], 대보름을 둘러싼 몇 가지 과제
-무형민속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문제제기로서-





韓国では、旧暦 1 月 15 日をテボルムと呼ぶ。これは「最も大きな満月」の意であり、
一年の中で最も大きく明るく丸い月を見ることができるためとしている。月に対し
て一年の安泰と豊穣とを祈願するのである。韓国の「名節」の一つであり、他に「正
月 ( ジョンウォル ) テボルム」「上元 ( サンウォン )」という言い方もなされる。
日本ではこの日を「小正月」、あるいは「女の正月」「十五日正月」「若年」など
と呼ぶ。小正月というのは、1 月 1 日を「大正月」であることに対しての「小さい
正月」の意である。柳田國男を出発点とする日本民俗学では、古代中国から暦法が
渡来する以前に、稲作農耕に基づく暦があったと考えてきた。それゆえ暦法に則っ




が 1 月 15 日を中心に演じられていた。踏歌は、唐における上元（元宵節）の風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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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生村里堂山祭（全羅南道長城郡）
（１）報告
生村（センチョン）里は、2011 年時点で 30 世帯 52 人が暮らす集落。25 世帯








































































































































































旧１月 15 日に当たる３月５日 17 時 30 分、まず求礼ザンス農楽による奏楽が開
始。タルジプの前に設けられた祭壇（供物を載せた机）前に整列をした後に、タル
ジプの周囲を反時計回りに回りながら奏楽。再び祭壇前に整列した後に祭壇で祭主
と思しき人物がごく短い祭祀を行い（17 時 40 分）、続けてタルジブ前で農楽が反
時計回りに回りながら奏楽。17 時 50 分終了。タルジプ横の土手下には机が並べら
れており、地域住民による酒肴の振る舞いがある。また、この机で短冊に願い事を
書くようになっていた。
この後点火は 19 時の予定であったが、予定を早めて 18 時 10 分に点火。火は瞬

























で公開されている。（2017 年 1 月 10 日現在）
	 http://www.digi-ken.org/~archive/koshogat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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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쇼가츠[小正月], 대보름을 둘러싼 몇 가지 
과제
-무형민속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문제제기로서-
쿠보타 히로미치（동경문화재연구소）
1. 머리말
한국에서는 음력 1월 15일을 대보름이라고 부른다. 이는‘가장 큰 보름’이라는 
의미인데, 1년 중 가장 크고 밝으며 둥근 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달을 향하여 1
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한국의‘명절’ 중 하나로, 그 밖에도‘정월 
대보름’,‘상원’이라는 표현이 있다.
일본에서는 이날을‘코쇼가츠(小正月)’ 또는‘온나노 쇼가츠(女正月)’,‘쥬고
니치 쇼가츠(十五日正月)’,‘와카토시(若年)’ 등으로 부른다. 코쇼가츠란, 1월 1
일이‘오쇼가쓰(大正月)’인 것에 비하여‘작은 정월’이라는 의미이다. 야나기타 
구니오를 출발점으로 하는 일본 민속학에서는 고대 중국에서 역법이 건너오기 전에 
도작 농경을 기초로 한 달력이 있었다고 여겨져 왔다. 따라서 역법에 준한 1월 1일 
정월 이전에 존재했던 정월, 특히 보름인 15일을 중심으로 한 정월이 코쇼가츠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코쇼가츠에는 농경에 관한 의례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래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일본의 궁정 사회에서는 7세기 말부터‘토우카
노 세치에(踏歌節會*역주:천황이 발로 땅을 구르며 장단을 맞추면서 노래하는 것을 
보는 연중행사)’가 1월 15일을 중심으로 열렸다. 토우카（踏歌）는 당나라의 상원
(원소절) 풍습이므로, 중국의 1월 15일 습속이 예로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
이다. 토우카（踏歌）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고대 궁정 문화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나중에 이것이 일본풍으로 변용되어 갔다. 민간습속 중에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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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를 가진 문화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과 한반도, 일본열도에 유사한 요소
를 가진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1월 15일의 행사에 관해서도 동
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라는 넓은 
범위로 이어지는 문화적 특색이라는 것인데, 열리는 행사가 다양하여 하나의 시점
으로 파악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일본 안에서도 문화재 행정의 시점에서 코쇼가츠 행사를 체계적으로 보호 대상
화하려는 움직임은 없는데, 이는 코쇼가츠뿐 아니라 이른바‘풍속관습’이라는 것
들의 전반에 걸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문화재 제도에서 무형민속문화재
는‘풍속관습’,‘민속예능’,‘민속기술’이라는 3가지 분야로 분류되는데, 민속
예능과 민속기술은 대상이 명확한 반면, 풍속관습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무형문화유
산인 만큼 판단이 어렵다. 예를 들어, 민속예능이라면‘~지역의 ~춤’과 같은 지역 
한정이 가능하며(가령 유사한 예능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어도), 그에 더해 그 보존
회가 전승자도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풍속관습의 경우, 지역을 한정시키
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며, 그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
적으로 보존회 등의 조직은 형성되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일본의 문화재 제도, 특히 민속문화재가 지방에서의 문화재 지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특징과 관계된다. 즉, 먼저 시구정촌（市區町村) 지정문화재가 되면 이
것이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정이 되고 그 후 국가 지정이 된다는 흐름이다. 물론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분야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특히 무형민속문화
와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지방 출발이라는 문화재 
지정의 흐름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가치 인식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지방
에서 지정할 당시에 그러한 넓은 범위에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행
정구역이 다르면 동시에 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하게 지방에서만의 가치 부여가 어려운 풍속관습의 경우에는 좀처럼 
문화재 지정이 진행되지 않기도 한다. 거꾸로 말하자면, 풍속관습을 문화재로 지정
하려면 풍속관습의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한일 연구교류 조사로 방문했던 한국의 대보름에 관한 몇 가
지 풍속관습 및 민속예능에 대하여 일본의 문화재 제도적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에
는 무엇이‘무형민속문화재’가 될 수 있을지, 거기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지
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는 일본 문화재 제도의 과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중요한 질
문이 될 것이며, 또 한편으로 그 질문이 한국에서의 제도 검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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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촌리 당산제(전라남도 장성군)
(1)보고
생촌리는 2011년 시점에 30세대 52명이 사는 마을이다. 25세대가 농사를 짓고 
있다. 65세 이상이 27명, 55세 이상은 40명인 고령화가 진행 중인 마을이다. 예전
에는 80세대가 있었다고 하니,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은 남
북으로 뻗은 도로(893호선)로부터 서쪽을 향하여 올라가듯 펼쳐져 있으며, 위쪽 밭 
끝에‘천룡’이라고 불리는 신목(神木)인 소나무가 있다.
당산제 때는 마을 입구에 일본의 시메나와(注連縄)에 상응하는 금줄을 친다. 음
력 1월 14일에 해당하는 3월 4일 밤, 23시 30분이 되자 마을회관에 모였던 남성들
이 준비된 제물을 트럭에 싣는다. 드디어 제관 3명과 도우미 1명이 트럭을 타고 출
발하여 천룡으로 향했다. 예전에 제관은 마을 주민 중 태어난 해와 시각으로 점을 
쳐서 선택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3그룹이 교대로 맡는다.
천룡 소나무에 도착한 제관 일행은 소나무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날짜가 바뀐 오
전 0시 무렵에 축문을 읽기 시작하며, 끝난 후에는 축문을 태운다. 기도를 마치면 우
물 2곳(우물 1, 2로 칭하겠다), 할아버지(‘내당산’이라고 한다)라고 불리는 느티
나무를 돌며 동일하게 기도를 드린다.
할아버지당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한편, 마을 안에서는 제관 일행이 천룡에서의 제를 마칠 무렵을 가늠하여 각 집의 
마당에서 불을 피운다. 이 모닥불 안에는 대나무가 있는데, 펑 하고 큰 소리를 낼수
록 악령을 쫓아낸다고 여겨진다. 단, 조사 때 실제로 불을 피운 집은 2곳뿐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상중인 경우 등 부정이 있는 집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는다. 이를 나타
내는 짚단으로 만든 부정(不淨)의 표시를 나타내는 한 집의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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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제 제관 일행은 마지막으로 마을 아래의 도로 옆에 있는 할머니(‘외당산’이
라고 한다)라고 불리는 석탑(봉 모양으로 선 바위)으로 가서 그곳에서의 제를 올렸
으며, 이렇게 이 날의 행사를 마쳤다. 그때까지 돌았던 천룡, 우물 2곳, 할아버지, 할
머니로 이루어진 5곳을‘오당산’이라고 부른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반대로 부르
는 사람도 있었다. 이날 행사는 심야 1시 15분에 끝났는데 예전에는 첫닭이 우는 시
각인 오전 2시부터 시작하여 새벽에 끝났다고 한다.
종료 후에 제관 1명이 할머니보다 남쪽에 있는 다리(강은 도로를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예전 길에서는 이 다리가 마을의 경계였다)로 가서‘도
깨비 바위’라고 불리는 바위 부근에 메밀범벅(단단한 떡)을 던진다. 도깨비란, 
한국 각지에서 들을 수 있는 요괴(소귀 등)를 말한다. 던질 때는 도깨비를‘김서
방’,‘박서방’ 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깨비한테 바치는 제물
다음날은 아침 9시부터 할아버지 나무의 주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용줄을 
만든다. 도중에 국 등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10시 30분 무렵에 완성
되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가, 농악 차림으로 악기를 가지
고 다시 모인다. 11시부터 할아버지 주위를 3바퀴 돈 후, 옆으로 줄지어 서서 농악
을 연주한다. 5분 정도면 끝나는데, 용줄은 그곳에 둔 채 농악대와 마을주민 일행은 
마을 위쪽을 향하며, 우물1, 천룡, 우물2의 순서로 돌며 악기를 친다 보통은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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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바로 할아버지 쪽으로 돌아가지만, 이날은 우물2와 인접한 민가가 신축이었으므
로 그 집 마당(민가 앞과 장독대를 놓는 곳)에서 연주를 한 후 가벼운 식사와 휴식 
시간을 가졌다. 그 후 할아버지를 경유하여 마지막으로 할머니까지 가면‘오당산’ 
전부를 돌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모든 과정에 용줄을 가지고 돌았다고 한다.
12시 15분에 할아버지로 돌아가서 농악을 연주한 후, 영기(令旗)를 선두로 한 농
악대와 그 뒤로 마을 주민이 짊어 멘 용줄이 아래 도로까지 간다. 용줄은 마을 입구 
부근이 중심이 되도록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여 놓고 머리쪽을 남성이, 꼬리쪽을 여
성(보조하는 남성이 섞여 있다)이 잡고, 중앙에서 농악대가 연주를 하는 와중에 줄
다리기를 시작한다. 12시 40분경부터 5분 정도로 3회 승부가 이루어지는데, 여성, 
남성, 여성의 순서로 승리했다. 여성이 승리하면 풍작이 된다고 여겨지므로 반드시 
여성측이 이기게 된다. 이것이 끝나면 할머니로 가서 농악을 연주하면서 용줄을 석
탑에 감는다. 용 머리를 위로 향하게 하고 몸은 위에서 보았을 때 시계 방향으로 감
는다. 이때는 처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잘못 감아서 다시 고쳐 감았다. 13시 무렵에 
용줄 감기가 끝난 후, 모두가 마을회관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했다.
줄다리기　　　　　　　　　　　　　　　할머니당에 용줄감기
(2)고찰
이 제례행사에는 ①당산제 ②농악 ③용줄 ④줄다리기와 같은 몇 가지 요소가 포
함되어 있다. ②농악은 다음 순서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①당산제에 대하여 생
각해 보고자 한다. 당산제는 한국 내에서 마을신앙의 한 예로 자리한다
1）
. 마을신앙
의 제사방법은 유교식과 무속식(굿놀이식)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 생촌리의 당
산제에서도 축문을 읽거나 태우는 행위 등은 유교제사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1） 이덕우「한국 서해지역에서의 마을 신앙 연구」(『국제 상민문화연구총서』2014년7월)를 참고했다. 논문 중에 
등장하는 하효길, 박호원의 견해도 바탕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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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은 일본에서‘풍속관습’으로 분류되지만, 앞서 문제를 제
기한 것처럼 대상이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여, 문화재의 대상이 되기 힘든 장르이
다. 국가적으로 광범위하게 종교사, 의례형태 등의 역사적 변천 등에 입각하여 파악
해야 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종교제사와 민속행사는 반드시 연속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신사의 대부분은‘신사 본청’을 중심으로 한 교단에 속해 
있으며, 공통된 제식에 따라 제례를 집행한다. 따라서 제례 때 종교인인 신직(神職)
은 신사 본청이 정하는 신지(神事)(신에 대한 의례)는 실시하지만, 그 지역에 전해
지는 전통적 신지(神事)는 일반 마을사람들이 실시하는 예가 빈번하다
2）
. 이러한 경
향은 일본의 근대화(1868년)를 계기로 신도(神道)가 국교(國敎)가 되면서, 그때까
지의 느슨한 민속문화를‘국가신도(國家神道)’라는 이름 하에 통제했던 일로 인하
여 생겼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카구라(神樂)’라고 총칭되는 제사예능은 전국 
각지에 다양한 스타일로 전승되고 있는데, 원래는 지역의 신관에 의해 행해졌다. 하
지만 국가 신도에서는 신관의 연행를 금지하였으므로, 연행자는 일반 마을사람들에
게 이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가 신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는 정교분리를 철저하게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
라 문화재 행정에서도 제사와 행사를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를 들어, 행정
이 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제사 이외의 행사 부분만을 지정한다. 제사는 신도나 불
교 등의‘종교’이며, 문화재 행정과는 양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정교분리는 
앞선 전쟁에 대한 반성에 입각하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문화를 파
악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되고 만다. 민속문화재를 형성하는 전통 행사의 
대부분이 꼭 종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풍속관습으로서의 제례행
사는 근대 이후에 이중적인 의미에서‘종교’와‘민속행사’로 분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③용줄, ④줄다리기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용줄을‘와라헤비
(藁蛇)’ 등으로 부르는데, 특히 주고쿠지방(中国地方)을 중심으로 한 코진(荒神*
역주:부뚜막 신) 제사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당산제에서 나무에게 드리는 제사도 
코진 제사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코진 제사란, 앞서 언급한 제사와 민속행사 간
2） 때로는‘특수 신사(特殊神事)’라는 형태로 신관이 지역적인 제식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불교에서도 교단
에 속하는 직업적 승려는 민속적인 불교 행사에 관여하지 않는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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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괴리에 해당되지 않는 매우 드문 사례로, 중세적인 요소가 짙게 남아 있는 민간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신앙은 연구대상이 되기는 해도, 형태가 명확
하지 않아 문화재의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 그중에는 현재도 신앙이 살아있는 경우
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객관적인 평가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
래도 용줄이나 당산제처럼 눈에 보이는 공통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문
화재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민간신앙을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어떠한 형
태로 다룰 수 있을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줄다리기의 경우, 한국에서는 이미 6건의 국가 지정과 시, 도 지정이 존재한
다. 한국 문화재청의 웹사이트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3）
.
줄다리기는 풍작을 기원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
아의 벼농사 문화권에서 널리 행해졌다. 공동체 구성원은 줄다리기를 통하여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을 강화하고, 새로운 농경 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두 편으로 나뉘어 줄을 반대쪽
으로 당기는 줄다리기는 승패에 집착하지 않고 공동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본래
의 목적이다.
더욱이 한국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줄다리기 의례와 놀이’라는 종목으로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과 함께 한국 최초 다국간 공동 등재가 결정되었다. 일본
도 이때 공동 등재를 제안 받았지만 미루어졌다.
일본에서는 줄다리기를 하는 시기는 대략 4개의 시기로 나뉜다. 먼저 한국과 마
찬가지로 1월의 코쇼가츠 때 행해진다. 동일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국가지
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는‘가리와노의 대줄다리기(刈和野の大綱引き)’,‘쓰루
가니시마치의 줄다리기(敦賀西町の綱引き)’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5월 셋쿠(節
供, 5월 5일)를 중심으로 한 5~6월 시기가 있다. 이는 서일본 지역에 많으며‘다지
마쿠타니의 창포 줄다리기(但馬久谷の菖蒲綱引き)’,‘이나바의 창포 줄다리기(因
幡の菖蒲綱引き, 돗토리현)’,‘미사사노 진쇼(三朝のジンショ, 돗토리현)’ 등이 
있다. 3번째는 7~8월의 백중 시기이다. 서일본에 많으며‘본(盆, 백중) 줄다리기’
라고 불린다. 또한 관동 지방에서도 일부에서‘본쓰나(盆綱)’라고 불리는 풍속이 
있다. 그리고 음력 8월 15일인 중추 명월에 행해지는‘십오야 줄다리기(十五夜綱引
き)’가 있다. 국가 지정‘미나미사쓰마의 십오야 행사(南薩摩の十五夜行事)’처
럼 규슈 남부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오키나와현에서는 6~8월에 풍년제 등
3） 대한민국 문화재청 웹사이트(2017년 1월 10일 현재)
 http://jpn.cha.go.kr/japanese/html/sub4/sub18.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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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확 의례에서 행해진다. 남쪽 지역인 오키나와는 기타 지역과 달력이 다르기 때
문에 다른 4개의 시기와 비교하기 어렵지만, 그 해의 풍작에 감사하고 다음해의 풍
작을 기원한다는 목적을 생각할 때, 해가 바뀔 무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월15일 열린 오오마가리(大曲) 줄다리기(아키타현 다이센시, 秋田県大仙市)
이렇게 시기가 다른 행사이기 때문에 줄다리기의 목적 자체도 달라지게 된다. 하
지만 대략 그 목적을 정리해 보면 ①점 ②풍작기원 ③액막이 ④용사(龍蛇)신앙이라
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은 연초에 행해질 경우‘토시우라(年占)’라고 불리
기도 하는데, 경기의 승패에 따라 풍작의 여부, 무엇이 풍작(풍어나 번성도 포함)될 
것인지를 점치는 행위이다. 점이란 점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현실화시키기 위한 
주술(풍작기원)이기도 하다. 이 측면이 강하면 ②풍작기원의 목적이 되며, 실제 경
기가 아니라 반드시 어느 한 편이 이기도록 하게 만든다. 생촌리의 경우에도 여성의 
승리가 풍작으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여성측이 승리하도록 하는 것은 풍작기원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암수 2 줄을 꼬아 당기기도 한다. 이 자웅의 결합은 
남녀결합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풍작기원으로 이어진다는 생
각이다.
③액막이는 주로 줄 처리와 관련하여 볼 수 있는 요소이다. 줄을 당겨 다니고, 자
르고, 보내고, 감는 등의 처리법에는, 관계자의 액을 옮겨 털어버린다는 목적을 볼 
수 있다. 생촌리의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용줄을 석탑에 감는 부분은 액막이 요소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④는 앞서 언급한 코진 신앙과도 관계되는데 ③의 액막이를 용과 뱀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용과 뱀을 수신(水神)으로 간주하고 숭배하는 경우도 있다. 용
사 신앙 자체는 목적이 아니지만 줄다리기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여기
에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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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행사는 그 형태 자체가 특징적인 만큼 문화재로 대상화하기 쉬운 풍속
관습 사례이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본에서의 줄다리기는 시
기가 제 각각이고 용사 신앙과의 경계도 분명히 하기 어렵다. 거꾸로 말하자면, 줄
다리기라는 행위가 몇몇 행사 안에 들어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
도 줄다리기라는 행위 자체의 공통점을 가지고 문화재로 간주한다면, 당연히 넓은 
범위에 걸친 민속학적 조사 연구가 필요해질 것이다.
3. 구례의 달집 태우기와 잔수농악(전라남도 구례군)
(1)보고
일본에서‘톤도야키(とんど焼き)’ 혹은‘사기초(左義長)’등으로 불리는 코쇼
가츠에 큰 불을 태우는 행사가 한국의 달집 태우기이다. 일본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
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불을 피우고 거기에 정월 장식을 태우거나 경단을 굽
는 행사이다. 불을 붙이는 대상을‘톤도(とんど)’,‘온베(おんべ)’ 등으로 부르
는데 한국에서는 달집(달의 집)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는 큰 불을 태우는 행사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전라남도 북부의 구례 외곽에서 본 달집에는 원추형과 원주형이 있었다. 그 중 하
나의 달집은 한 개의 튀어나온 조릿대에 연을 하나 묶어 놓았으며, 달집 본체를 묶
는 끈에는 소원지가 많이 달려 있었다. 또한 다른 달집에는 소원을 적은 연이 많이 
달려 있었으며, 그 연은 축제장에서 1개당 3만원(약 3천엔)에 팔리고 있었다.
달집 태우기를 시작하려는 때에 점화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으로 농악이 연주되
는 경우가 있다. 구례의 중심부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간 강변에서 이루어진 달집 태
우기에서는 구례잔수농악이 연주되었다. 구례잔수농악은 한국 중요무형문화재 농악 
중 하나이다.
음력 1월 15일에 해당하는 3월 5일 17시 30분, 먼저 구례잔수농악 연주가 시작
되었다. 달집 앞에 마련된 제단(제물을 올린 상) 앞에서 정렬한 후, 달집 주위를 반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연주한다. 다시 제단 앞에 정렬한 후, 제단에서 제주인 듯한 
인물이 매우 짧은 제사를 올리고(17시 40분), 다음으로 달집 앞에서 농악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연주를 하는데, 17시 50분에 종료되었다. 달집 옆의 제방 아래에
는 상이 여러 개 놓여져 있으며, 지역 주민이 술과 안주를 대접한다. 또한 이 상에서 
소원지를 적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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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점화는 19시 예정이었지만, 예정을 앞당겨 18시 10분에 점화했다. 불은 순
식간에 타올랐으며 농악은 제단 앞에 정렬하여 연주를 했는데 거의 진화된 18시 22
분까지 계속되었다. 불이 진화되면서 행사는 끝나고, 농악대와 참가자는 귀가했다.
달집태우기와 구례잔수농악
(2)고찰
이 행사의 요소는 ①달집 태우기와 ②농악이라고 할 수 있다. 달집 태우기는 일본
의 톤도야키와 매우 닮았다는 것을 이미 언급했지만, 공통된 뿌리의 존재에 대한 정
설은 아직 없다. 일본의 톤도야키는 헤이안 시대(794~1185년경)로까지 거슬러 올
라간다는 것이 유력하며, 당시 귀족 사이에서 행해진‘다큐(打毬)’라는 경기에 사
용된‘깃초(毬杖)’라고 불리는 스틱을 코쇼가츠에 의례적으로 태웠던 것이 유래라
고 여겨진다. 하지만 한일간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비교 민속적인 시점을 통한 재
고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일본 내 톤도야키는 전국에서 볼 수 있다
4）
. 그만큼 그 수가 방대하나, 전체적인 
조사는 공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구와 자녀의 감소에 의한 행사의 중단 및 
폐지는 민속예능보다도 뚜렷할 것이 예측되는 한편, 자치회나 학교 단위로 이루어
지는 예도 있어서 그 파악뿐 아니라 민속행사로서의 선별도 어렵다. 따라서 나가노
현의‘노자와 온천의 도소진 진화제(野沢温泉の道祖神火祭り)’와 같은 대규모 전
승을 제외하면 문화재로 지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서도 달집 태우기는 상당 수의 분포가 예상된다. 구례 부근에서도 여기저
기에서 올라가는 연기를 볼 수 있었다. 근년에 시작된 곳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데, 그러한 실태 파악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다. 또한 달
4）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지역자료 디지털화 연구회에 의한 코쇼가츠 행사‘톤도야키’의 전국, 국제조사 집계가 웹
에 공개되어 있다. (2017년 1월 10일 현재)
 http://www.digi-ken.org/~archive/koshogat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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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태우기 외에도 밭에서 하는‘쥐불놀이’라는 들 태우기 행사가 있다고 한다. 여
하튼 이러한 풍속관습은 보존회 등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수와 소
재 정보의 파악이 어려운 현재 진행형 전승을 문화재로서 대상화할 수 있을지의 여
부는 그 방법론과 함께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생촌리 당산제’에서도 요소에 포함되어 있던 ②농악은 한국 내에서 예능
분야 중 하나로 크게 분류되어 확립된 존재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풍속관습에 비해 
예능분야는 전승 단체가 뚜렷하며 문화재로서의 대상화가 용이하다고도 할 수 있
다. 하지만 그 정의나 분류에 반드시 확립된 생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꽹과리, 징, 장구, 북, 소고 등의 타악기 연주자가 행진하거나 춤추면서 연기하
는 종합 예술.
・ 마을의 수호신이나 농경신을 모시는 제사, 액막이나 복을 부르는 발원, 봄의 풍
작 기원, 가을의 풍작을 축하하는 축제 등의 목적으로 행해져 왔다.
그 밖에도‘농악춤’과 연극, 무동놀이, 기예와 같은 요소가 설명되었으며, 웃다
리(경기, 충청), 영동(강원), 영남, 호남좌도, 호남우도로 이루어진 5가지 계통이 있
다는 것도 언급되어 있다. 형태와 목적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부터 보자면, 농악의 
정의에는 주로 형태 쪽에 무게가 실린 듯 보인다.
이 농악에 상응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무언인지에 대한 대답은 쉽지만은 않다. 필
자는 2013년에 서울의 풍류극장에서 개최된 농악 심포지엄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본의‘덴가쿠(田樂)’와 비교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 
문화재에서 덴가쿠의 범위에는‘타아소비(田遊び, 논 놀이)’와‘모내기 신지(田
植神事)’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형태보다도 목적을 중시한 분류이다. 따라서 
덴가쿠보다도‘풍류’에 상응하는 것이 아닐까 하며 일본의 풍류계 예능과의 비교
를 시도했다. 단, 풍류 역시 무척 애매한 정의여서 반드시 농악의 비교 대상이 된다
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생촌리 당산제와 구례의 달집 태우기의 예에 한정하여 비교
하면 오히려‘하야시(囃子)’라고 하는 편이 적당할 것이다. 단, 하야시도 꽤나 애
매한 정의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국가의 다른 사상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쉽지 않
다. 하지만 양국의 문화재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 대상 범
5） (3)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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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반드시 상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기초가 되는 것이 정의와 
분류이다. 일본의 무형민속문화재는 모두 정의와 분류가 확립되어 있다고 말하기 
힘들며, 그 점도 해외와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북청 사자놀음
(1)보고
북청 사자놀음은 원래 북한의 함경남도에 위치한 북청 지방에 전승되는 예능이었
다. 이것이 6.25 전쟁 후 남쪽으로 피난해 온 일부 연행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한국
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극장에서의 공연을 중심으로 하며, 이
번에는 서울의 풍류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9개의 과장이 펼쳐지는데, 이곳에서
는 마지막인‘사자춤’만을 다루고자 한다. 이 사자춤의 내용에 대하여 프로그램에
서는 다음과 같이 그 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①꺽쇠(하인)가 사자를 부르고 사자가 맹수로 춤춘다.
②비구니의 춤
③ 꺽쇠가 양반에게 먹이를 부탁하고 사자에게 토끼 인형을 먹이지만 이를 먹은 
사자는 쓰러지고 만다.
④ 꺽쇠와 양반이 놀라 축문을 읽고 승려를 불러 반야심경을 읽지만 효과가 없다.
⑤꺽쇠는 의원을 부른다. 의원이 침을 놓고 감로수를 먹이자 사자는 부활한다.
⑥건강해진 사자는 춤을 추고 뒷발로만 서는 등의 모습을 선보인다.
쓰러진 사자를 치료하는 의원
여기까지가 사자춤의 과장으로, 공연에서는 그 후 사자가 양반 부부 집에 초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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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이 재현된다. 잡귀를 쫓는 벽사가 기도를 드리며 건강을 기원하고, 무병장수
를 기원하며 손자가 사자의 등을 타며, 마지막으로 사자에게 쌀과 돈이 주어진다. 
북청에서는 사자는 전업 예능인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 의해 연기되었으며, 그 수
입은 사자 유지비와 물론 마을 공익비에 충당되었다고 한다.
(2)고찰
1940년 이전에는 한국의 각지에서 사자춤이 행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 근대
사의 변화속에 사라져 가고, 간신히 가면극(탈춤) 안에 편입된 것만이 남았다. 북청 
사자춤 외에 하회, 수영, 통영, 봉산, 강령, 은율 등 총 6곳에서 전승되고 있다
6）
.
한편, 일본에서 사자춤은 민속예능 중 아마도 최다수를 자랑하지 않을까 싶을 정
도로 수가 많다. 예를 들어, 토야마현, 카가와현에 각각 1,200건의 전승이 있다고 
하는데, 전국의 전승 숫자는 1만 건을 분명히 넘을 것이다. 그리고 종류 역시 다양한
데, 크게 나누면 2인이 추는 기악계와 1인이 추는 풍류계로 나뉜다. 2인이 추는 기
악계란 몸 부분에 2인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중국에서 건너 온 기
악을 기원으로 한다. 그중에는 후에 카구라(神樂)로 전개되어 간‘사자 카구라’ 계
통(다이 카구라:大神樂, 야마부시 카구라:山伏神樂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1인
이 추는 풍류계는 몸 부분에 1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동일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
다.‘3마리 사자춤’ 등으로 불리며 3명이 추는 것이 많다. 원래 갓 등을 쓰고 추는 
예능의 갓이 사자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자세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여기에 북청 사자춤을 적용시켜 보면, 전자인 기악계에 가깝다. 꺽쇠가 사자를 상
대하는 모습은 사자를 어르는‘사자 아야시’ 역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에서는 사
자 아야시의 기원이 사자의 행도를 선도하는 자 혹은 사자와 함께 제례에 앞서 등장
하는‘왕의 춤’이라고 여겨진다. 단순히 사자를 놀려대는 경우도 있지만, 사자와 
싸우고 때로는 사자를 죽이는 예도 볼 수 있다. 북청 사자춤은 가면극으로서 연극적
인 전개를 이루고 있으므로 제의적 요소의 흔적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하여는 검
토가 필요하지만 비교는 가능할 것이다.
사자는 토끼 인형을 먹는데, 사자가 무언가를 삼키는 동작은 일본의 사자춤에서
도 많이 볼 수 있는 행위이다. 삼킨 것을 다시 뱉는 예도 많으며, 사자의 영험한 힘
을 나타내는 동작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먹은 후에 쓰러지고 마는 것은 사자가 도중
에 일단 잠드는 연기와 상통한다. 사자의 잠은 일종의 하이라이트로 다양한 사자춤
6） 209. 김인희,『한국 사자춤의 변용』, 풍영사,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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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난다. 북청 사자는 물건을 삼키는 것과 잠드는 모습이 연극적으로 해석되
어 토끼를 삼키고 쓰러진다는 줄거리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잠시 자고 있는 사자에게 신주를 붓는 모습(미야기현 오나가와쵸 코노리, 宮城県
女川町小乗)
한편, 형태로서 사자를 비교하자면, 일본의 보편적인 사자머리는 북청 사자춤의 
편평한 원형 사자머리와는 다르다. 이 편평한 원형 사자는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사가현의 가시마시(鹿島市), 우레시노시(嬉野市) 일대에서
만 전승되며 직접적인 영향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레시노시 시오타(嬉野市塩田)의 사자춤
여하튼 형태로서의 사자춤은 명확하여 문화재로서 대상화하기 쉬운 사례이다. 더
욱이 사자춤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아시아 각지에서 볼 수 있는 예능이며, 연극적, 
의례적, 형태적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는 연구가 가능하다. 국내에서의 광범
위한 조사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 사례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비교 연구도 문화재로
고코쇼가츠[小正月], 보름을 둘러싼 몇 가지 과제 ◀241
서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비교의 논점을 국제적으로 검
토하는 작업 역시 필요할 것이다.
5. 동해안 별신굿에서 보는 악령 진송 요소
(1)보고
마지막으로‘동해안 별신굿’을 다루고자 한다.‘굿’은 일본어로 번역하기 어
려운 말이며 무속에 의한 제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카구라’와 많이 비교되
기도 한다. 한국 내에는 다양한 굿이 있으며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
도 많은데,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동해안 별신굿’도 그중 하나이다.
이 별신굿은 3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에 걸쳐 부산광역시 기장군 칠암리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날은 강신을 비롯한 준비의례, 2~3째 날은‘내당제’, 4~6째 날
이‘외당제’로 의례 순서가 나누어져 있다. 조사한 외당제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
례가 이루어졌다.
3월 8일 : 세존굿, 심청굿, 제석굿
3월 9일 : 신령굿, 군웅굿, 황제굿, 용왕굿, 걸립굿
3월 10일 : 천왕굿, 장수굿, 원래굿, 거리굿
이중에서 중심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용왕굿’이다. 칠암지구의 어선 
선장과 횟집 주인이 모여서 실시하는 이 의례는 풍어 의례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용왕 자체가 바다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킨다고 하며, 사령 제사의 
일면도 가지고 있다. 참배자는 종이로 머리카락을 묶은 후 그 종이로 신체의 액을 
떨쳐낸다. 마지막으로는 용왕밥을 바다에 던지러 가며, 던진 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돌아온다고 한다.
용왕굿 중에 종이로 머리카락을 묶는 모습   용왕밥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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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에도 액신 보내기와 같은 의례가 이어진다. 첫 번째인 천왕굿에서는 천
왕대를 가지고 굿을 하며, 마지막에는 제주가 제물을 바다에 던지러 간다. 이 역시 
귀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여겨진다. 그 후의 원래굿은 각 집의 조상을 무사히 돌
려보내기 위한 의례이다.
마지막 거리굿도 귀신을 떠나 보내는 의례이다. 나쁜 것을 쫓아내기 위하여 욕을 
한다고 하는데, 웃음을 유발하는 연극이 연행된다. 짚으로 만든 남근을 마을주민에
게 붙이고 돌게 하는데, 연극의 중심은 다양한 원인으로 죽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
이며,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나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를 짚 인형으로 표현하고 있
다. 또한 섞어 놓은 제물을 죽은 사람별로 조금씩 그릇에 담는다.
짚으로 만든 인형을 안고 있는 모습
모두 종료되면 곧바로 굿당이 정리된다. 거리굿에서 사용된 짚 등의 도구는 제주
가 제방에 가져가서 태운 후 바다에 뿌린다. 동시에 제물도 바다에 뿌려진다.
(2)고찰
이렇게 보면 동해안 별신굿에는 사령 제사 혹은 액신 보내기의 요소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굿과 종종 비교되는 일본의‘카구
라’는 어떠할까. 기본적으로는 신을 부르기 위한 예능이며, 초대한 신이 씌워져 신
탁을 한다는 샤머니즘이 근간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거기에 연극적 요소가 더해지
며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의 카구라가 탄생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런데 198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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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타 마사루(岩田勝)라는 연구자는 카구라의 주목적이 악령을 강제적으로 배제하
는 것이며 사령 제사가 관계된다는 설을 주장했다. 이 생각은 종전의 카구라 연구에 
큰 파문을 가져왔다. 이와타는 신령을 선신(善神)과 악신(惡神)으로 나누었으며, 카
구라는 불러야 할 선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해야 할 악신을 다루는 
의례라고 해석했다. 현재는 이를 카구라의 중심적 요소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견
해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카구라 안에서는 분명 악령 진송, 사령 제사의 요소가 인
정된다.
그렇다면 일본의 카구라에서 볼 수 있는 이 요소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수많은 
카구라 중에서도 그러한 요소가 강한 것이 중부 지방(특히 나가노, 시즈오카, 아이
치현)과 주고쿠 지방(특히 시마네, 히로시마현)인데, 중부 지방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나가노현 이다시（長野県飯田市）의‘토야마의 시모츠키 마츠리(遠山の霜月
祭)’에서는 마츠리에 앞서 일본 전국 신들의 이름을 적은 것을 소리 내어 읽으면 
지위가 높은 신들이 초대된다. 이렇게 초대한 하나 하나의 신에게‘유다테(湯立
て)’라고 하는 끓인 물을 헌상(獻上)해 간다. 이러한 성스러운 물을 헌상하는 것이 
이 행사의 기본이 된다.
뜨거운 물의 헌상은 저녁부터 심야까지 이어지며, 모든 물의 헌상을 마치면 초대
한 신을 돌려보내고 다음으로 지역에서 섬겨지는 신들이 등장한다. 가면을 쓴 연행
자는 이러한 신들을 연기한다. 특히 일찍이 영주였던 토야마 일족의 사령으로 여겨
지는 신들의 출현은 사령 제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 신들의 춤이 끝나면 신 보내기가 이루어지고 신들은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지위가 낮은 신일수록 남아 있기 쉬우므로‘오카라’(대두를 원료로 한 식
품)를 뿌려‘찌꺼기밖에 안 남았다’는 의미의‘카스(찌꺼기) 마츠리’를 실시하
면서 물러가기를 재촉한다. 그에 더해‘키노네 마츠리(木の根祭り)’라고 하여, 제
의를 지내는 곳 밖에 신이 강림하는 장치로서‘고헤이(御幣：신장대)’를 세우고 
팥밥을 바친다. 이 역시 성심껏 신을 보내는 의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토야마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이치현 토에이초(東栄町), 시타라초(設楽町), 
토요네무라(豊根村) 주변에 전해지는‘하나 마츠리(花祭)’도‘토야마의 시모츠
키 마츠리’와 매우 닮은 카구라이다. 여기에서는 행사에 앞서‘타카네 마츠리(高
根祭)’,‘츠지 가타메(辻固め)’라는 의례가 이루어진다. 타카네 마츠리는 마츠리
가 이루어지는 회장보다 높은 산 중턱 등에 제단을 마련하고 올리는 제사이며‘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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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마츠리(天狗祭り)’라고도 불린다. 텐구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요괴의 일종인데, 
이 하늘에서 오는 텐구가 마츠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의례가 이루어진다. 한편‘츠지 가타메’란 타카네 마츠리 장소의 대각선상에서 이
루어지며, 땅속에서 오는 저속한 신령을 피하기 위한 제사이다.
하나마츠리 중 타카네마츠리(高根祭) (토에이쵸 시모아와시로, 東栄町下粟代)
저녁 무렵 마츠리가 시작되면 먼저‘유다테 의례’를 진행하여 신들에게 뜨거운 
물을 헌상하고, 그 후 마을 사람들의 춤이 새벽까지 이어진다.‘토아먀의 시모츠키 
마츠리’와 특히 다른 점은‘오니(鬼)’의 등장일 것이다. 하나 마츠리에는 3종류
의 오니가 등장하는데, 이 오니들은 지위가 높은 신에게는 승부로 복종을 맹세하지
만 인간이나 저속한 신령에게는 힘을 발동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저속한 신령
을 달래는 동시에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존재라고 여겨진다. 앞서 언급한 이와
타 마사루 등은 이 귀신이 중간적인 존재이므로‘중간사령’이라고 불렀다.
다음날 아침, 하나 마츠리가 종료될 때에는‘토야마의 시모츠키 마츠리’와 마찬
가지로‘신 돌려보내기’가 행해지며 초대한 신들이 보내진다. 그 후에‘게도가리
(外道がり)’라고 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하급의 신령이 돌려보내진다. 먼저 금줄이 
잘리고 공물이 뒤집힌다. 그렇게 신장대를 가지고‘츠지 가타메’ 장소까지 가며, 
그곳에 서서 조릿대에 신장대를 연결하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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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츠리 중 게도가리(外道がり)(아이치현 토에이쵸 시모아와시로, 愛知県東
栄町下粟代)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높은 지위의 신을 초대하여 기원 등을 하는 의례라 
하더라도, 초대하고 싶지 않은 하급의 신령이 오게 된다는 생각에 있다. 이 하급의 
신령, 다시 말하자면 악령적인 것을 의례의 시작 즈음에 막고, 그래도 온 자들은 강
제적으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례가 거듭 겹치는 것이다. 이는 액을 물
리치는 행위이기도 하므로, 장소에 따라서는 카구라 행사 중에 일부러‘액신 보내
기’ 의례를 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별신굿도 신마다 의례가 있다는 점은 이러한 일본의 중부 지방 카구라와 닮아 있
다. 특히 용왕굿, 천왕굿, 거리굿에서 제물을 바다로 보낸다. 이 때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금기 자체는 구약성서에도 등장하는 보편적인 행위이지만, 액신 보내기
의 전형적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생촌리 당산제에서 볼 수 있는 
도깨비 바위에 제물을 던지는 풍습도 동일한 목적이라고 여겨진다.
이상, 동해안 별신굿에 관하여 부분적인 요소만을 들어 일본과 비교해 보았다. 이
러한 행사에서 서로 연결되는 듯한 요소는 민속학적 연구과제는 되겠지만 문화재적 
관점에서는 좀처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한일간의 공통된 문화적 요소
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면에 대해 연구와 문화재 행정이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갈 준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7）
.
7） 별신굿과 생촌리 당산제 모두 대보름(코쇼가츠)과 밀접히 관련된 의례이다. 북청사자도 사자의 주력에 의한 악령 
진송 중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도 정월 시기에 많은 사자춤이 추어진다. 또한 일정을 보면 그와 가까
운 시기(2월 3일 절분)에 동일하게 악령을 진송하는 의례로서 고대 중국에서 발생한‘나（儺）’（追儺,*역주:추
나의례는 입춘 전날 밤에 복은 안으로 악귀는 밖으로라고 외치며 볶은 콩을 뿌리고 악귀를 쫓는 행사) 의례가 존재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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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 조사에서 보고 느낀 바를 그대로 다루었다. 정리되지 않은 잡다한 
내용을 써내려 왔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생촌리 당산제를 예로 종교제사와 민속행사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에서는 종교제사와 민속행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더욱이 
정교분리의 원칙 때문에 문화재에 관해서는 종교제사를 배제하는 것이 전제로 여겨
진다. 하지만 행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합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용줄’처럼 민간신앙적인 의례를 문화재 대상으로 삼을 경우의 문제
와‘줄다리기’처럼 넓은 범위에서 공통된 형태를 보이는 행사를 문화재 대상으로 
삼을 경우의 문제를 다루었다. 문화재 지정을 생각했을 때, 전자는 행위로서의 대
상화가 어려운 반면, 후자는 행위라는 가시적인 공통점이 존재하므로 문화재로서의 
대상화가 용이하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문화재 지정이 지방
에서부터 정해져 간다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광역 분포를 전제로 한 지정은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덧붙여 말하자면 근년의 경향을 볼 때 국가에서 구역적인 지정도 뚜렷해
지고 있다. 구역적이라는 것은 지정 대상을 단체 단위로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
라, 구역에 분포하는 동일한 종류의 전승을 함께 지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국
가 선택‘시즈오카현 중부 지방 카구라’ 등 같은 지역 30곳 이상에서 전승되고 있
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정하고, 마찬가지로 국가 선택‘시모이나노 카케오도리(下伊
那のかけ踊り)’는 전승 단체도 확실하게 하지 않은 채 종합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후쿠이현에서는 현 독자적으로‘후쿠이 민속예능 등 군(群) 인정 제도’를 제
정하여‘에치젠의 정월, 정월대보름 행사(越前の正月・小正月行事)’, ‘액막이 행
사, 벽사 예능(厄除け行事・お祓いの芸能)’처럼 현내 구역의 많은 전승을 일괄하
여 인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넓은 구역을 전체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민속적인 문화재에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단, 광범위한 지정의 경우, 각 전승단체
가 받는 고양감이 감소하고 전승자의 동기 부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점
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구례의 달집 태우기와 잔수농악의 사례에서도 광범위에 걸친 분포 상황은 
앞서 언급한 광범위 분포의 문제점과 공통된다. 그에 더하여 달집 태우기는 보존회
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현재 진행형 전승이며, 이를 문화재로서 대상화해
고코쇼가츠[小正月], 보름을 둘러싼 몇 가지 과제 ◀247
야 할지 여부를 묻게 된다. 이 역시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속예능은 보존회로 
유지하고 풍속관습은 공동체가 유지하는 구조가 생겼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문
화재의 대상을 보존회로 특화해 온 일본에서는 공동체에서의 전승을 어떻게 생각하
고 보호해야 하는지가 커다란 과제이다.
한편, 타국과의 비교를 생각할 경우, 어떠한 관점에서 비교 대상을 선택해야 하
느냐는 문제점에 대하여‘농악,‘사자춤’을 가지고, 또한‘별신굿’ 속 요소를 통
하여 고찰했다. 양국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자국의 문화재를 객관적이고 상대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로서의 가치 부여에 민속학적 및 학
술적 뒷받침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문화의 공통성과 상이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연구교류의 중요한 의의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문화재 연구라는 것은 결코 제도의 비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교 연구
의 성과를 얼마나 문화재라는 제도에 반영시키고 이를 보급시키는가라는 방법론으
로 연결시켜 가는 것도 요구될 것이다. 본 원고는 산만한 내용이었지만, 앞으로 다
양한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일의 지견(知見)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
구교류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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